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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꾀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1년간 수 

원문화원의 텔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틀에게 
감사의 마f응즐놓 전합니다. 

수원문화원판 수원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댄f 
시도를하고있습니다. 

그중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 문화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앞으로 수원시의 문화정 
책이 나아가야 할방향을제시하고, 문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분야의 자료를 수집 • 분석 해 발전 
방안을 모색,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콘댄츠 
구축사업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T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현대인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 연구 하여 알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원학 
연구소에서는 정기학술세미나 · 수원학연구 논문집 · 사료총서 발간 등 지역문화의 
갚이 있는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씨고 있습니다. 

이번 8호는 조선읍성철거시행령으로 수원 화정행궁의 파괴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 
는 해로 화성행궁의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조망해 본 정기학술세미나의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이라는 주제의 논문 4편과 “지적 충돌과 식민지적 
굴절-일제협력세력과 독립운동가” 라는 주제의 일반논문 4편으로 구성했습니다. 

한 권의 책에도 지역을 위한 많은 고민들을 땀아내고자 노력하고 수원지역의 문화 
발굴과 발전을 위해 고심했습니다. 작은 발결판 이지만 오늘 이 걸음이 내일을 변화 
시킬것이라믿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에 서있지만 이는 또한 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수원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문화의 
뿌리김은 나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전통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자료인 「수원학연구 8호」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편집위원과 집펼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E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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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톱훨률뭘뿔틀펄뀔I핀밑활훨-뱉I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머리말 

머리말 

1 화성행궁의 건립배경 

2. 화성행궁의 기능 
ull..Q」 01-
?;디 근 

역사문화연구소 

김선희 

화성행궁은 정조대에 건설된 화성 신도시의 중심시설이었다. 정조는 

현륭원을 조성하기 위해 1789년 기존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이후 수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다. 신도시에는 

행궁과 성곽이 축조되었고, 농업과 상공업을 장려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정조의 친위군영이라 할 수 있는 장용외영 

을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기능이 함께 갖추어진 경기 남부의 중진(重 

鎭)으로 발돋움하였다. 정조의 적극적 지원과 당대 학자들의 지식이 결 

합되어 조성된 화성 신도시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甲子年 構想)’에 따 

라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중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화성 신도시 중심에 화성행궁이 자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화성행궁에 대한 연구는 화성 신도시 건설의 일부로만 이 

해되다가1) 근래 행궁의 복원과 활용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들2)이 나오 

1) 유봉학, r꿈의 문화유산, 화성』 , 신구문화사, 1996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 
의 신도시 수원 화성』 , 돌베개, 2002 '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 일지사, 2002 

2) 朴彦뼈, 「水原 華城行宮의 復元을 위한 基짧的 따究」 , 『弘大論遭』 15, 1984, ' 水原華城
行宮復元推進委員會, 「學術發表會誌」 제1회, 1989 ' 水原市, 『華城行宮 復元事業을 흙한 

說I꺼會』 , 수원시, 1993 '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화성행궁 활용방안 연구」 , 『수원 

시 문화정책 보고서』 ' 2001 ' 정조사상연구회 「華城行宮의 再照明」 『제40회 수원 ’화 
성문화제’화성행궁 복원기념 학술대회4 ' 2003 ' 최홍규, 「국내 세계문화유산의 현황과 
복원보존 방향 - 특히 화성의 복원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 「水原文化史찌究』 6, 
2004 ' 최홍규, 「관광자원으로서의 화성과 화성행궁의 역사적 의의」 『화성학연구』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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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행궁에서 이루어진 정조대 행사와 

관련한 연구,3) 행궁에 설치된 조경시설물을 고찰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4) 그리고 행궁의 위치를 풍수지리와 관련시켜 살펴본 연 

구5)를 비롯하여 행궁의 건설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행궁을 공간 

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연구,6) 행궁 복원의 문제점을 진단한 연구 등 

이 발표되었다,7) 

화성행궁에 대한 기본 자료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投屬軟)』 를 비 

롯한 『정조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와 각종 ‘의궤류’, ‘읍지류’ 등이 있 

다 8)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화성행궁의 건립배경과 

그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행궁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을 연계하여 행궁의 건립 배경을 파악할 것이다. 

정조의 원행 기간 동안 행궁 각 건물들의 이용 현황과 이곳에서 시행 

된 다양한 행사 및 사건, 특히 화성행궁에서 치러진 혜경궁 회갑연의 

여러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평소 유수부 건물로 

서 화성유수의 집무 공간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행궁의 실제 기 

능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1장에서는 수원을 이읍하는 과정에서 행궁이 조성되던 시기, 

화성유수부로의 승격과 을묘원행을 앞두고 행궁이 증축되던 시기로 나 

누어 행궁의 건립 배경을 알아보고 장용외영이 행궁에 설치된 시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접근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행궁의 

조성 배경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행궁의 건물별 기능을 크게 3개 

3) 최여진, 「華城俊幸圖에 대한 縮畵性 없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2 ' 허용 
호, 「화성행궁과 전통 연회」 ,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3 ' 강민영, 「奉壽할 進購과 洛南
휩 養鍵의 흡鍵성 考察 園幸Z»U앓團鐵It를 중심으로 」 , 。1회여X때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4) 김영모, 「화성행궁 조경시설물의 고증 및 복원에 관한 연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2C05 
5) 鄭盤石, 「水原地域의 傳統建第과 風水地理와의 關係에 관한 %究-華城行宮을 中心으로」 ,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논문, 2003 
6) 수원시, 『수원 화성 행궁』 , 수원시, 2003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 
능」 , 『고궁문화』 3, 국립고궁박물관, 2010 

7) 한영우, 『화성복원을 위한 시설물 고증 및 방향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 2006 
8) 연대기자료는 『표祖實錄』 , 『承政院日記』 , 『日省갱풍』 , 『華城城짧顧助』 , 『園幸Z깨整理屬 

뱅[』 , 『水原府뭄誌』 , 『華城志』 등이 있으며, 정조대 간행된 사료는 『水原릅令廳錄』 

『水原新둠쏠·建公游間數成mr』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종대 제작된 『華城重記』 도 중요 
한 사료로서 행궁의 보수 및 개축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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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하고자 한다. 정조대 화성행궁의 조성과 

정을 통해 화성 신도시에서 화성행궁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를 단편적 

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 
1789년 사도세자의 묘역인 영우원을 구 수원부 읍치로 천봉하고, 수 

원부는 팔달산 아래로 이전되었다 수원은 1793년 화성으로 개칭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다. 이후 수원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고 화성이 축조되었으며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조는 1804년(甲子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 

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에서 노후를 맞으려는 ‘갑자년 구상’을 계획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사도세자를 추존하고 동시에 왕실의 권 

위를 높여 근본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화성행궁은 현륭원을 조성하고 기존 수원부 읍치를 이전하면서 관아 

로 신축 된 이후 잦아지는 원행에 대비하여 관아를 개수 및 증축하면 

서 완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건립된 화성행궁이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시기에 따라 건립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수원 읍치 이전기 

『궁궐지』 에는 화성행궁을 포함한 조선시대 행궁이 모두 8개가 기 

록되어 있다 9) 이 가운데 의주행궁과 화성행궁은 평소 관아로 사용되 

는 건물이 행궁으로 사용되었다. 의주 행궁이 임진왜란(1592년, 선조 

25)때 피란을 가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화성행궁은 행궁이 조성 

된 이후 원행시마다 임금의 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총 66회 능행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영우원과 

현륭원은 능행 총 횟수의 절반에 가까운 31회를 방문하였다,10) 특히 

1789년 영우원을 현륭원으로 천봉한 이후에는 1800년 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7박 8일까지 원행이 이루어 

9)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宮關志、』 , 권5, 都城志、 2000 
- 피난을 위해 세워진 행궁으로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강화부 광주부 양주행궁이 있고, 이 
보다 멀리 떨어진 전주 부안 의주에도 유사시에 대비한 행궁들이 세워졌다 온양행궁은 임 
금이나 왕비가 휴양을 위해 세워진 행궁이고, 화성행궁은 원행을 위한 행궁으로 만들어졌다 

10)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 『한국학보』 23, 일지사, 44∼45쪽, 1997, 

7 



水原學:jiffJE 第}\.號

8 

졌다. 이 기간 동안 정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화성행궁에서 머물 

렀다. 원행이 매년 이루어지면서 원행에 동원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 

하여 기존의 수원부 관아를 계속해서 보수하거나 증축하면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화성행궁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정조 13) 7월 11일 금성위(鎬城樹) 박명원(朴明源, 

1725∼ 1790) 상소에 따라 영우원 천봉이 결정되고, 그 날로 현륭원 조 

성을 위한 구읍 이전 사업을 담당할 관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현륭 

원이 조성된 화산(花山) 일대에 자리하던 기존 수원부 읍치는 현재 팔 

달산 아래로 이전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신읍 수원에는 

새로운 관아들이 서둘러 건축되었다,11) 정조는 수원 신읍이 조성되던 

1790년(정조 14) 2월 9일 현륭원 조성 이후 첫 번째 작헌례(動劇禮) 

를 행하고 행궁의 동헌을 장남현(삼士南輯), 내사(內舍)를 복내당(福內 

堂), 사정(射훔)은 득중정(得中훔)이라고 이름 짓고 모두 임금의 글씨로 

현판을 써서 걸도록 하였다 12) 같은 해 5월에는 기타 건물을 비롯한 

창고와 행랑이 신축되어 총 340여 칸의 건물이 완성되었다 13) 1789년 

(정조 13) 7월부터 1791년(청조 15)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수원 

의 신읍이 만들어지면서 수원부 관아가 들어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 

진 신읍의 관아 곳곳에는 정조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이러한 조치는 

행궁의 위상과 함께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성 건설은 사도세자의 묘역으로 조성된 현륭원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런 표면적 이유 이외에 삼남 

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과 성곽을 건설하여 

서울 남부의 외곽 방어체제를 갖추고 상업 농업 등의 자족적인 경제 

활통이 가능한 대도시로 키우고자 하였다 14) 정조가 끔꾸었던 신도시 

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시기에 화성행궁도 함께 탄생한 것이 

다. 

11) 『水原冒令鷹錄』 정조 13년 9월 26일 
12) 『正祖實錄』 권29, 정조 14년 2월 康申
13) 『正祖寶錄』 권30, 정조 14년 5월 T~ 
1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 신구문화사, 169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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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궁 증축기 

정조는 능행길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수시로 군사훈련을 지시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였다.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 

거나 확장하여 새로운 능행로로 이용하고, 화성·광주 등 거점도시를 상 

업도시로 육성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1793년 화성유수부 설치와 1795년 광주유수부 설치는 개성·강화·화 

성·광주로 구성되는 사도(四都)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정조대 후반 수도 

권 지역이 제도적으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15) 

수원이 이렇게 서울 남쪽의 대도회로 급성장한 것은 정조의 장기적 

정국 구상 가운데 하나였다. 정조는 수원을 대도시로 키우기 위하여 

행궁을 건립하고 화성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시책을 계획하였다.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군사 요충지로 급부상되었으며, 임금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증축하여 직할도시로서 면모를 갖춘 다양한 시설 

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중 가장 중요한 시설물은 화성이 

다 그러나 화성 건설에 앞서 대도회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시초로 

화성행궁을 건립한 것이다 

현륭원 조성 이후 매년 치러진 원행 기간 동안 정조의 임시 거처는 

화성행궁이었다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정조는 수원의 역사를 새 

롭게 탈바꿈시켰다. 수원을 화성으로 개칭하고 어필(倒筆)로 현판을 써 

서 장남헌에 걸도록 하였다. 기존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유수는 장용외사rn士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理使)를 겸임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유수를 보좌하게 하였는데 이 

때 유수는 정 2품 이상, 판관은 5품 음관(陰官)오로 의망(擬望)하도록 

하였다,16) 이러한 조치는 수원이 당시 4유수부 가운데서도 정2품 이상 

의 대신이 총찰하는 가장 상위의 유수부로 서울 다음 가는 정치적 위 

상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17) 

정조는 화성에 유수를 둔 이유로 선침을 수호하고 행궁을 보필하기 

위함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18) 그리고 유수부 위상에 걸맞는 인물로 잠 

15) 김문식, 「조선후기 경기도의 발전과경기희걷L , 『경기논단』 6, 경기개발연구원, 27∼28쪽, 1997 
16) 『正祖훨’錄』 권37, 정조 17년 월 內午
17) 유봉학, 앞의 책, 150쪽, 1996 
18) 『표祖質錄』 권37, 정조 17년 5월 內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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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러나 있던 그의 측근인 채제공(蔡濟꿨, 1720∼ 1799)을 초대 화성 

유수에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해부터 화성 성역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행보는 화성 신도시에 대한 그의 의지 

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성행궁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신도시 화성 

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성행궁은 1789년 신축된 이후 혜경궁의 회갑연에 대비하여 1794 

년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화성행궁이 신축된 후 계속해서 

증축되었다 사실은 향후 갑자년 구상에 대비하여 임금과 왕실의 거처 

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아래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조는 원행기간 동안 행궁에 머물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현륭원을 다녀오고, 화성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매화시방을 

관람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조는 군복을 갖추어 입고,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에서 직접 말을 타고 신풍루를 통해 행궁을 드나들었다 19) 정조 

는 이러한 군사행렬을 보여줌으로써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또한 선풍루에서 화성부의 홀아비·과부 고아·독거노인 

등 사민(四民)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진흘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가 평소 

원행 길에서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대민정책을 펴려던 그의 의도와 같 

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20) 정조 자신이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소망을 회갑연을 맞아 붐소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소망은 화성 

행궁의 낙남헌을 통해 확인된다. 행궁의 여러 건물 중 열린 구조로 지 

어진 낙남헌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는 정조대 화합정치의 일면을 여 

실히 드러낸다. 낙남헌은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옛 득중정 자리를 

옮기고 그 터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낙남헌은 넓은 대청마루의 삼 

변에 분합을 설치하여 행사가 있을 때에는 분합을 모두 올려 마루의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하였오며 앞마당에는 담장을 설치하여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이전까지는 존재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조대에 이르러 왕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임금과 

신료, 백성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상하통락(上下同樂)’의 경지를 

19) 『園幸Z:,!Jp整理앓휩L』 권 l, 짧짧 1795년 윤2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20)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 r한국학보』 23, 일지사, 52∼55쪽,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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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21) 

결국 정조가 꿈꾸던 백성들과의 소통공간이 신도시 화성의 행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화성행궁의 낙남헌 앞마당은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 공간 

으로서 임금은 물론 신료틀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펼쳐졌다 화성부의 문무과 별시, 화성성역이 끝난 후 공역에 참 

여하였던 사람들과 화성부민이 모두 모여 거행된 성대한 낙성연, 화성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호궤행사가 치러졌다. 화성 

행궁은 지방의 행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행사들이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정조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용외영 설치기 

화성행궁이 외형적 건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행궁에서 치러진 

다양한 행사들과 행궁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의 운영 또한 

행궁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궁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수원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되면서 동시에 장용외영이 설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793년 장용영의 창설은 왕권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군 

의 편제를 오위제(五衛制)로 전환하여 중앙 군영을 개혁함으로서 군권 

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원부을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장용 

외영을 설치한 것에서 정조의 왕권 강화 의도는 더욱 분명해진다 당 

시 수원은 총융청 C:t恩행廳、)의 중영(中營)이었는데 이를 독립시켜 장용외 

영을 설치함으로써 총융청의 규모를 크게 약화시켰다 장용외영을 화 

성에 설치함으로써 경기지역 방어의 주력이었던 총융청과 수어청의 세 

력을 축소시킨 것이다.22) 

정조는 1791년 현륭원 원행부터 융복(행服)이나 군복(軍服)을 입고 

능행을 실시하였다 23) 원행 때마다 장용영의 군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정조르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군복을 입고 일사불란한 군사행렬을 지 

21)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 신구문화사, 75∼76쪽, 2001 
22)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 『한국학보』 22 일지사, 201∼204쪽, 1996 
23)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1월 E표 

11 



水原學:jiff究 第}\號

12 

어 수원을 왕래하였다. 이후 수원에서는 군령에 따라 군사훈련을 사열 

하였던 것이 정 례화 되기도 하였다.24) 

장용영 병력은 1787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790년(정조 14) 

1300여명, 화성이 유수부로 승격되는 1793년(정조 17) 2100여명의 

군사가 충원되었다,25) 이것은 수원 이읍 이후 화성행궁이 조성되던 시 

기와 화성 건설 이후 을묘원행을 앞둔 시기에 장용영 편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용외영이 거처하던 군영도 

1794년 신풍루 좌우행각 21칸과 남북군영행각 좌우익랑 38칸이 새롭 

게 지어졌다. 신풍루 누문 6칸과 남북군영행각 24칸이던 규모가 거의 

2배 이상오로 확장된 것으로 이는 장용외영 군사의 충원에 따른 조치 

였던 것이다 

1793년(정조 17) 10월 비변사에서 올린 「장용외영군제절목」 에 의 

하면, 보군(保軍)은 13초(햄)로 하고, 정군은 다시 3사로 편제하여 전 

사(前司)와 후사(後司)는 각 5초, 중사(中司)는 좌초·중초·우초의 3초가 

마련되었다. 장령(將領)은 내영과 마찬가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3사 

(司)의 파총(把擔)은 경내에서 경력이 있는 당상 무관으로 차출하고 각 

초(햄)의 초관(햄官)은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였다,26) 보군은 매년 11월 

에서 이듬해 1월까지 행궁을 숙위하기 위한 번을 섰다. 13초의 군사를 

5번으로 편성하여 15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11월 16일부터 전사를 

시작으로 번을 서도록 하였으며 친군위도 좌열과 우열로 번을 나누고 

외영에 주둔하면서 행궁을 호위하도록 하였다 27) 

보군이 번을 설 때는 해당 사의 파총과 각 초의 초관이 군사를 통솔 

하도록 하였다 이때 파총은 평소 장령이 입직(入直)하던 곳에 입직하 

고 초관은 각각 자신의 군사들이 번을 든 곳에 배치되었다 절목에 의 

하면 당시만 해도 군영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번을 서는 장소는 편의 

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북군영 행각은 이미 장령의 처 

소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행궁 내에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오며 

2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 신구문화사, 152쪽, 1996 
25) 이랩, 「정조의 장용명 운영과정책 구상」 , 띤휠@뼈함얹띔짧& 53, 조선시대l혁회, 55-ffi쪽 a)lQ, 
26) 초관 중 일곱 자리는 守門將 部將으로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고 여섯 자리는 편제를 정 
하되 선전관 수문장 부장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직 朝官으로 參上 參下와 出身을 통 

틀어 치출한다 
27) 『표祖寶錄』 권38, 정조 17년 10월 辛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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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증축 이후부터 우열은 북영, 좌열은 남영에 자리잡게 된 것이 

다,28) 정조대 강력한 군권의 상정인 장용외영이 행궁의 정문 좌우에 

배치되어 화성행궁의 숙위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궁은 왕이 거처하는 침전 공간과 정무를 보는 편전구 

역으로 구성된다 강화행궁은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강화로 피난하여 

기존의 관아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1631년(인조 9)에 건립되었다가 

1711년(숙종 37)에 중수되었다 29) 이후 강화행궁은 1858년(철종 9)까 

지 종묘의 신전을 모시기 위한 장녕전, 외규장각, 봉선전 등의 건물들 

이 계속해서 건립되었다. 남한행궁은 1626년(인조 4) 내행전(內行嚴) 

상궐(上關) 72칸, 외행전(外行觀) 하궐(下關) 154칸이 건립되었다 30) 

이후 1829년(순조 29)까지 조성되는 건물들 역시 강화행궁과 마찬가 

지로 공해와 누정 및 종묘사직 봉안처 등의 건물이 추가로 조성되었 

다. 숙종대 국가의 보장처는 남한산성과 강화가 두 축을 이루고 있었 

다 양란을 겪은 이후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에 방어체제를 구축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행궁 건물 대부분은 생 

활공간과 제향공간만 새로 건립되었을 뿐, 행궁의 부속 건물에 군대가 

직접 위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듯이 화성행궁에는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 

는 행사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과 행궁의 대문인 신풍루 좌우에 장용 

외영의 숙직시설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궁의 대문 역할을 하는 신풍루 좌우에 장용외영의 주둔지 

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행궁의 숙위는 물론 그 위상을 한층 높여 

주는 것이었다. 

결국 장용외영의 설치는 현륭원과 화성행궁 빛 화성을 수호하고, 원 

행시 임금을 호위하는 친위군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후 

갑자년 구상에 따라 임금이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으로 내려오면 그의 

거처를 당시 군영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용외영이 수호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28) 『華城城않嚴휩L』 附編1, 公備, 南北軍營行關
29)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건축 
공학과 석사논문, 8∼23쪽, 2001 

- 이하 강화행궁과 남한행궁에 관해서는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30) #뼈由, 「南짧lJJ뼈 行宮客짧휩|健立考〕 , r한국사연구;n 120 한국사연구회, 266∼268쪽, 2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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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행궁의 기능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행궁의 

건립배경에 따라 그 기능을 알아보 

기 위해 행궁의 주요 건물을 크게 

세 구역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_ 31) 우선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 낙 

남헌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행사의 공간, 행궁 정문 

인 신풍루를 중심으로 행정·군사공 

간으로 구분하였다. 

!L 

?
1
i
-
-
-
i

‘현l
 〈도 1> 쥬원시 쩍성행궁자가본 및 지표조사보고써 , 

수원시, 1997. 

1) 봉수당(奉壽堂)과 생활 공간 

봉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은r 행궁의 안쪽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을묘년 원행에서 혜경궁의 침소로 이용되었던 장락당은 봉수당 

남서쪽에 위치하고, 장락당 남쪽에는 행궁의 내당으로 원행기간동안 

정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복내당이 까리 잡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사용되다가 원행 끼간 동안 편전의 역할을 담당한 

유여택은 내당의 동쪽 담장 너머에 세워졌다. 

행궁의 내전 깊숙한 곳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봉수당은 행궁의 

사방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봉수당은 평소 부 

사나 유수가 집무를 보는 동헌으로 이용되다 임금이 원행하였을 때에 

는 정당(표렐)으로 사용되었다. 수원부 동헌에서는 읍내 유생들을 대상 

31) 다음은 『華城城&屬!JVL』 에 실린 〈펴|說〉의 〈行宮全圖〉와 부펀 l의 〈行宮〉과 〈公備〉에 

서 확인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화성행궁 주요건물을 공간별로 나누어 정리한 현황표이 

다 -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화성성역의궤』 , 경기문화재단, 2005. 

구획공간 | 건 물 명 
봉수당과 생활공간 | 봉수당 , 유여택 · 복내당 · 장락당 경룡관 
낙남헌과 행사공간 | 낙남헌 · 득중정 • 노래당 · 미로한정 

신풍루와 I 신풍루 · 남북군영행각 · 외정리소 , 서리청 , 집사청 · 
행정·군사공간 | 비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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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과거시험이 치러졌으며32) 수원에 하달되는 각종 문서들이 

봉수당에 설치된 게시판을 통해 전달되었다.33) 봉수당에서 치러진 가 

장 중요한 행사는 1795년에 치러진 혜경궁의 회갑연으로 당시 진찬 

과정은 《을묘원행정리의궤〉를 통해 알 수 있다.34) 

장락당은 을묘 원행에서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봉수당 

남쪽 벽에 잇대어 지붕이 겹쳐져 있는 독특한 구조의 동향 건물로 지 

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연회가 펼쳐지는 동안 혜경궁이 건물과 건물을 

이통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35) 회갑연에서 혜경 

궁이 침소인 장락당과 봉수당 사이를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당시 장락당 앞의 누문인 경룡관도 함께 세워져 중양문을 통 

해 행궁의 정당으로 들어와 봉수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장락당을 드나 

들수 있었다 

복내당은 관아의 안채에 해당하는 행궁의 내당(內堂)이다. 복내당은 

수원 읍치 이전에 맞추어 내사(內舍)로 창건되었다가 을묘년 원행 기 

간 중 정조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되었다 복내당은 평소 

지방 관아의 안채이면서 임금의 원행시에는 침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 

에 행궁의 가장 깊숙한 곳인 서남쪽 모퉁이에 지어졌다 이런 이유로 

다른 주요 건물들이 사방으로 통하는 문을 곳곳에 배치하였던 것과 달 

리 복내당의 서남쪽은 외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소 폐쇄적이라고 

할수 있다 

유여택은 평소 유수가 거처하다가 임금이 행차하면 머물던 곳이다 

유여택의 앞쪽 횟마루에는 공신루(#展樓)라는 누각이 설치되어 있는 

데 이것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누각과 같은 형태로 임금이 행차하였 

을 때는 휴식공간[小次]으로 이용되었다. 임금의 원행기간 동안 편전 

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의 기능에 맞게 사방에 문이 만들어져 드나들듭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유여택은 원행기간 동안 여러 대신 및 화성유수 - 암행어사를 접견하 

는 편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조는 을묘년 원행 첫날 유여택에서 

32) 『水原릅令廳錄』 정조 14년 8월 9일 / 『日省錄』 정조 18년 1월 辛표 
33) 『水原冒令體錄』 정조 14년 11월 3일 / 『正祖훨錄』 권34, 정조 16년 1월 丁핍 
34) 『園幸z:,gp整理없삐LJ 卷1 3훌說 표祖 19年 間2月 13 티 
35)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 돌베개, 169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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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待百)들과 암행어사 홍병신(洪秉百)을 접견하고 원행기간 동안 치 

러질 각종 행사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36) 또한 윤2월 14일 새벽 

신풍루에서 진흘행사를 갖기에 앞서 유여택에서 행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신료들을 만나 진흘행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기도 하 

였다,37) 이외에도 정조는 유여택에서 과거 급제자들을 접견하기도 하 

였으며 1798년에는 시사(試射) • 시방(試放)의 입격인(入格人)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38)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은 궁궐의 일반구조와 마찬가지로 정문과 일직 

선의 구조로 지어져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평소 유수의 거처 

로 사용되거나 원행시에는 임금의 침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행궁의 내전 깊숙한 곳에 

위치하였다 동시에 행궁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수월하도록 많은 문 

들로 연결되어 있어 정당의 기능과 함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에도 

적합하도록 지어졌다 

2) 낙남헌(洛南幹)과 행사 공간 

화성행궁 건물 중에서 상징적이면서도 가장 획기적인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낙남헌이다. 행궁의 북쪽에 자리한 낙낙헌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가 펼쳐졌 

다. 낙남헌의 남쪽에는 휴식용 건물인 노래당, 동북쪽은 객사로 사용되 

었던 우화관39)이 있었다 

1794년 옛 득중정 자리에 지어진 낙남헌에서는 혜경궁 회갑연을 기 

념하는 양로연, 문무과 별시, 화성 낙성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 

었다 그 중에서도 낙남헌에서 치러진 가장 중요한 행사는 혜경궁의 

회갑연을 기념하는 양로연이었다. 전술하였듯이 당시 낙남헌의 기능적 

측면은 『화성능행도』 의 〈낙남헌양로연도〉를 통해 확인된다 40) 〈낙남 

36) 『園幸ζ깨整理廢때』 권1, 월說 윤2월 10일 
37) 『園幸z,gp꿇理嚴뼈』 권1, 앓說 윤2월 14일 
38) 다I±勇營故事』 권8, 1798년 2월 3일 
39) 手華館은 화성유수부의 客舍로 을묘 원행 기간 동안 치러진 문무과 별시에서 유생들이 
대기하거나 답안지를 접수받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화성 각 건울들의 상량문을 봉안하는 
제의를 올릴 때에는 헌관들의 대기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낙남헌의 북쪽에 지어졌 
던 강무당 무고 수성고과 함께 미복원 상태이다 

40) 〈화성능행도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 0× 62 Dem, 리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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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양로연도〉의 하단에는 시위군병과 양로연을 구경하고자 나온 백성들 

의 활기찬 모습들이 담겨있다. 특히 화면의 중앙에는 좌우의 끊어진 

벽돌담을 그대로 표현하여 이동식 담장흐로 넓어진 낙남헌 앞마당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회에 참여하는 신료는 물 

론 낙남헌 마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도 담장 주변에서 잔치 

의 흥겨움을 함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모두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낙남헌의 열린 마당에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41) 

또한 을묘년 원행 기간 중에 문무과 별시가 치러졌으며 42) 화성성역 

완료 후 성대한 낙성연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화성 공역을 지휘한 

총리대신 및 낙성연의 초대 손님은 물론 공사에 참여한 감독 이하 일 

꾼들, 각지에서 구경 온 백성들까지 모두 모여 화성 건설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43) 

또한 정조는 낙남헌에서 화성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노고를 치하하는 호궤행사를 가지기도 했다,44) 위의 행사틀은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와 〈대호체도〉를 통해 확인된다 

낙남헌과 붙어있는 득중정은 활을 쏘는 사정(射훔)이다, 득중정에서 

는 화성부의 유생과 무사(武士)들의 시험이 여러 차례 치러졌다 45) 정 

조는 화성에 내려올 때마다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즐겼으며46) 을묘년 

원행에서는 대신들과 활쏘기를 하고 매화시방(理火試放)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47) 활쏘기 장소인 득중정의 앞마당은 낙남헌과 하나로 연결되 

- 이외에 〈봉수당진찬도〉, 〈득중정어사:£>, 〈닉남헌빙방도〉를 통해 회성행궁의 당시 모습이 획인된다 
41) 낙남헌은 행궁에서의 공식행사가 열리던 공간으로 고종대까지 행사관련 기록이 보관되 
어 있었다 1891년(고종 28)에 간행된 r화성중기』 에는 낙남헌을 채우고 있던 각종 기물 
(器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행궁 주요 건물들의 돗자리[빼衣] 구비현황이 자세 
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낙남헌의 기물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낙남헌 
에는 《팔첩성도대병》 을 비롯한 다양한 병풍들, 향로와 향합 춧대 등의 기물, 의결이[衣 
巨里]장과 방석, 돗자리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가 추구하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낙남헌이 고종대까지도 행사공간으로서 제 기능이 유지 관리 되어 오 
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 윤2월 쫓E 
43) 『華城城~fj윷따IL』 附編2, 납結 1796年 10月 7日
44) 『華城城짧優뺑l』 권2, 精館 1795년 윤2월 13일 

이외에 1796年 정윌 21 일, 8월 15일에도 樞館가 이루어졌다 
45) 「正祖寶錄』 卷34, 정조 16년 1월 Z未 / 『承政院日記』 冊 1713/91, 정조 17년 l월 T未
46) 『표祖寶錄』 卷29, 정조 14년 2월 辛西 /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1월 辛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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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규모의 행사가 있을 경우 낙남헌과 함께 상하통락의 공간으로 이 

용되었다 미로한정과 노래당은 휴식공간이었다 미로한정은 득중정에 

서 오르는 팔달산 기숨에 세워진 행궁 후원의 정자(亨子)로 혜경궁의 

처소였던 장락당과 정조가 머물던 복내당과 통하도록 지어졌다 노래 

당은 낙남헌과 득중정을 연결하는 건물로 여러 가지 행사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낙남헌과 그 주변 건물들은 정조대 화합정치의 상정적 의미를 지니 

고 있는 곳으로 신분적 차별을 뛰어넘어 임금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47) 『正祖寶錄』 卷42, 정조 19년 윤2월 F젠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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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봉수당진찬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 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 62.0cm, 리움미술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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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낙남헌양로연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 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 62.0cm, 리움미술관 

20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도 4>. 〈낙남헌방방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 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0× 62 .0cm, 리움미술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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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득중정어사도〉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2. 0× 62.0cm, 리움미술관 

22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3) 신풍루廠豊樓)와 행정·군사 공간 

화성행궁의 정문은 신풍루이다. 그리고 그 좌우에 들어선 부속건물 

들은 행궁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공간들이다 정문을 사이에 두고 

남북군영행각이 자리하며 북군영의 서쪽은 집사청이 붙어있고, 남군영 

의 서쪽 담과 맞닿아 서리청이 세워졌다 또한 서리청과 서쪽담을 사 

이에 두고 넓은 저장 공간을 갖춘 외정리소가 만들어졌다. 

신풍루에서는 을묘년 회갑연 기간 중 진흘 행사가 베풀어졌다 정조 

는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성부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홀아비 과부·고아·독거노인 등의 사민(四民)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굶 

주린 백성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행사에 친히 참석하였다.48) 평소 

정조가 추구하던 백성들과 소통이라는 대민정책의 일변을 보여주는 행 

사였다 

화성행궁의 대표적 행정공간은 1796년 유여택의 동쪽 행각을 수리 

하고 빈희문 밖에 터를 닦아 건립한 외정리소이다 원래 정리소는 임 

금이 행차 도중 유숙하는 곳에 담당관리가 사전에 도착하여 임시로 거 

처할 곳의 제반사향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담당하 

였다 1789년 이후 매년 현륭원 원행이 실시되면서 수원의 재정을 관 

리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혜경궁 회갑연을 치르기 위한 임 

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정리소가 을묘년 이후 별도로 화성부에 외소(外 

所)를 설치하고 원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졌 

다 정리소의 1층은 헛간, 2층은 다락으로 구성된 2층 구조로 만들어 

졌다 정리소 북쪽에는 환기를 위하여 살창[網忽]49)이 설치된 창고건 

물 기층헌(起層幹)이 새로 들어섰다 정리소와 기층헌은 행궁의 각 기 

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당시 도성에 있던 장용내영은 1787년(정조 11) 이현궁(젤뼈宮)에 관 

청을 마련한 이후 1799년(정조 23년)과 1801년(순조 1)에 증축되었 

48) 『園幸z:,gp整理歲휩L』 권1, i핑敎 윤2월 13일 
4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 대원사, 87∼88쪽, 2001 
살창이란 창울거미를 짜고 울거미의 아래위 가로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살대를 꽂아 만 
든 창이다 살창은 살대 사이로 빛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채광창보다는 환기창으로 만들어 
창호지를 바르지 않았다 보통 부엌의 부뚜막 위나 저장 공간인 곳간 광에 설치하여 부엌 

의 연기나 습기를 밖으로 배출시켰다 동시에 공기를 환기시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함으로 
써 물자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에 용이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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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이때 중축된 대부분의 건물이 창고 용도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장용내영에 보관된 미콕과 군수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51) 그러나 화성에서는 이미 장기적으로 

물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 

다 특히 행궁이 증축되는 시기에 장용외용의 미곡과 군수물자의 관리 

에 대비하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거나 창살을 마련한 창고용 건물을 

마련한 것이다. 

그 밖의 행정공간으로는 1789년 정리소 동편에 세워진 비장청으로 

유수부의 비장(裡將)들이 사용하였다. 1796년 비장청의 동편에 문서의 

기록 및 발급·수령을 담당하는 서리들이 사용하였던 서리청, 1789년 

좌익문 밖 동북 담장 안쪽에 집사(執事)들이 사무를 보던 집사청이 자 

리하였다 집사청은 궁궐의 액정서(被廣뽑)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화 

성행궁의 집사청은 평소에는 행궁의 잡다한 사무를 담당하던 집사들이 

이용하다가 원행기간이나 작헌례를 올릴 때에는 임금을 보좌하여 의식 

을 진행하는 집사들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남북군영행각은 궁궐이나 관아에 지어진 행랑과 같은 형식으로 화성 

행궁 정문인 신풍루의 좌우에 지어져 행궁의 대문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1789년 처음으로 신풍루 좌우에 지어진 후 1794년 행각을 추 

가로 지었다. 이곳은 장용외영이 설치되기 전에는 장령(將領)들의 처소 

로 수원 지방군들의 숙직장소였다. 당시 우열은 신풍루 왼쪽의 북영, 

좌열은 신풍루 오른쪽의 남영에 각각 100명씩 주둔하였다 이후 1789 

년(정조 23)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좌우열을 없애고 1,2,3번을 정하 

여 매년 각 100명씩을 양쪽 군영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행궁의 대문인 신풍루 일대는 정문을 2층 누각으로 지어 위업을 보 

여주는 동시에 정문 좌우에 최고의 군영인 장용외영의 군인들을 배치 

함으로써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향후 상왕 정조와 신료 

및 장용외영 군대와 백성들 모두가 화성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의 제반시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50) 이방섭, 앞의 논문, 71쪽, 2010 
51) 정정남, 「장용영의 한성부내 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 「本營圖形」 의 분석을 중심 
으로」 , 『藏書閔』 21, 59∼61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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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조대 건립된 화성행궁은 정조가 추구했던 화합정치의 상정적 의미 

가 녹아있는 곳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행궁의 건립되는 시기에 따라 수원 읍치를 이전하는 시기, 행 

궁을 증축하던 시기 빛 행궁에 장용외영이 설치되던 시기로 나누어 화 

성행궁의 건립 배경을 살펴보았다 1789년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이전 

된 수원 신읍치에는 새로운 관아가 들어섰다. 이듬해까지 약 340여 칸 

의 건물이 완성되고 각 건물에는 어필로 쓴 현판이 걸려져 행궁의 위 

상은 물론 왕실의 권위도 높일 수 있었다 

이후 매년 정조의 현륭원 원행이 이루어지고, 유수부 승격 이후 화 

성이 건설되면서 화성은 대도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795년 

에는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화성행궁도 대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 

다 당시 새롭게 지어진 낙남헌 앞마당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을묘원행 기간 동 

안 임금, 신료와 백성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뜻 깊은 공간이었 

다 이후에도 낙남헌에서는 문무과 별시, 화성 성역 이후 낙성연과 호 

궤 행사가 치러지변서 정조가 꿈꾸던 화합과 소통의 정치가 실제로 구 

현된 것이다 

정조대 최고 군영인 장용외영이 화성행궁의 대문인 신풍루 좌우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권 강화를 위해 창설되었던 장용영 

은 정조 후기에 이르러 화성부에 장용외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군대가 직접 행궁 내에 주둔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과 비 

교하여 화성행궁에 장용외영의 군병들이 직접 주둔하면서 행궁을 수호 

하였다는 것은 화성행궁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행궁의 주요 건물과 그 주변 공간들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정조대 원행 시는 물론 평상시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주요 건물의 기능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을 

묘년 혜경궁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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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과거 시험이 시행되고, 수원부에 하달되는 각종 문서가 게시되는 

등 수원부의 동헌£로 기능하였다. 유수의 거처였던 유여택은 원행 때 

임금의 임시 처소로 사용되며 대신들과 접견장소로 이용되었다. 혜경 

궁 회갑연에 맞추어 새롭게 지어진 장락당은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 

되었는데 회갑연에서 혜경궁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봉수당과 연결된 독 

특한 구조로 지어졌다 장락당의 정면에 지어진 2층 누각의 경룡관은 

대문구실을 하였으며 행궁의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내당인 복내당이 만 

들어져 원행시 임금의 처소로 이용되었다. 

이동식 담장이 설치된 낙남헌에서는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양로연과 화성 낙성연 문무과 별시 호궤의식 등이 펼쳐졌다 낙남헌 

의 앞마당과 이어지는 득중정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불꽃놀이의 무대가 

되었으며, 미로한정은 화성행궁이 정조의 갑자년 구상에 따라 건설되 

었음이 확인되었다. 낙남헌의 넓은 앞마당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는 성대한 행사가 펼쳐짐으로써 역사적 공간으로서 큰 상정 

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여 화성부 빛 

인근지역의 사민과 기민들에게 진흘행사가 베풀어졌다 외정리소에서 

는 잦은 원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궁의 잡다한 업무를 담 

당하였던 비장청·서리청·집사청도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 

히 신풍루 좌우에 배치된 장용외영에는 친군위가 머물며 행궁의 대문 

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화성행궁은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추구하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행궁 각 건물의 공간별 기능에 맞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낙남헌은 이 

러한 건립배경과 기능에 맞는 대표적 공간이었다 아울러 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정조의 갑자년 구상에 따라 고유한 기능으로 설계, 배치되었 

고 평소 화성유수의 관아로서도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의 총체적인 문화적 역량이 결칩되어 탄생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그 가치는 이어져오지 못하다 최근 들어 

행궁의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성행궁은 주요 건물의 실제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 없었 

던 이유로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형편이다. 이제 정조대 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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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 측면에서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을 이해하고 행궁 주요 건물들 

의 실제 기능을 파악한다면 향후 화성행궁에서의 생활과 문화를 복원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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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화성행궁은 1789년 현륭원이 조성되고 수원 읍치를 이전하는 시기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까지 행궁의 건물들이 완성되고 각 건물 

에는 정조 어필의 현판이 걸리면서 행궁의 위상을 높였다. 

이후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되고, 화성이 건설되면서 신도시로 발전하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화성행궁도 대 

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때 새롭게 지어진 낙남헌 앞마당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형편 

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넓은 낙남헌 앞마당에서는 임금과 신료 및 백성들이 모두 함께하는 다 

양한 행사들이 치러졌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 

적 이상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조대 최고의 군영인 

장용외영은 화성행궁의 대문인 선풍루 좌우에 배치되어 행궁을 직접 

수호하였다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궁의 정전 

인 봉수당은 혜경궁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간으로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다 

행궁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활공간은 평소 유수의 거처이지만 

원행 때는 임금의 임시 처소로 사용된 유여택, 내당인 복내당, 혜경궁 

의 침전으로 사용된 장락당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이동식 담장이 설 

치된 독특한 구조의 낙남헌은 행사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곳에서는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양로연과 화성 낙성연, 문무과 별시, 

호궤의식 둥이 펼쳐졌다 

낙남헌의 넓은 앞마당은 행사공간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 

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그 옆에 자리한 득중정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낙남헌과 함께 불꽃놀이 

의 무대가 되었으며, 노래당과 미로한정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는 진흘행 

사가 베풀어졌다. 신풍루 주변 공간은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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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을 호위하기 위해 친군위들이 숙직하던 남북군영행각, 잦은 원행 

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외정리소, 행궁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장청·서리청·집사청도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화성행궁은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 

였던 정조의 화합정치가 실현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주체어 화성행궁, 정조대 화합정치, 봉수당, 낙남헌, 

신풍루,장용외영 

31 



水原學돼究 第八號

32 

[Abstract] 

Arrangement and Functi。ns of Important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at Je。ngjo Dynasty 

Kim, Seon-hee 

Construct10n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began in 1789, 

when Hyeonyungwon tomb was built and the location of 

Suwon-Eup office was moved. Bmldmgs of Haenggung Palace 

were completed m the following year and the signboards with 

Kmg Jeongio ’s calligraphy which got hung on each of the 

buildings, gave prestige to Haenggung Palace After that, Suwon 

was promoted to the status of a yusu-bu and, with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foundatron for a new town was put into 

place. Especially, Hwaseong Haenggung Palace underwent a 

large-scale expansion with Lady Hyegyeonggung’s 60th birthday 

ceremony m mmd. At that time, movable walls were mstalled m 

the front yard of newly-built Nangnamheon buildmg and were 

made to open and close according to the situations. In the large 

front yard of Nangnamheon burldmg, various events m which the 

kmg, court off1c1als and commoners part1c1pated were held This 

was a reahzat10n of pohtrcal ideals of Kmg JeongJo who mtended 

to mteract with commoners directly Also, Jangyong-oeyeong, 

the most powerful mrhtary urnt at the time of Kmg JeongJo, was 

pos1t1oned on the nght and left sides of Smpungnu gate, the 

main gate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and directly 

protected the Haenggung Palace 

Mam bu1ldmgs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were divided 

mto three zones. First, Bongsudang hall, the royal audience hall 

of Haenggung Palace, was the place where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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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aenggung Palace, was the place where Lady 

Hyegyeonggung' s 60th birthday ceremony was grandly held and 

functioned as government office of Suwon-Bu m ordinary times 

Livmg quarters, located deep inside Haenggung Palace, consisted 

of Yuyeotaek bmldmg which was official residence of Yusu m 

ordinary times but was used as temporary residence of the kmg 

dunng his stays, Bongnaedang bmldmg which was women's 

quarters, Jangnakdang bmldmg which was used as Lady 

Hyegyeonggung’s bed chamber, etc. Second, Nangnamheon 

bmldmg, a distmct structure mstalled with movable walls, was 

used as a space for events. There, events such as grand parties 

to celebrate 60th birthdays for the elderly, ceremony to 

celebrate complet10n of H찌rase。ng Palace, special nat10nal exams 

to select court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and Ho-gwe 

ceremony (treatmg soldiers with food and dnnks) were held 

The large front yard of Nangnamheon bmldmg was a space for 

events, a stage of unity and communication where the rulmg 

class and commoners became one. Located nght next, 

DeukJungJeong pavilion was a stage not only for archery but, 

along with Nangnamheon bmldmg, for fireworks, And Noraedang 

bmldmg and Mirohameong bower were used as rest areas 

Third, at the Smpungnu gate, the mam gate of Haenggung 

Palace, nee and porridge were distributed to the poor m 

celebration of Lady Hyegyeonggung ’s 60th birthday Spaces 

around Smpungnu gate were used to conduct military and 

admmistrative affairs They mcluded North and South Forces 

Y eonghaenggak bmldmgs used by mght-duty royal guards to 

protect Haenggung Palace, OeJeongmso bu1ldmg housmg a 

division m charge of the kmg ’s frequent long stays there, and 

B11angcheong, Seoncheong and Jipsacheong offices m charge of 

miscellaneous matters of Haenggung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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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Haenggung Palace was a symbolic space in which 

Kmg Jeongjo ’s policy of umty to strengthen the powers of kmg 

through a rule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as realized 

Keywords· Hwaseong Haenggung, King Jeonmo ’s policy of unity, 

Bongsudang, Nangnamheon, 

Smpungnu, Jangyong-oeyeong 



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와 식민통치 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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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와식민통치 기구의 설치 

머리말 

머리말 

1. 식민통치기구의 설치와 수원부 

2. 의료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맺음말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관아의 훼철 

파괴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제의 강제력이 한반도를 강타하기 

시작하였고, 그 광풍은 수원을 비껴가지 않았다 이에 1906년부터 화 

성행궁의 신풍루 옆 북군영(北軍營)을 헐어내고 수원경찰서가 들어서 

고, 1910년 남군영(南軍營)을 헐고 헌병분견소(憲兵分造所)가 설치되면 

서 조선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화성행궁의 훼철은 1911년 

자혜의원을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奉壽할)을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벅돌조의 건축물들이 행궁의 중심전 

각들을 헐고 높다렇게 들어서면서 화성행궁은 제 모습을 읽게 되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근대는 자주적으로 구성한 그것 

이 아니었다. 수원지역의 근대사를 담은 대하소설 『먼동』 의 작가 홍 

성원이 일컬었듯이 이 시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였다. 동시에 수원 출신의 시인 박팔양(朴八陽)이 일컬었 

듯이 ‘황홀한 근대의 무지개’를 쫓아 기존의 질서와 편견을 탈출한 부 

류들은 새로운 세상을 활보할 수 있었다. 이 시대는 민중과 민족을 발 

견한 각성된 이들에게는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였지만, 무언가를 쫓을 

수 있는 근대의 황홀함에 달떠 친일과 치부를 향해 질주할 수 있었던 

욕망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에 다 

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생존과 보다 나은 생활을 갈망으로 부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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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이었다 그 틈새를 일제는 경찰과 군대라는 강력한 물리력과 의 

료시설이라는 근대적 기제를 통해 발전된 제국 일본과 후진적인 조선 

을 각인시키며 조선왕실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물었던 것이다. 

화성행궁은 국왕이 융·건릉을 참배하러 올 때 머물던 이궁이자 행궁이 

었고, 평상시 수원유수가 기거하던 곳이다. 수원유수부는 이러한 화성 

행궁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원의 행정을 담당했던 수원판관(水原判官) 

이 집무하는 이아(밟衝) 및 군사적 업무를 총괄하던 경기중군(京離며 

軍)이 집무하는 중영(中營)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수원부 관아의 점유와 활용은 화성행궁을 비롯한 이아 및 중영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수원부 관아와 함께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었던 

화령전(華寧觀) 퉁은 조선왕실의 권위를 상정하는 중요한 건물이었지 

만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해 훼철되고 전용되었던 것이다,1) 이는 國亡

에 따른 새로운 지배자 일본을 보여주는 식민 통치기구의 설치와 함께 

조선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본군수비대의 주둔과 경 

찰서와 재판소의 설치 등 식민통치를 위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화성행궁 등 수원부 관아를 훼철하면서 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아 건물을 적극 활용하여 식민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 

이다 이에 일제 통치기구의 설치과정과 이에 따른 화성행궁과 수원 

관아의 파괴 과정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1. 식민통치기구의 설치와 수원부 관아의 훼철 

정조 이래 조선의 모든 국왕이 찾았던 수원은 조선시대 최대의 화성행 

궁이 자리 잡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였다 정조 이래 사도세자의 혈 

족으로 왕위를 계승한 조선 왕실은 사도세자(장조)가 묻힌 융릉과 정 

조의 건릉을 비롯하여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화령전을 신성한 공간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황실의 권위와 역사적 자부심에 흠집을 

내며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던 사례는 평양의 풍경궁(뀔慶 

宮)이 있다. 

구국과 황권강화를 목적으로 지어진 평양의 풍경궁은 1902년 건립된 

1) 이동근, 「일제강점기 회성 성내외의 관공서와 경제기구」 , 『수원시 회성안 마을지』 , 수원빅별관 2010 



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와 식민통치 기구의 설치 

대한제국의 이궁(離宮)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군용지로 수용되어 

군기고와 숙소로 사용되었던 풍경궁은 1907년 8월 6일 풍경궁을 호위 

하던 군대가 해산되었고, 풍경궁의 태극문 밖 좌우 행랑에는 일본 군 

대가 병기·탄약· 피복 등을 쌓아두고 지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 

켰다 즉 1907년 8월 일제에 의한 군대해산으로 관제가 폐지되고 사 

실상 행궁£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후 풍경궁은 1914년 평 

양자혜의원으로 활용되었다,2) 평양 자혜의원은 1906년부터 존재했던 

일본의 同仁會議院을 자혜의원으로 인수함으로써 신속하게 개원할 수 

있었다 실제 평양 풍경궁이 평양자혜의원의 병동으로 활용된 것은 

1914년부터이다. 이는 1911년 화성행궁 봉수당을 수원자혜의원£로 

활용한 사례보다 뒤의 일이다. 따라서 화성행궁은 지방 관아를 자혜의 

원으로 사용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3) 

화성행궁의 일부 건물을 훼철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아 

니지만 화성행궁의 낙남헌을 개조하여 군청과 토목관구 및 세무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10년 국망 이듬해인 1911년 당시 수원의 관공서로는 水原都衛, 권 

업모범장, 농상공부 입업사무소 水原圍團, 수원경찰서, 水原I푼載判所, 

憲兵分隊, 수원우편국 등을 꼽고 있다,4)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자혜의원을 손꼽지 않았지만 화성행궁을 허물고 

들어선 건물로는 수원경찰서와 헌병분대와 자혜의원이었다 그 당시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미 1,000명이 넘어섰다 일본인들은 그들 

의 자제를 위하여 일본인 학교인 수원심상소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정도였다. 1911년 당시 일본의 종교적 이식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本

願솜布敎所와 伊土宗 水原솜 및 高野山출장소를 운영하였다 관립 자 

혜의원과 별도로 山口醫院 川口醫院이 운영되었다 동시에 일본인들의 

왕래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수원역 앞에 山本여관(객실 5칸)과 시 

내에 八達館(객실 10칸), 니l陽여관(객실 10칸)이 있었고, 굴지의 대지 

주로 퉁장한 東山농장, 國武농장 尙老농장, 川本농장이 수원에 자리잡 

2) 박성진, 「평양의 황건문이 남산으로 내려온 까닭은?」 , 김윤정, 「대한제국, 평양에 황궁 
을 세우다」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 효형출판, 2009 

3) 김윤정,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6후鐵道路線쫓內』 ' 1911,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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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한성은행 수원지점과 

한성手形組合,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 금융조합 등이 설립되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가능하 

게 했던 것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한 

기간시설 가운데 하나인 통신을 장악하여 시내에 수원우편국을 두었고 

수원역 앞으로 일본인들을 위한 수원역우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었다. 물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물리력으로 군대와 

경찰을 수원에 주둔시키는 것이 선행되었음은 물론이다. 

1914년 『발전하는 수원』 에서 관아로 지칭된 것으로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경기도 자혜의원, 수원수비대, 수 

원헌병분대, 수원군청, 수원경찰서, 경기도 수원험團, 수원우편국, 관립 

농림학교,수원정거장前우편국, 오산우편소, 안녕우편소,오산헌병파견 

소, 원장종제조소, 수원恩陽授塵場을 꼽고 있다,5) 

1915년 수원의 관콩서 및 기타시설로 군청· 守備隊· 권업모범장 농림 

학교· 恩없授塵場· 좋쫓種製造所· 지방법원지청· 警察뽑· 憲兵隊· 우편국· 자 

혜병원 금융조합· 학교조합· 동양척식회사출장소· 전기회사 등을 들고 

있다 6) 

이들 관공서들은 화성행궁에 군청과 경찰서 및 헌병분대와 자혜의원이 

들어섰고, 대한제국의 진위대가 주둔했던 중영에 일본군 수비대가 들 

어섰음을 뜻한다 또한 판관이 근무하는 밟衛에 수비대 사무실과 재판 

소가 들어섰던 것이다 

1) 옮簡와 中營의 점거와 파괴 - 수비대·법원-군청의 설치 

임진왜란 이후 근대시기 일본군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강화도 사건으 

로 시작되었고, 이후 1880년 일본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을 때 무관 

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본군의 주둔 형태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1882년 7월 16일 일본군 2개 중대의 병 력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면 

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오군란으로 맺은 제물포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측에 대해 일본공사관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적하면서 ‘공사관 수 

5) 酒井政之띠), r發辰랜&水原』 ' 1914, 11쪽 
6) 朝健總l'잡FfJ 錄道局, 『핑g‘rn-p};};.ill旅行案內』 , 斯道館, 1915,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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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 명목으로 일본군 병력 일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권리를 획득하 

였던 것이다. 이후 1개 대대로 늘었다가 다시 1883년 8월에 l개 중대 

로 축소된 일본군은 이듬해인 1884년의 갑신정변에 관여하게 되었다 

1885년 4월에는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천진조약에 따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였는 바, 1894년 청 일전쟁까지 일본과 청국의 군대는 

조선에 주둔하지 않았다 이 10년간의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세력균형 

기간이 조선에게는 개혁과 부국강병의 중대한 시간이었던 셈이다 그 

러나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이들의 세력균형은 기울게 

된다 일본군 ‘수비대’가 이를 통해 부활하게 되었는데, @일본인 거류 

민의 보호, @병참경비, @군용전신선의 수비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성京城지구수비대·인천병참경비대·낙통전선경비대(洛東電 

線警備隊)가 설치되었다. 이들 수비대는 1896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본격화되던 1904년 7월 주차군사령관은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고 경성과 그 부근에 군사경찰제 시행을 포고하면서 서 

울의 치안권까지 장악하였다 

주차군은 군용시설의 보호, 점령지 치안확보를 명목으로 한국의 각 지 

역과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군정을 선포하고 군율을 적용하였다 이것 

은 물론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명백한 주권국가의 

주권침해였고, 일본정부와 주차군에 의한 실질적인 한국 식민지화의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1894년 갑오개혁 이래 조선의 陸軍各部局 편제는 지속적인 개편이 있 

었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육군편제에 따르면 수원은 鎭衛步兵 제2 

연대 제 1대대(수원 200, 안성 50, 북한산 50)가 주둔하는 곳이었다 

수원에는 200명의 보병이 주둔하고 있었던 셈이다,7) 

1905년 4월 한국정부의 군대의 개편 당시 수원은 鎭衛 第1大隊 주둔 

지였다 지방의 진위대는 7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원을 비롯 

하여 청주·대구·광주·원주·해주·황주 등 7개 지역이었다. 진위 제8대대는 

함경도 북청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일본군이 이콧에 다수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즉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부가 있었던 

주요 도시에 진위대가 배치되었던 셈이다 각 진위대의 대대는 4개 中

7) 金正明, 『朝j뼈밟짧軍歷史』 , 없南폴書店, 1967,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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隊로 구성되었고, 중대는 장교 이하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 

서 수원의 진위 제 1대대의 규모는 604명에 달하고 있었던 셈이다. 8)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조처로 지방의 진위대는 1개월의 기간이 소 

요되는 가운데 해산을 맞이하였다. 待衛武官府, 傳從武官府, 東宮무관 

부, 親王府 무관, 무관학교, 近衛보병대대(644명) 등 황실을 위한 최소 

병력 745명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8 426명에 이르는 군인을 해산하 

였던 것이다 

지방의 진위대가 해산한 그 지점을 일본군 수비대가 장악하여 들어왔 

던 셈이다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는 외교권 박탈을 넘어 군사적 강점 

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896년 의병의 봉기에 따라 일제는 각 지방에 兵站部를 설치되었을 

때 강원도와 경상도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때 경기도는 

340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수원은 50명이었다,9) 수원에 언제 

일본군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었을까? 

1905년 3월 12일 일본공사 하야시(林權助)는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각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일본군사령부에서 헌병과 수비대 

의 배치를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수원·공주·강경·군산 전주·목포· 

광주·진주·청주·대구·마산 등 11개 지역에도 수비대 혹은 헌병대를 주둔 

케 하고 이들 지역 간에 군사통신을 신속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군용 전신전화 등 통신기관을 설치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고 

내용이었다,10) 

따라서 수원에 수비대와 헌병대가 배치된 것은 1905년 3월 이후의 일 

로 추정된다 즉 러일전쟁 중 1905년 3월 10일 일본군이 만주 봉천에 

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면서 이튿날 일본헌병대가 궁성호 

위를 담당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제 군사경찰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 

면서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수원에 일본군이 배치된 것은 1907년 후반으로 

추정된다 즉 1907년 12월 일본군 수비대 배치표에 따르면 수원에는 

8) 金표明, 위의 책, 333∼334쪽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 c13) [sOJ政-班 등 보고] , 報告 제12호 ' 1896 9 30 
10) 『舊韓國外交文書』 7, 日쫓8535, 광무 9년 3월 24일,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혜안, 2000,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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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音B守備I문 보병 제47연대 제3대대 본부가 위치하였다. 1907년 후반 

기에 처음으로 수원에 일본군 수비대가 처음 상시적으로 배치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1905년 10월 현재 한국수비대 管區구분 및 배치표 

에 따르면 경성지방(경성·김화·춘천·언천·충주·대구·부산·전주)와 개성지방 

(개성·해주)은 제 13사단 보병 제 51연대 병력이 경성과 개성에 사단사 

령부와 중대 병력이 주둔하였고, 기타 지역은 중대 단위의 부대가 주 

둔하고 있음에도 수원에는 주둔병력이 없었다 또한 1907년 4월 1일 

개편된 일본군 수비대 제 13사단의 관할 구역 내에 있었던 수원에도 일 

본군은 주둔하지 않았다. 남부수비관구에 해당하는 보병 제 13사단 사 

령부는 경성에 주둔하면서 보병 제6중대(탄현·김화·포천), 제2중대 제 l 

소대(춘천), 제7중대 1소대(인천), 제9중대 l소대(충주), 제4중대(전주· 

대전), 제 11중대(대구·부산)가 배치되었지만 수원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1907년 12월 시점에 수원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보병 제47연 

대로 바뀌면서 제3대대본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군대해 

산 이후 격렬해지는 의병전쟁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 수비 

대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의 주력 주둔지는 鏡城·회령, 

북청·함흥, 원산, 강릉, 京城, 개성, 평양, 대전·조치원, 대구전주 등이었 

다 수원은 충주·이천, 의주, 상주, 광주부산 등과 함께 그 아래 급수의 

大隊 本部가 위치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1908년 5월이 되면 수원은 함흥·평양, 京城, 수원·안동·상주대 

전, 경주·대구·진주·전주 등과 더불어 일본군 수비대의 주력주둔지로 격 

상되었다 즉 수원은 충주수비구 관내 보병 제23연대 본부가 주둔하는 

곳이 됨으로써 경기남부와 충청도 빛 강원도 영서지방까지 총괄하는 

군대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성환공주·조치원·이천음성·충주·제 

천영월·삼척·강릉에 각각 보병 l중대씩 배치되었고, 흥주·예산·청주양지· 

장호원·여주·괴산·단양·평창·진부·울진에 각각 보병 1소대가 배치되었으 

며, 흥산·전의·진위 과천·부평·청안·광혜원 죽산·안성·광주·수안보·목계·청풍 

평동 영춘·주천·정선·황지 엄계 등지에 보병 1분대씩 배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지역의 격렬해지는 의병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 

습에 다름 아니었다 

이후 의병전쟁으로 힘들었던 일본군의 병력을 교대해주면서 일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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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가 이루어졌다. 1908년 

11월 시점에 전국의 관찰부에 

해당하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하 

여 함경도 경성·함흥, 평안도 평 

양, 전라도 전주·광주, 경상도 

대구·진주, 강원도 춘천 퉁 9곳 

에는 일본수비대 주력부대가 주 

둔하고 있었다. 공주·해주·의주 

에는 l개 중대가 주둔하였고, 

청주에 1 개 소대가 주둔하고 중영을 강점한 일본군수비대(19 1 6) 

있었다,11) 이때 수원에는 보병 

제 27연대 본부 및 제 3.5중대가 배치돼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이 소강상 

태로 접어들면서 수원의 일본군 수비대는 보병 제 13연대 제2대대의 

보병 중대 병력만이 주둔하는 곳으로 그 군사적 위상이 격하되었다. 

수원을 대신하여 김화와 충주가 주력부대의 주둔지가 되면서 의병전쟁 

에 영향을 덜 받는 수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10년 4월 용산을 주둔지로 하는 보병 제65연대와 교대하였을 때에 

도 수원은 京城·포천·김화·춘천·원주와 더붙어 중대 병력이 주둔하는 곳 

이었다. 

중대 병력 규모의 일본군수비대가 수원의 어디에 주둔하였는가도 주목 

의 대상이다. 1916년 『朝蘇「삐|표|創設記;念號- 朝蘇寫員畵報特別號』 화 

보집에는 中營의 솟을대문 오른쪽으로 세로로 된 ‘水原守備|隊’ 뱃말이 

걸려 있다. 수비대장 보병대위 *좀木二之(제 79연대 제 1대대 제 l중대장) 

와 그 예하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다,1 2) 또한 1917년 제작된 수 

원 지도에도 수원수비대는 옛 中營 자리에 위치하였고, 수비대 사무실 

은 이아(흉衝) 자리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주요 병영으로 중영이 활용 

되었고 수비대의 행정사무는 이아에서 보았다는 것이 된다. 

1 9 17년 수원수비대와 헌병분대가 해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1) 1'2:Jf끼 , 『폐싸l~J::glj'fj! !f전~』 , 熾i힘렇흘i-J핀, 1967, 112∼ 11 6쪽 
12) 빼Q‘t체현펴信社, 『씨j끼ll'ITTJ~꾀~:u設記;상; \'JH - l씨M‘t寫쉴fillir&삽別%£』 ' 1916, 78쪽. 

;펌校下土로 松*軍핍" 內海특무조장, 체 Ill중위, 山썼중위, 花|쩌중위, ;동까川조장, 梅木ffi
長, ti」 ro군조, 윤木오장‘ LIJ In군조, 농川군조‘ ~Ji3'1;군조, 1.!J;:J'R군조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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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전국적으로 가장 격렬한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본군 

이 밀물 듯이 들어와 민간인 학살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이 다시 수원 

에 주둔하였고, 군비축소 등의 문제로 1923년 3월 수원에서 일본군이 

철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13) 

일본군수비대가 철수하고 난 뒤 그들이 주둔하였던 중영 자리는 일본 

인 사찰이 운영하는 高野山 國民學堂이 들어섰다, 그러나 고야산 국민 

학당은 1935년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8년 이 자리에 화 

성행궁 낙남헌을 사용하던 水原都廳이 새롭게 들어섰다. 부지 1,699평 

에 군청사는 연화조 일부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다. 본관은 

건평 173평 규모였고 회의실과 부속 건물이 별도로 지여졌는데 170평 

규모였다,14) 따라서 중영의 한옥 건물이 1938년 거의 대부분 철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중영은 일본군수비대→ 고야산 국민학당→ 수원군청으로 변모되었다가 

해방 후 화성군청→ 후생내과 등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수원수비대 사무실이 위치했던 이아 자리에 京城地方法院 水原支

廳、이 벽돌조 건물로 신축된 것은 1920년 4월의 일이다 이미 통감부 

시절인 1909년 11월 1일부터 수원구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 

역시 이아(옮衛) 자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水原I푼載判所 청사 修繹 및 

증축공사’ 광고가 1909년 6월에 보이는데, 이는 이미 수원재판소 청사 

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1898년 경기관찰부에 설치 

되었던 京鍵載判所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기재판소는 

1908년 5월 경성재판소에 합병되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경기재판소는 1897년 칙령 제 37호로 설치되었는데, 경기 3府 34那을 

관할하였고 首班判팎 l명, 判펀 1병, 뿔記 4명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경기재판소의 위치는 漢城 中뭘 前平市뽑-에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8년 2월 9일 칙령 제6호로 경기재판소를 각도 재판소의 예에 따라 

경기관찰부에 설치하고 판사는 관찰사가 겸임토록 하였다. 따라서 경 

기재판소는 관찰부가 소재한 수원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민영기 

(閔泳結)가 1898년 2월 21일 경기관찰사가 되어 3월 7일 경기재판소 

判뽑를 겸임하는 첫 관찰사가 되었다 경기관찰사는 華寧願 提調도 겸 

13) ‘면 페l隊를 解散’, 『朝f1미 口報』 1923 3 24 
14) 이통근, 앞의 글,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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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다. 1 908년 3월 24일 당 

시 경기관찰부 주사였던 나기정 

(羅基貞)이 경기재판소 판사 이 

규환(李圭桓)과 함께 판결문(判 

決宣言書)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재판소는 이 

아의 건물을 이용하여 1908년 

5월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후 일제의 통감부의 방침에 이아의 경기재판소를증축한수원구(區)재판소 
따라 1909년 11월 수원구 재판 

소로 이름을 바꾸어 설치되면서 기촌의 경기재판소 청사를 수선하고 

증축하면서 재판소를 확장했던 것으포 추정된다. 이후 1920년 4월 경 

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확장 신축꾀면서 이아 건물은 완전히 철폐되 

었던 것이다. 

2) 수원경찰서의 설치와 화성행궁 파괴 

일제는 1908년 7월 20일 지방관제를- 고쳐 일본인 경시(警視)를 각 도 

경찰부장(警察部長)에 임명하고, 각 경찰분서를 경찰서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 관청인 군아(낌IS衝) 소재지에는 순사주재소(센호睡在所)를 두 

었다_15) 이에 경찰 인력 3∼8명으로 l개 군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수원경찰서는 1 908년 7월 2일부터 警部 정필화(鄭弼和) 

가 수윈경찰서에 근무하였고,16) 7월 23일 京鍵警察部長 겸 수원경찰 

서장으로 경시 이이다 아키라(飯田 章)가 임명되었다. 17) 1909년 5월 

1 9일 警部 모리와끼(森脫英士命)가 수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京離警察

部 暴務하였다.18) 따라서 수원경찰서의 설치는 1908년 7월 이전의 일 

이다 

한편 일제 통감부 『官報』 에 1909년 4월 19일자로 ‘水原警察暑廳舍

및 警部官숨 신축공사’ 청부 입찰 광고를 싣고 있다_19) 그러나 다시 6 

15) ‘찌令’, 『官報』 第四千百什f三號, 隆熙二年七月#三日
16) ‘샀1I:&.테令’, 『官해』 ~m1千표[따| 「七싸, 1 908년(융희 2), 8월 8일 
17) ‘샀ff:→及때令’, 『官때』 끼m1千百f ll ;;’갱vR. 1 908년 (융희 2). 7. 27. 
18) 『官報』 第四千三百八+四號, 隆熙三年五月#四日
19) ‘파암’, 『/돼'ii!』 었W!:l큐三13·표十七폐, l쩔!멘르~P:V-"I 月 -||·二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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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 ‘수원경찰서 젠훌宿 

舍 신축공사’ 입찰 광고가 실 

라고 있다, 20) 이는 1909년 

6월 28일 이전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공사는 업체에 의 

해 낙찰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경찰서 순사 관사 신축 

공사를 분리하여 다시 발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09년 수원경 찰서 신축공 
북군영을 헐고 신축된 수원경찰서 

사는 화성행궁의 북군영(北軍營)을 헐아내고 그 자리에 신축한 것이라 

하겠다. 

당시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 공사 업찰 광고와 함께 실렸던 입찰 광고 

는 龍岩浦 경찰서 청사 수선 및 警部럽舍 신축공사, 馬山區載判所 청 

사 수선공사, ]或興財務뽑 청사 신축공사, 馬山警部 관사 신축공사, 元

山警部 官舍 신축공사, 永興警察暑 청사 및 警部관사 신축공사 둥이었 

다. 이들은 1906년 이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들 

을 지속적흐로 신축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광고는 

모두 건축소(建藥所)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바, 당시 建藥所長官은 아 

라이(쁨井賢太郞)였다. 

건축소는 1906년 9월 24일 칙 령 제 5~5호 ‘建藥所 官制’ 반포에 의해 

만들어진 탁지부 내 조직이다. 통감부 체제 아래 각종 건축물들에 대 

한 시공을 담당한 것이 건축소였다. 즉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라 

일컴는 늑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법적인 형 

식은 외교권의 박탈이지만 통감부는 한국의 모든 내정을 관장함으로써 

사실상의 식민통치와 다름없이 되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官衛 건물의 新營을 계획하였다. 이에 1906년 

2월 이미 서울 남산의 요지에 통감부 청사를 건축하여 다음 해에 완성 

하였다. 관청 건축을 신식건축으로 대똑 교체키로 한 방침에 따라 한 

20) 『관보』 第四千四百十四跳, 隆熙프年六月二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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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탁지부 산하에 ‘건축소(建葉所)’라는 기구를 두고 일본인 건축 기술 

자를 다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탁지부 건축소가 생기면서 건축 자재 

의 관급(官給)을 시도하여 건축소 부설 벽돌제작소가 생겼다. 이에 

1907년 독일제 기계를 도입하여 마포에 건축소 부설 벽돌공장을 만들 

어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부터 한일합방까지 탁지부 건 

축소의 이름으로 신축된 건물은 수십 채에 이른다. 이 3∼4년 동안 명 

목상 대한제국의 관청건물과 공공건물들이 새롭게 신축되면서 기존의 

궁궐과 한옥으로 이루어진 관아 건물은 벽돌로 된 근대적 건축물들로 

바뀌었다. 이는 식민지적 지배와 서구문물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도구 

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원 본관, 한성재판소, 내부(內部)를 비롯한 농상공부와 학 

부 청사를 비롯하여 경성감옥 동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서구 건축양식 

을 모방한 일본인들의 걷축양식은 한국의 전통건축을 크게 변모시켰 

다 또한 각 지방의 재판소와 경찰서 및 재무서(財務暑) 청사를 비롯하 

여 각 항구의 세관(짧關) 건물 등이 건축소 주관으로 세워졌다 수원경 

찰서 역시 이러한 틀에서 신축된 것으로 일본식 목조 건축물이었다. 

1910년 8월 26일 경기경무부 관할 내 수원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 

안성·인천·김포·강화·교하·개성경찰서 등 7개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당시 

경찰부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 

원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 14개 도 경무부와 경무총부 

(警務總部)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경기도 경무부 관할로는 수원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안성·인천· 

김포강화·교하·개성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배치되었다. 당시 수원경찰 

서는 인천경찰서와 개성경찰서에 警視가 배치된 것에 비해 격이 낮은 

警部가 있는 셈인데, 이는 수원경찰서에서 경기경무부 일을 겸무한 때 

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원경찰서는 경기경무부 경시 2인(한인 1, 일인 1) 

과 일본인 경부 2인을 비롯하여 수원경찰서 경부 2명(일인 1, 한인 

1), 일본인 통역생 1명 등 3명을 포함하여 7명이 있었던 셈이다 21) 

경기경무부 소속이던 수원경찰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통합 

된 수원군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고,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에서도 

21) 『쏠將月報』 1910年, 19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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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노구찌(野口廣三) 순사부장이 서신 

면 사강장에서 만세시위를 하던 민중들에게 처단되기도 하였다 수원 

경찰서는 1921년부터는 경기도 경찰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통치기구로 기능하였다 

3) 수원헌병대의 설치와 행궁의 훼철 

1893년 12월 서울에 주차헌병대를 편성하여 이를 당시 주차일본군사 

령부에 부속하였고 청일전쟁이 개시됨에 따라 1894년 2월 한일협약을 

체결한 결과 다시 일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의 

주권과 한국경찰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통시에 함경도에 대대적인 일 

본군을 주둔함으로써 함경도에 군정(軍政)을 실시하는 등 악행을 저질 

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경찰의 역할과 

동시에 전신과 철도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에 헌병경찰을 배치하 

여 군사경찰 외에도 일반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역할까지 자행하며 간 

섭하였다. 1908년 6월 한국민 가운데 헌병보조원 4,000명을 모집하여 

일본헌병 아래 배치하여 일반 경찰사무 및 민정정찰에 복무하게 하였 

다 

주차헌병대는 1905년 3월 18일 편성 개정됨에 따라 본부 이하 부산· 

원산·인천의주·평양안주·개성·경성 임영·전주·대구 등 11개 분대와 그 아 

래 분견소 56개가 설치되었다 22) 이후 수원에 헌병분대가 설치되는 것 

은 1905년 11월 24일로 수원 헌병분대 분대장은 후로쿠와(古森雄能 

夫) 소위였다. 이후 1906년 11월 13일 제 14헌병대로 재편성된 한국주 

차헌병대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헌병분대를 京城인천수원·전주·대구·부 

산개성·평양·안주·의주·함흥·鏡城의 12개소에 설치하고 그 아래 321H 헌 

병분견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23) 이때 12개의 헌병분대 가운데 수원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열흘도 되지 않아 11월 22일 조직 

이 개정되었는 바, 한국주차헌병대는 제 14헌병대로 개칭되어 축소되었 

다 이에 헌병분대는 京城·평양정주·부산·전주·함흥·鏡城 등 7개소로 축 

소되었고, 그 아래 분견소도 20개소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수원에 헌 

병분대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병분견소가 20개로 축소되었을 

22) 李키-熙、, 『韓國여合 t 티本핑兵隊』 , 新果패 ' 2008, 72쪽 
23) 李커-熙, 위의 책,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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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함께 없어진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07년 10월 29일 한국주차 헌병대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경성분대, 평양분대, 천안분대, 부산분대, 영산포분대, 함흥분대 등 6개 

분대 아래 46개 분견소를 두고 있었을 때 수원헌병분견소는 없었다 

즉 경성분대에는 미동·필동·용산, 인천, 평산, 고양, 문산, 마전, 철원, 

양주, 의정부, 고안, 양근, 강화도, 용호도분견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성분대 관할 지역이었던 수원에 헌병분견소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면 1907년 군대해산 직후 수원은 일본 헌병대가 주둔하지 않 

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원에 일본군 수비대가 이미 주둔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듬해 1908년 1월 28일 재편된 일본 헌병대는 관구제(管區 

制)를 채택하면서 6개 관구로 나누고 전국적으로 분견소를 441개, 파 

견소 11개로 늘리면서 인원도 3배로 증원되는 대대적인 확충을 하고 

있다,24) 

〈표 2> 한국주차 헌병대 배치 상황 

연도 分隊 分遺所 派違所 出張pfr
인원 

(헌병보조원) 
1906 12 1 7 20 289 
1907. 10 29 6 46 751 
1908 7 18 6 441 11 2,182 (4,100) 
1909 8 10 6 442 23 4 2,219 (4,100) 
1910. 7 1 77 525 3 3,410 (4, 122) 

이는 군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진 의병들의 항쟁에 대한 

일제의 폭력적인 대응이었다 이에 헌병보조원 제도 실시에 따른 1908 

년 7월 18일 개편으로 수원은 경성분대 하에 제21관구를 두고 수원분 

견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월 29일 조직 개편이 이루어 질 때도 경 

성분대 아래 수원관구를 두고 수원분견소로 존치되었다. 헌병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1910년 7월 1일 편제개정에 따라 수원 헌병대본부 및 수 

원분대가 설치되었다. 황성신문은 1910년 7월 10일 수원헌병대가 설 

치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25) 

24) 李升熙, 위의 책,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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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원 헌병대는 1905년 11월 24일 수원 헌병분대가 설치되었 

다가 1906년 11월 22일 수원 헌병분대가 폐지되었고, 다시 1908년 7 

월 18일 경성분대 아래 수원헌병분견소로 축소되어 존치되다가 1910 

년 7월 1 일 조직 개편에 따라 수원 헌병대본부 및 수원분대로 격상되 

었던 것이다. 이때 설치된 수원헌병대는 헌병분대로 볼 수 있다,26) 

1910년 7월 설치된 수원 헌병분대는 화성행궁 정문 신풍루의 남쪽 행 

각과 남군영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화성행궁 정문인 신풍루를 중 

심£로 남북으로 헌병대와 경찰서가 들어섬으로써 일제의 지방 통치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의료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파괴 

1) 화령전과 자혜의원의 설치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의료와 교육부문을 

통하여 조선의 민중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일제 

에 의한 합방이 되기 이전에 대한제국은 1909년 12월 10일 청주와 

전주 2곳에 자혜의원을 창설함을 시초로 1910년 1월 25일 함흥에 자 

혜의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1910년 6월 일본 통감은 한국 

정부에 자혜의원을 증설할 것을 촉구하여 1910년 7월 21 일 칙령 제 

38호를 발효하여 자혜의원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기존의 전주·청주· 

함흥의 자혜의원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8개 도시에 자혜의원이 증설되 

게 되었다 즉 수원(水原)을 비롯하여 공주(公州),광주(光州)-대구(大邱)· 

진주(뿜州)·춘천(春川)의주(義州)·경성(鏡城, 1920년 羅南으로 이전)이 

그것이다 27) 이때 평양 및 대구의 동인의원(同仁醫院)이 도(道)에 이 

관, 자혜의원이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13개의 자혜의원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바로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었고 이후 9월에 비 

로소 개원을 하게 되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수원지역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이었다 28) 

25) ‘水原憲隊開設’, 「雜報」 『皇城新聞』 1910 7 10 
水原뿔兵隊는 今日開設헝야 明日붓터 事移를 開始흔다더라 

26) 조선총묵부 철도국, 『朝1따鐵道路線案內』 , 1911, 79쪽 
27) 朝따總、督府, 『朝따道立醫院要贊』 1940, 2∼4쪽, 수원시의사회, 『水原市醫師會史』 20CJ 
28) 한동민, 「근대 수원지역 공립의료기관 - 관립자혜의원에서 도립수원의원까"'-u, 『경기사랩 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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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애로운 은혜를 베푼다는 미명 아래 전국의 주요 

지역에 자혜의원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 개원된 각지의 자혜 

의원은 약품과 의사들이 태부족하였다 이에 소용되는 약재 및 위생재 

료는 서울과 함경도 나남(羅南)의 일본 육군부대 창고에 보관하던 것 

들이 보급되었고, 의사들 역시 일본 육군 군의(軍醫)들로 충당되면서 

병원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병전쟁을 폭력적으로 진압 

한 뒤에 소용없게 된 넘쳐나는 군용 의약품과 군의들을 용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일제는 식민지 의료기관을 설치해 주었다는 

시혜적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모와 의 

료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지 조선의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 일제가 수원에 자혜의원 자리로 첫 번째로 꼽았던 곳은 연무대, 

즉 동장대였다. 그러나 읍내에서 거리가 멀고 난방시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장대는 온돌 시설이 없었고 군사지휘소로 개방된 건물구조 

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혜의원 자리로 선택된 곳은 화성 

행궁 옆의 화령전(華寧觀)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화령전은 정조의 어진 

을 봉안한 곳이었지만 1908년 덕수궁 선원전으로 정조 어진을 이안하 

고 난 뒤 비어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1910년 9월 5일 수원 

자혜의원이 화령전에서 개설되었다 29) 

화령전에 관립자혜의원을 개원하였을 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 

니면 조선인의 민심이반을 두려워해서인지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雲 

漢圍)에는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좌우의 부속건물을 병원오로 활용하 

였다 즉 화령전 정전의 오른쪽 어정(倒井) 앞의 전사청(典祝廳)과 그 

부속건물 및 좌측의 풍화당(風化堂) 등 3동을 병원 건물로 활용한 것 

이다 이에 풍화당은 갑(甲)병실, 전사청은 서무약제·치료과 및 숙직실 

로 사용하고, 문칸의 부속건물은 을(Z,)병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뚜 

껑이 없는 원통형의 우물이던 어정(倒井)의 끊임없이 샘솟는 양질의 

물은 음용수로 활용될 수 있었다 30) 

관립수원자혜의원이 개원될 당시 원장은 일본인 육군 군의 무라이(村 

井靜夫)와 같은 육군 군의 요시노(吉野購至)와 조선인 의사 권태동(權 

29) 三木 榮, 『朝짜醫學史及않病史』 1962, 291∼292쪽 
30) 三木 榮, 「京誰道立水原醫院二十표年史」 , 『中外醫事新報』 (1936 5),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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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東), 그리고 약제사 구구성장(構口成章), 육군 간호장 이와다(岩田桓 

四郞), 간호부 야마구찌(山口도미) 등이었다 권태동 선생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각종 의료기구와 자재가 서울과 함 

경도 나남의 육군부대에서 가져왔고, 의사들 역시 육군 군의들을 대거 

활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화령전에 설치된 자혜의원의 규모는 서무과·약제과·진료과 및 숙 

직실의 건평은 전체 61평으로 갑병실 20평 을병실 11평에 불과한 상 

황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는 좁 

지만 중정의 뜰은 매우 넓어서 여름에는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겨 

울철에는 문제가 심각하여 병실로 사용하던 풍화당의 온돌 외의 마루 

에는 다다미를 깔고 난로를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시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갔다 실상 화령전에 자혜의원을 개원한 것은 화성행궁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2) 자혜의원의 행궁 이전과 화성행궁의 파괴 

1910년 10월 화성행궁의 경기도관찰부가 서울로 이전되어 갔다. 이에 

따라 노천진료를 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이유로 화령전에 설치되었던 

자혜의원을 화성행궁으로 옮기는 것을 실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찰부 

가 떠나감에 따라 일제는 화성행궁의 넓은 건물들을 주목하였던 셈이 

다. 기존의 화령전에 옹색하게 들어선 자혜의원을 드넓은 화성행궁으 

로 옮긴 것인데, 이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넓은 건물과 장 

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수원의 중심적 행정기구 

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적 관아를 근대적 의료기관으로 활용함으로 

써 조선의 멸망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화 

성행궁의 가장 중요한 정궁 역할을 하는 봉수당(奉壽堂)에 자혜의원을 

설치함으로써 행궁 건물을 이용함과 동시에 조선왕실의 권위와 그 표 

정이었던 화성행궁을 허무는 이중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실 및 관청 건물 대한 사용을 학교 또는 의료시설로 활용했 

던 일제의 고도의 술책은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발달한 일본의 근대적 

신문명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선전이 가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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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셈이다. 

그러나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청사를 병원 기능에 맞게 다시금 수 

리 개축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려하여 이듬해인 1911년 5월 28일 

자혜의원은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 

었다. 화령전의 정전 운한각을 병원 건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비 

해 이번에는 화성행궁의 

정전이던 봉수당을 병원의 

본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 

선의 몰락을 확연하게 보 

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좌익문과 

봉수당 사이에 있었던 중 

문인 중양문(中陽門)을 효 

율성을 빙자하여 철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화성행꽁 봉수당으로 이전된 자혜의원(1914) 

이로써 화성의 심장이자 

조선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나라가 망한 마당 

에 화성행궁의 훼철은 어쩌면 마땅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경복궁이 

철저히 훼철되어 조선총독부가 건립되는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성행궁의 본격적인 훼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신풍루 

양 옆의 북군영과 집사청의 일부는 경찰서로 사용되었고, 남군영과 서 

리청 역시 헌병분대와 그 숙사로 활흉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이 화성행궁으로 이전하면서 좌익문 남쪽의 비장청과 

회랑은 시료부(施薦部)·진찰소, 외정리소는 간호부 기숙사 및 시료실(施 

據室), 유여택 북쪽 회랑은 약품창고, 유여택 남쪽 회랑은 전염병실이 

되었다. 좌익문과 중양문을 잇는 북쪽 회랑은 창고, 중양문과 봉수당을 

잇는 북쪽 회랑은 내과병실이었다. 유여택은 식당으로 활용되었고 복 

내당과 그 주변의 회랑은 남병실(南病室)이었고 장락당에는 진찰실 및 

수술실이 위치해 있었다. 본관으로 활용된 봉수당은 서무과·진료과·약제 

과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봉수당때서 득중정으로 이어지는 회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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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병실(北病室)로 활용되었고, 봉수당 뒤쪽 득중정과 이어지는 서회랑 

은 병리시험실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은 좌익문을 정문으로 

하고 봉수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회랑을 양쪽으로 하는 구역 모두가 활 

용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신풍루 양 옆의 경찰서와 헌병분대 그리고 낙남헌은 수원군청 

서무과 풍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화성행궁을 활용한 자혜의원의 규모와 내역은 전체 부지 면적 2,686평 

에 건물 면적 649평으로 서무과 의무과, 진료실(보통부·시료부), 약제 

과, 약실, 연마작업실, 병실 37실(온돌실 25실, 다다미실 5실, 마루실 

1실, 예비병실 6실)과 병상수 44명(일반병실 38명, 전염병실 6명) 예 

비병상수 10명의 규모였다 또한 수술실, 병이시험실, 암실, 치과치료 

실, 시체실, 공용품 창고, 양품창고, 기계창고, 잡품창고, 장작 연탄창 

고, 취사장, 욕실 2, 소독 겸 건조실, 강당, 소사실, 탕비실, 숙직실 퉁 

이 있었다 

1911년 당시 수원 시내의 인구는 약 1만여 명을 넘고 있으며 일본 

인들도 3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 주요한 기구나 건물로는 관립농 

림학교, 총독부모범농장, 우편국, 헌병대, 경찰서, 구(I분)재판소, 자혜병 

원(慧惠醫院), 일본인 소학교 1개와 조선인 소학교 5개가 있었다. 일제 

의 중요한 통치기구 가운데 자혜의원은 헌병분대 및 경찰서같이 강제 

적 기구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자혜의원의 건물은 수술실로 사용하는 l동을 제외하고 모두 화성행궁 

의 주요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마다 건물 개수(改修)에 많 

은 비용이 들게 되자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도모하였다 즉 시세에 발 

맞추어 건축 총공사비 7만8천여 원을 들여 1923년 7월부터 벽돌 건물 

을 기공하여 본관병실뚫室·사체해부실·창고·소독장을 신축하였다 그리 

고 옛 본관오로 사용하던 봉수당을 병실로 기타 세탁장, 창고, 간호부 

숙사를 개축하여 1924년 5월 준공하였다. 부지 4,295평 에 건평 762 

평을 새로 지었던 것이다 31) 

이렇게 화성행궁의 건물을 재활용 또는 헐어내고 신축한 자혜의원은 

1925년 경기도립수원의원(京離道立水原醫院)으로 개칭되었다 즉 외형 

31) 三木 榮, 「京짧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행前), 『"'"外뿔事新짧』 (1936 6),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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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모와 더불어 일제 

는 1925년 4월 1일 「조 

선도립의원관제(朝蘇道 

立醫院官制)」와 「도립의 

원규정 (道立醫院規程)」

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자혜의원을 도립의원(道 

立醫院)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병원관리를 국가관 

리에서 지방의 도(道)로 

이관시킨다는 의미였다. 
봉수당을 헬고 들어선 경기도립수원의원(1929) 

그리고 화성행궁을 지속적으로 허물어 1928년 남병동(南病陳) 49평(목 

조)과 1935년 서병통(西病陳) 25평(연와조)을 증축하였다, 또한 1933 

년 3,438평의 건물을 새롭게 신축 완공함으로써 화성행궁 정당인 봉수 

당을 비롯한 장락당·유여택·복내당 등-을 헐어내고 2층 연화조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상징적 건축물인 화성행궁을 

헐어내고 일본의 힘과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근대적 병원이 완 

성되어 가는 것에 반비례하여 화성행궁의 전각들은 낙남헌만을 남긴 

채 철저하게 훼철되어 갔던 것이다. 32. ) 

DH 츠등!.. gr 
;·; I그 i크 

화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수원경찰서 및 토목관구 그리고 신풍공립소 

학교 및 수원자혜의원 등이 설립되떤서 일제 통치를 옹호하는 주요한 

기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조선의 몰락을 온전하게 보여 

주는 상정적인 것으로 600칸에 달하는 규모의 화성행궁 가운데 유일 

하게 낙남헌(落南幹)만을 남긴 채 왜소한 조선식 단층건물과 2층으로 

된 높은 큰 근대적 병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서 우월한 일본을 은연중 

과시하며 조선인에게 열둥감을 자아내게 했던 기제로 활용하였다. 

행궁(行힘)은 왕이 지방에 거퉁할 때 임시 머물던 별궁OJlj宮), 이궁(離 

핀)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왕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하 

32) 한동민, 「성안의 의료기관」 ,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 수원박물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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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궁궐(正宮)을 나와 전란·휴양·왕흥 참배 둥 지방에 머물 때 별도 

의 궁궐을 마련하여 입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성행 

궁은 화성의 중심으로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행궁 

은 평상시에는 수원 

부사(화성유수)가 집무하는 지방행정의 관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 

때에는 왕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정조 이래 모든 임금이 찾았던 화성 

행궁은 다른 지방의 행궁보다 그 규모나 건축구조기능면에서 압도적이 

었던 조선의 상징이었다 

전통적 한옥의 가옥구조는 넓은 마당과 함께 해야 온전하게 그 맛과 

멋을 음미할 수 있다. 단층의 한옥은 넓은 마당과 어울려야 그 단단한 

힘을 느찔 수 있다. 그럼에도 덩그렇게 낙남헌 하나만을 남기고 모조 

리 헐어버렸다. 따라서 덜렁 남겨진 낙남헌과 높다란 벽돌 건물의 자 

혜의원은 초라하고 낙후된 조선과 발전하고 위용에 찬 일본을 의연 중 

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는 일본인보다 높은 문화의식과 자부 

심을 지닌 조선언들을 폭력과 무력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보다 발달된 물질문명을 조선의 그것과 비교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우월한 일본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시나브로 조선인들의 저 

항을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경찰과 군대와 사뭇 다른 또 다른 

일제 통치의 유효한 무기가 교육과 의료를 통한 통치방침과 연결된다. 

하여 그렇게 남껴진 낙남헌은 일제시기 수원군청(水原那廳)으로 활용 

되면서 힘겹게 조선을 지컸던 셈이다 해방 뒤에는 신풍학교 교무실로 

도사용되었다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회(추진위원장 김동휘)가 구성되고 

1992년 수원의료원이 정자동으로 신축이전 되면서 1996년 7월 19일 

부터 화성행궁 중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 

철된 지 90년만의 일이다. 일제에 의해 훼철된 그것을 한 세기만에 되 

돌려 놓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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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퉁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別宮), 이궁 

(離宮)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왕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 

하는 본 궁궐(正宮)을 나와 전란·휴양·왕릉 참배 등 지방에 머물 때 별 

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대표적 

건축물이다. 

동시에 화성행궁은 화성(華城)의 중심적 구조물이었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수원부사(화성유수)가 집무하는 지방행정의 관 

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 때에는 왕의 임시 거처로 이용되었다. 정 

조(正祖) 이래 조선의 모든 국왕이 찾았던 화성행궁은 다른 지방의 행 

궁보다 그 규모나 건축구조·기능면에서 압도적이었던 조선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화성행궁과 수원의 관아가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갔다. 경찰서 

와 일본군 수비대, 헌병대 및 병원과 재판소 퉁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주요한 기구들이었다 식민통치 기구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은 몰락한 조선을 상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특히 600칸에 달하는 규모의 화성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낙남헌(落 

南輯)만을 남긴 채 조선식 단층건물과 2층으로 된 높고 큰 근대적 병 

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서 우월한 일본의 힘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조 

선인에게 열등감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듯 일제는 교활하고도의 심리 

적 방식으로 식민통치 기구들을 화성행궁에 이식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물리적 통치기구 이외에 근대적 시설을 갖추 병원을 설치함으 

로써 조선인의 민심을 얻드면서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효과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화성행궁, 수원경찰서, 일본수비대, 자혜의원(經惠醫院), 

화령전(華寧願), 중영(中營), 이아(밟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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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까1e disp。sal and rem。1val 。f the Hwasung Haenggung(a temporary 

palace) and the 뼈ansion of the Organi경엔on 。f Japanese Colonial Rule 

Han, D。ng-min (Suw。n Museum) 

The Hwasung Haengung was also a central structure of 

Hwasung The Haenggung (a temporary palace) is a beolgung or 

igung (detached palaces) for the temporary stay of the kmg as 

they moved to the provmces, which existed from the era of the 

Three Countries 

It refers to the locat10n of temporary residence as an 

addit10nally prepared palace when the kmg leaves the main 

palace, where he always resides and oversees the nat10nal 

matters to stay in the provmces, during the war, for recreation, 

or for paymg respects to the royal tomb. 

Among which the Hwasung Haenggung(temporary palace m 

Hwasung) 1s the mam architectural structure that had the largest 

scale among all Joseon era haenggung 

The Hwasung Haenggung was n。rmally used as a government 

office of district administration occupied by the Hwasung Yusu 

(the highest ranking position of the district admm1strat1on office 

m the Joseon era) which was also used as the temporary 

residence of the kmg dunng their wonhaeng(journey to the royal 

tombs) The Hwasung Haenggung that was v1s1ted by all 

monarch of Joseon after Kmg Junmo, as the overpowering 

symbol of Joseon concerning its scale, architectural structure or 

function than any other haenggung of any other reg10n. 

This Hwasung Haenggung was damaged by the Japanese Rule 

The pohce office, Japanese army guards, the m1htary pohce, a 

hospital, a law court were installed here They we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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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that favored the colornal rule of the Japanese Empire. 

The robbing of this space to Colonial Rule groups also sigrnf1es 

the collapse of Joseon. 

By placmg a large modern two-story hospital structure and a 

Joseon style one-story building withm the Hwasung Haenggung 

of a 600umt scale, with only the Naknamheon(a place where 

parties were held by the king for the elderly citizens) remammg 

in the center. 

As so, the Japanese Empire cunningly implanted Coloma! Rule 

groups m the Hwasung Haenggung with the highest level of 

psychological persuas10n 

By mstallmg a hospital that has modern facilities as well as 

physical government groups, the Japanese Empire was able to 

wm the popular sentiment of the Joseon people to promote the 

effects of efficiently executing the Colonial Rule 

Ke”Nerds Hwasung Haenggung, 

Jahyeu1won(a government mstitut1on hospital of 

the Japanese Empire), 

Suwon Pohce Office, Japanese guards, 

Hwaryeonmeong(Kmg SunJ。’s shnne f。r late kmg 
Jungio with a portrait of the deceased), Ia(a coun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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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릎월를를률앨함를를!!I힘llDI«홈를뜯웰MIIli빠ill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머리말 

머리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준혁 

1.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2 수원시민의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설립 

3.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정책과 노력 

맺음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점당한지 101년이 되는 해이고 조선 

읍성철거시행령으로 화성행궁의 파괴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 

다 화성행궁은 4대 개혁과제를 앞세우며, 위민정책을 추진했던 정조의 

기반이었다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부 

분이 정통성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정통성 회복이 곧 왕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왕권의 강화로 자신의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 

다고 인식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조는 사도세자의 정치적 복권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1789년(정조 13)에 있었던 현륭원 천봉이었다 

사도세자의 현륭원이 수원도호부 읍치로 이전되면서 수원도호부의 관 

아를 비롯한 행정중심지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했고, 정조의 

결단에 의해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수원신읍치 조성 과정 

에서 ]차 340칸의 화성행궁이 건립되고, 1794년부터 시작된 화성 건 

설에서 화성행궁의 규모도 확대되어 1796년 화성의 완공시에 576칸으 

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화성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화성행차시에 머무는 행궁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개혁 추진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수도 

권 남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정조 이후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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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과 기능이 이어졌으며, 화성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대도 

회(大都會)로서 확대되어갔기에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행 

정의 중심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정조의 장기적인 양경체제(兩京體制) 구상에 맞물려 

건설되었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도 화성의 백성들은 정조에 대한 향수 

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행궁이 파괴되기 전까지 화성 

행궁과 화령전에서는 정조에 대한 제향이 왕실과 조정의 주관으로 이 

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성행궁이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갔다 실제 

1910년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한제 

국 황실의 의도이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통감부의 압력 

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성행궁의 파괴는 곧 민족의 아픔이었다.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의 

공간이 친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공간으로 둔갑된 것은 조선 백성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수원의 백성들은 일제강점기에도 화성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였고,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었다. 

해방 이후 수원시민들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화성행궁 복원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획 

기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지역에서도 문화유산 

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하다. 그렇지만 1970∼80년 

대 산업화 시기와 새마을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문화유 

산 복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2000년대 이후 문 

화적 바탕과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 

다 

그러함에도 수원시민들은 화성행궁 복원에 관심과 복원에 필요한 자 

료 수집 그리고 학술대회와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을 추 

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에 화 

답하 듯 경기도와 수원시가 화성행궁 복원을 결정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오기 전에도 수원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화성행궁 복원을 추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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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건의하고 관청에서 수 

용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민관의 공동 노력 

이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명소 화성행궁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 

의 한계이다, 불과 20여년 전에 추진했던 복원사업에 대하여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복원추진위원회 명단은 남아있지만 그들에 대한 

구술 자료와 당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과 관련된 자료가 없 

는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민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더라 

도 그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복원 과정이 역사의 부재 

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사의 복원이자 문화유산의 복원이 간단한 기록과 설계도만이 남는 

다는 것은 화성성역의궤를 만들어 화성의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선조들 

에게 부끄러운 후예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화성행궁 복원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수원 

지역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과 그로 인하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향후 민관이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복원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필자가 정리했던 돌아가신 분들의 구 

술자료와 현재 생존하신 분들의 구술자료와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 그 

리고 수원시의 기록과 현재 언론 기사 등이 이 글의 주요 사료이다 

이 글에 인용된 사료는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학술대회 이후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관련자분들 

모두를 인터뷰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향후 문화유산 복윈의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1.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일제강점기부터 수원시민들은 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 

원시민들은 화성의 보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927년 

조선일보 수원지국 기자는 부서지고 있는 수원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역시 이 내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조간 l면 

에 기사를 실어 화성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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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깨어진 그릇이야 엇지하랴! 남은 그릇이나 깨뜨리지 말기를 바 

라노니 大里헬에서 水原을 展望할 때 맛보는 옮花隨柳亨! 華西門 間의 

優雅 雄8土한 風光이든 『남광루』 로부터 峰火臺를 지나 흉龍門까지 城

塵外部로 散步하는 中에 잇는 感興 等이야말로 果然 苦熾에 찌들린 우 

리의 靈肉의 安息處이며 그는 끝까지 保存할 우리의 것임은 重論을 要

치 안는 것이다. 이 문허가는 城뿔 問題는 뻐少한 校末의 問題인 것 

가트나 우리의 마음터에 찔리는 자리는 자못 큰 것이다.” 1) 

이 기사의 표현대로 화성은 일제의 침탈에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의 안식처요, 끝까지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화성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가치 인식이 화홍문 누각 복원을 

위해 수원명소보존회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수원군청은 수원군 수원변의 시가지 조성을 위하 

여 팔달문에서 남암문과 남암문에서 동북각루에 이르는 시설물들을 철 

거하여 화성을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았으며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화수류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水原이여 왜 그러케까지 沒落하게 내어버려두는가 내 祖上의 피와 땀 

으로 남기어 논 그는 水原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냐?, 내가 

봄에 봄마지하러 여름에 더위 이즈러 가을에 들 求景하러 겨울에 눈 

求景하러 心火날때 火푸리하러 가는 그곳을 엇지 이다지도 沒落하게 

放置하는가 그것이 잇슴으로 水原이 얼마만한 戀安을 바덧스며 얼마나 

水原에 對한 愛看이 겁헛든가 水原이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금자 

리! 릎b華隨柳훔의 沒落을 막자! 우리의 誠意와 努力만 잇스면 그를 다 

시 되잡을 수 잇나니 成服後 藥方文格이 되지 말기를 겁히 겁히 바란 

다”2) 

이처럼 방화수류정을 비롯한 화성의 보존을 위하여 수원의 백성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화성은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 

는 백성들이 마음에 화가 날 때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다, 이 화풀이는 

l) 조선일보, 1927년 7월 20일 문허지는 수원성 
2)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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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화풀이가 아니라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화성을 만든 우리들이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국민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화성은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 

는 위대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이다 방화수류정의 몰락을 막는 것이 결 

국 조선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으로 화홍문 누각은 복원되었고 방화수류정 역시 온 

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3) 

방화수류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수원시에서 화홍문 누각 복 

원사업이 추진되었다 1925년 전국적흐로 대홍수가 발생하였고, 이 홍 

수로 인하여 화홍문 누각이 수원천 범람으로 소실되었다. 방화수류정 

과 함께 대표적인 화성의 시설물이 소실된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삼 

일학원과 매향학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원명소보존회가 1925년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화홍문 복원을 위한 성금 모금과 함께 대한제국 

황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이왕직(李王職)’의 복원 승 

인을 받아 1933년 5월 25일에 복원하였다.4) 복원된 화홍문 누각에서 

는 수원실업협회 회원들의 모임이 개최되는 등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 

었다,5) 화홍문 복원에 이왕직 사무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의미있는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의 성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선 

의 명군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성곽을 정조의 후손들과 상의해서 복원 

하는 것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함이요, 정조의 위 

업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결국 화홍문 누각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복 

원이 아니라 민족정기의 회복이자 독립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조시대 문화의 상징인 화성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다만 해방 이후 정국 혼란과 한국전 

쟁, 그리고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으로 화성 및 

화성행궁의 온전한 복원사업은 추진될 상황이 아니었다 

5 16 이후 최고회의 제 93차 상임위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과 향교재 

산관리법을 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총 7장과 73호의 부칙으로 된 문 

3) 방화수류정은 수원시민의 노력으로 거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 2011년 3월 3 
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09호로 지정되었다 

4)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 여유당, 2001 263쪽 
5) 조선일보, 1939년 5월 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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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 

구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등을 선정하고 보호하도록 하였고,6) 해를 넘겨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였다 7) 

이 문화재보호법은 해방 이후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숭만 

정권은 일본의 문화재관리법안인 ‘사적,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령’ 

을 그대로 유지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 

았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게 전해 줄 책임을 방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 16 이후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는 이승만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가 부패하 

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권은 민족문화의 수호와 청렴을 강 

조하였다 8)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 의지가 수원에 있는 화성 

의 복원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 첫 번째로 화성행궁과 함께 있는 화 

령전(華寧願) 보호 사업을 시작하였다. 화령전은 1800년 6월 28일 정 

조가 돌아가시고 장헌세자의 묘소인 현륭원 재실에 소장된 정조의 어 

진을 이전하여 봉안한 ‘어진봉안전(徒p員奉安願)’이었다,9) 

이후 정조의 대를 이어 국왕에 오른 순조와 헌종, 철종, 고종은 평균 

3년여의 간격을 두고 화령전에 내려와 정조에게 제향을 올렸다,10) 이 

처럼 정조 사후 역대 국왕들이 거퉁하여 참배를 한 정조의 사당인 화 

령전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이었다 국왕의 화령전 거퉁시 

화성행궁에서 재숙하였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화령전과 

화성행궁은 조선 왕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고, 화령전은 화성유수가 

매일같인 전각의 특이사항을 조정에 보고해야 할 정도였다 11) 

고종은 즉위 직후에 수원으로 행차가 없었으나 즉위 5년 3월 13일에 

6) 동아일보, 1961년 12월 7일 기사 
7) 동아일보, 1962년 1월 11일 기사 
8) 동아일보, 1961년 12월 29일 기사 
9) 『정조실록』 권3, 1년 5월 정축 

10) 『수원 화성행궁』 , 수원시, 2003 158쪽 
11) 순조년간 화성유수를 역입한 서유구의 행정일기인 『화영일록』 에 의하변 화령전의 기 

와에 와초en草)만 생겨도 국왕에게 보고할 정도로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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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오로 행차하여 수원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에 대한 규 

례를 재정비 하였다. 2년 뒤인 7년 3월 12일에 1795년 혜경궁 회갑연 

을 위해 행차 한 이후 가장 오랫동안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4일간 유 

숙하셨다. 이 기간동안 현륭원과 건롱에 친제한 뒤 정조의 어진이 봉 

안된 화령전에 가서 작헌레를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전임 현임 대신들 

을 불러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정조의 뜻을 기리며 고 

종 스스로 정조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1874년(고종 

11) 2만냥을 들여 화성행궁의 지붕을 고치는 등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12) 

화령전과 화성행궁이 정조 이후 왕실 및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 이후 화성행궁은 식민지 통 

치기구로 전락하고, 화령전은 조선총독부 산하 수원군청의 각종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조의 어진이 어느 시점에 화령전에서 사라졌는 

지 확인된 바 없지만 대략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화령전의 위상은 격하되었 

고, 1920년 덕성함양과 체력과 지혜를 위한 수원진명구락부 발기인 총 

회가 화령전 풍화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집회는 대부분 친일 

집회로서 화령전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집회에 더하여 화령전에서 기생들의 공연과 잔치가 벌어졌다 

일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 품평회를 화령전에서 몇일 동안 개 

최하면서 이곳에서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통해대콕예단(東海大曲藝團) 

의 기생들로 하여금 춤과 농악, 연화(煙火)를 개최하였다,13) 국왕의 어 

진을 모신 사당을 놀이터로 만든 것이다. 

특히 화령전의 중심 건불인 운한각은 공수도 도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일제의 화령전 가치에 대한 훼손은 극에 달하였다. 더불어서 화령전 

편액과 운한각(雲漢聞) 편액 등이 모두 사라져서 건축물의 외향은 그 

대로일지 몰라도 화령전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6년 화령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고, 수원시민들이 오랫동안 화성과 화령전을 지켜온 것 

12) 『수원 화성행궁』 , 수원시, 2003 161쪽 
13) 조선일보, 1927년 10월 3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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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 받들기 위하여 화령전 보수의 의미를 두었다,14)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운한각(雲漢聞)’을 써서 설치하였다 15) 대통령이 직 

접 편액을 쓰는 경우는 이후 자주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편액이 

19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966년에 문화재의 편액을 

쓴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1966년에 화령전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한 것은 바로 수원시민들이 화흥문 복원사업부터 시작 

하여 정조의 얼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정부에서 수원시 

민들의 화성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화령전에 정비가 이루 

어진 것이고, 이후 화성의 복원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화성행궁 

의 복원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원 

시의 이상적인 결합의 노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수원시민의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설립 

해방 이후에 화성행궁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의 내용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손 

대지 않고 그대로 써야 했던 무지의 시대였고, 더욱이 화성행궁 터에 

는 관공서와 병원이 자리잡고 있기 형편이어서 이를 이전하고 화성행 

궁을 복원하는 일을 쉬운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1975∼1979년 5개년 계획으로 국비 32억 8천600만의 재원을 

들여 화성성곽을 복원한 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수원의 상정인 화성 

행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화성행궁 복원 

의 움직임이 구체적£로 본격화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였다, 

처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움직임은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시작되 

었다 1989년 4월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전 수원시장)은 향 

토 사학자 이승연에게 수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줄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심재덕 문화원장은 정조가 수원을 건설하고 수원에 내려와 거주 

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궁궐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 

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14) ‘화령전 중수 기념문’ 1966년 현재 화령전 운한각 내부의 정조 어진을 모신 합자 오른 

편 상단 벽에 설치되어 있다 
15) 현재 이 편액은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사항에 의거하여 철거되어 
수원화성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지니게 되었고 당시 젊은 향토사학자이자 지우(知友)인 이승언씨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이승언씨는 그 부탁을 받고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 수원에 관한 조선시대 사료(史料)가 있을 

곳을 찾은 결과 5월에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칼라로 된 『화성행궁도』 사진과 필름을 받아왔다 16) 

이 일을 계기로 6월부터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이 수 

원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7) 몇 달 뒤인 1989년 9월 30 

일 화성행궁 복원 추진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수원 

문화원에서 가졌다. 이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은 심재덕 문화 

원장이 맡아 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1989년 10월 

6일 개최하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_18)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작 

은 의미로는 정조시대 이후 200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주입된 서울의 

변방 의식에서 탈피해 상처받은 자부섬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원 시민 

의 열망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 크게 보아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 

고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는 정신적 바탕을 이루자는 것이다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것이 가 

능할 수 있겠냐는 냉소가 있기도 하였다_19) 복원추진위원회 결성을 통 

해 수원의료원을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로 

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16) 심재덕 구술(김준혁 정리),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 수원시, 2002 23쪽 
17) 발기인 명당(무순) 심재덕, 안익숭, 이실경, 최봉수, 송순호, 서봉도, 이종학, 리제재, 
이천우, 이병규, 최홍규, 박응렬, 조한식, 정규호, 김운성, 조정환, 박환규, 이승원, 이종대, 
김동휘, 오상근, 이승언, 이재영, 성병길, 감용구, 문제복, 전용택, 정링항, 김우영, 임병호, 
송철호 이종덕, 유재영, 안희두, 최종엽, 이상봉, 흥사일, 홍의선, 차의순, 차재익, 이창식, 이홍구 

18)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동휘, 부위원장 심재덕, 홍의선, 안익승, 
추진 본부장 이홍구, 기획부장 임병호, 총무부장 송철호, 사료편찬부장 이승언, 섭외부장 
김상용, 홍보부장 김우영, 이사 김동욱, 김학두, 리제재, 송태옥, 이상봉, 이완선, 조웅호, 
최흥규, 감사 이근환, 정규호, 강용구, 위원(가나다순) 강한영, 구중서, 권용택, 김병오, 김 
상용, 김운성, 김인기, 김정만, 김학선, 남부희, 문기호, 문제복, 박병찬, 박상봉, 박언곤, 
박원효, 박용은, 박종무, 박찬균, 박환규, 백석현, 백충기, 송경섭, 송철호, 오갑진, 오병호, 
오익환, 유재영, 유철현, 윤규섭, 윤대철, 윤수천, 이도형, 이명재, 이병렬, 이보현, 이상길, 
이재인, 이재원, 이재영, 이종대, 이종원, 이창식, 이흥구, 임병호, 임영석, 임용-상, 이광일, 
정운엽, 정일행 정학균, 조회문, 치석정, 최흥식, 한싱육; 흥기준, 흥싸일, 홍성선, 홍성원, 홍순검, 홍신선 

19)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 1997 

69 



水原學~ff~ 第}\.號

70 

화성행궁 터에 수원의료원의 증개축이 결정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 

된 낡은 병원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만약 복원이 되기 전에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선다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김동휘 위원장(현 등잔 

박물관장)과 경기도 유네스코 회장 안익승 선생(작고), 심재덕 수원문 

화원장 퉁이 임사빈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다 이 결과 엄사빈 지사는 

흔쾌히 화성행궁 복원을 위하여 수원의료원의 신축을 그만두고 이전을 

약속하였다,20) 

수원의료원 이전 확답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학 

술적 뒷받침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정조의 생부 

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의 ‘사신도(四神圖)’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학술업무와 사료편찬부장 맡고 있던 이 

승언은 규장각에 있는 사도세자의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 

藍嚴動)』 에서 사신도를 발견하고 1789년 12월 7일이 개최된 학술대 

회에서 발표하였다 21) 사신도는 죽은 사람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텀 

의 벽이나 관 내부에 주작·현무·백호·청룡 등을 그린 것으로 평안도 강 

서지방의 대묘(大훌)와 용강군의 쌍용총 등 고구려 고분군에서 발견되 

었으나 조선시대 왕릉이나 세자의 묘소에서 발견된 것은 사도세자의 

현륭원이 처음이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박물관 관계자들은 사신도의 

원화 발견으로 조선시대 역사 연구와 미술사 연구에 획기전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22) 이처럼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 

행궁의 복원만이 아니라 정조시대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찾아 

내는 일에도 최션을 다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 단순히 이승언의 발표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 

니다 이 학술대회의 마지막 차례로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20) 김동휘 구술 2003년 10월 화성 행궁 개관식에 앞서 김동휘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수 

원의료원 이전과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내용을 구술하였다 
21)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1989, 경향신 

문, 1989년 12월 8일 기사 
22)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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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건의 사항 

1. 수원 화성행궁지인 수원시 남창동 6의 2(수원의료원 소재지) 신풍동 

256(구 경기도 여성회관 소재지), 신풍통 257(수원경찰서 소재지) 등 

일대를 사적지로 지청 요망. 

2. 현재 행궁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조치하여 

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행궁과 아름답게 조화된 수원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이 옛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책 수립 요청 ,23) 

이와 같은 복원추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마침내 1990년 12월 22 

일 화성행궁의 중심부이며 대부분의 건물이 위치한 수원의료원이 이전 

하였고, 1993년 8월 10일에 화성행궁 복원이 시정 중점시책으로 선정 

되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관 

이 함께 행궁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행궁복원을 위 

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설명회와 더불어 관련전문가들의 자 

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 

였다,24) 

1994년 3월에는 시비 2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화성행궁지에 대 

한 유구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해 5월 13일에는 구)수원의료 

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어 1995년 4월 24일 화성행궁지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원의료원이 화성 

행궁 부지에 신축되어 영원히 복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 

성은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은 불가능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 

이다. 결국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화 

성의 보존과 복원에 헌신해 온 수원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계승되었 

기 때문이다 

23)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 수원시, 2002 27쪽 
24) 화성행궁 복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심재덕, 부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안익 

승, 위원 조정환, 김용규, 유재언, 최붕수, 송후석, 남우철, 김주태, 김통휘, 이상해, 박언 
곤, 윤규섭, 이제재, 임택명,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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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정책과 노력 

수원의료원 이전과 경찰서 동 관공서 이전 확정 이후 수원시는 화성 

행궁복원사업을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수원의료원 이전과 신축 문제를 해결한 수원시민들의 헌 

신적 성과에 화답 하듯 수원시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1993년 4월에 

화성행궁 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이 먼저 문화재 복원사업 

을 추진하였고, 이에 계획과 예산을 통반하여 행정부가 복원추진위원 

회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행궁 복원을 위한 기초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시비 2억 5천만원을 투자 

하여 1995년 12월 행궁지 l차 발굴조사를 1996년 8월에는 2차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발굴조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었기에 발굴 

조사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 

도(倒道)가 확인되고, 지하에 매몰된 장대석열(長臺石列)이 확인되어 

다른 유구의 잔존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 

차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도, 경룡관지, 유여택지, 복내당지 등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장대석 이외에 석누조 등 각종 유구 등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1, 2차 발굴조사의 성과로 화성행궁 복원의 기반 

이 마련되 었다 25) 발굴조사는 제3차로 1998년 8월 12일부터 1998년 

10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주도하여 유여택 등 

의 초석을 발굴하였고, 4차 발굴조사는 1997년 7월 29일부터 1999년 

10월 11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여 중양문과 외정리소 

일대의 초석들을 발굴하였다. 제5차 발굴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 역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였으며 화성 

행궁 당시의 것이 아니라 최근 교란된 유구를 발견하였다,26) 

사실상 1차 발굴에서 화성행궁의 주요 전각 위치를 대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실시 

설계 시 화성행궁 복원 시점을 『화성성역의궤』 에 기록된 1796년(정 

조 2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화성의 완공이 1796년이기에 화성행궁 

25) 『화성행공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 수원시,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1997 17쪽 
26)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 수원시, 2002 104∼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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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시기에 최종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정조 사후 화성 

행궁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27) 

수원시는 1996년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행궁복원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아 7월 1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하였다,28) 

충실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여 

1997년 9월 12일에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의 상량식을 갖게 되어 

화성 행궁 복원에 한걸음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시작되 

었다. 6월에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화성 및 화성행궁의 복원을 주장한 

섬재덕 문화원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은 수원시 

의 역점사업이 되었다. 심재덕 시장은 처음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결성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윈회 자문위원장 

으로 행궁 복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화성 

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시는 1996년 수원성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200년 효의 도시, 

2000년 꿈의 도시’를 주제로 내걸고, 화성행궁 복원, 효행대문 건립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개 주제는 역사속의 수 

원, 살맛나는 수원, 아름다운 수원, 세계속의 수원, 쾌적한 수원이었다 

주요 기념사업으로 화성행궁 복원, 성곽 복원 등 문화재 복원사업, 효 

의 성곽 순례 및 봉수대 거화 등 전통 문화사업, 수원 200주년 뮤직페 

스티벌 등 축제행사, 효행대문 건립, 수원 갈비축제, 세계연날리기 대 

회 등 수원 상정행사, 국제컨벤션시티 건립, 광교산 시민 휴양지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의 100년을 내다보 

기 위한 2095기획단도 만들어 수원시의 미래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이 

때 화성행궁 복원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2002년까지 1차 복 

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29) 

1997년 7월 봉수당 상량식에서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 

적 가치를 선언하였다. 

27)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 수원시, 2002 78쪽 
28)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 수원시, 2002 24쪽 
29) 경향신문, 1995년 11월 30일 기사 동아일보 1995년 12월 l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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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정기와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화성행궁은 바로 그 

화성의 모태로서 화성행궁의 복원을 통해 민족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한편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재로 가꾸어 나 

가야 할 것입니다.”30) 

당시 화성행궁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복원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경복궁복원에 버금가는 조선시대 왕실건물의 복원이라는 중 

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31) 

1997년 12월 심채덕 시장은 수원농생명고등학교 통문회보에 화성행 

궁의 복원과 미래에 대한 글을 실었다. “ 앞으로 화성행궁이 완전히 

복원되면 이곳은 효의 성역으로 가꾸어지고 민족문화와 역사 교육의 

장,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처럼 화성행궁은 수원시장의 절대적 복원의지와 함께 수원시의 주요 

과제로 지속적 사업이 되었다,32) 

1998년 수원북중 동문회보에도 화성행궁 복원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화성행궁은 일제시대 그들의 민족청기와 역사 문 

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으나 현재 주건물인 봉수당을 비 

롯한 많은 건물이 복원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 효의 살아있 

는 교육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33)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 7월 1일 수원시의 지방자치제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심재 

덕 수원시장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복원만이 아 

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적 활용하여 수원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34)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의 복원이 수원시의 노력만이 아닌 시민과 관 

의 공동 노력에 의한 사업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35) 이것이 

30)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31) 동아일보, 1996년 7월 11일 기사 
32) 수원농생명과학고 동문회보, 1997년, 12월 심재덕 기고문 
33) 수원북중 동문회보 11호, 1998년 6월 심재덕 기고문 
34) 민선2기 수원시장 취 임사, 1998년 7월 1일 
35) 해병대사령부 창설 50주년 기념 축사 1999년 1월 “정조께서는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뒤주에 갖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콧으로 옮기고 화성 성곽 
을 축성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화성행궁을 건립했습니다 화성은 지난 97년 
말 유네스코로부터 빼어난 기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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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민관 협력에 의한 최초의 문화유산 복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함인 것이다 

1997년 12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은 

한층 가속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화성은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 

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 등에 이어 1997년 12 

월 4일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51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 

는 1988년에 세계 108번째로 가입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 

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중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 

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퉁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 가치있는 문 

화유산에 화성이 당당히 등재된 것이다. 

당시 화성은 세계유산 등록기준 ii ‘한 시대나 하나의 문화권을 통 

해 건축, 기념물, 문화환경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과 

lll 소멸된 문명이나 문화전통에 대해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사례, 

적어도 예외적인 증명이 되는 것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는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 

로 발달된 과학적 특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군대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 라고 하였으며, 국제기념물유적협회는 “화성은 18세기 군 

사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제의 특정을 통합한 독특 

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심사위 

원으로 화성을 방문한 실바(N1mal De Silva) 교수는 “화성 의 역사는 

불과 200년 밖에 안됐지만 성곽의 건축물이 동일한 것이 없이 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정이다” 라고 하였다 36) 

이와 같이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화성 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화성행궁에 대한 복원 역시 그 중요성이 더해갔다. 

1998년 3월 25일 화성행궁 봉수당이 복원되었다 경룡관과 장락당 등 

도 같은 복원되었는데 이 복원식에 2000여명이나 참여하는 대성황을 

또 능행차 때마다 묵으셨던 화성행궁은 일본 무력통치 시기에 저들의 민족정기 말살정책 
으로 인해 훼손됐으나 시민과 시가 힘을 합쳐 복원 중입니다 ” 

36) 『수원 화성행궁』 , 수원시, 2003 171∼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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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37) 당시 기사에서도 화성행궁 봉수당 복원에 공로를 기여한 

곳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봉수당 복원 이후 총 공사비 325억원을 들여 장락당, 유여택, 경룡관, 

신풍루 등 주요 건물들을 복원하여 2002년 7월 26일에 1단계 공사로 

482칸, 3261 23m'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물에 단청을 하 

였으며, 궁중유물전시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을 모각하여 봉수당 등 여 

러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10월 9일 역사적인 화성 

행궁 개관식을 거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38) 

화성행궁 개관에 앞서 민선3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김용서 시장 역 

시 민선 1,2기의 화성복원 정책을 계승하여 화성의 문화관광 사업 확 

대와 더불어 화성과 화성행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곽테마박 

물관(현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을 천명하였다,39) 

2003년 10월 9일 개관식에 김용서 수원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 

원회의 공로에 대한 언급을 직접 거론하였다. 

“ 화성 행궁(華城行宮)은 정조대왕GE祖大王, 在位 1776 ∼ 1800)께서 아 

버지 사도세자(思掉世子)의 원침(園寢)을 참배하기 위해 묵었던 궁(宮) 

으로 조선시대(朝蘇時代) 행궁 중 최대규모였다. 하지만, 화성행궁의 

여러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병원·군청 경찰서 퉁이 들어서 

면서 낙남헌만 남고 모두 파괴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수원의료원 증축 계획이 수립되어 화성행궁은 영원 

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뜻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복 

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원 증축반대 및 화성행궁 복원운동을 전 

개하였다 화성행궁의 복원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02년에 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03년에 이르러 역사적 개관을 하게 되었다. 2003. 

10. 수원시장”40) 

37) 경향신문, 1998년 3월 26일 기사 
38) r수원 화성행궁』 , 수원시, 20(]3 174쪽 
39) 2002년 수원시장 송년회사 2002년 12월 31일 
40) 「화성 행궁 복원 비문」 , 수원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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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복원은 1단계로 복원정비 . 482칸, 발굴조사 13,200m', 

토지매입 8,846m', 건물매입 28동으로 사업비 32,533백만원(국비 

2,700 도비 4,979 시 비 24,854)가 투여 되 었다. 2단계 복원 사업 은 

2003년부터 2010년가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풍초등학교 이전문제 

와 맞물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41) 

수원시는 2003년 10월에 ‘수원시 화성행궁 관람등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여 행궁 보전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결과 현 

재 수원 화성행궁을 찾는 관람객은 3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일같 

이 화성의 자랑인 무예24기 시연과 주말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조시대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맺음말 

이제까지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노력을 살펴보았다. 수원 

시민이 건의하고 수원시가 받아들여 복원한 화성행궁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일제강점기 화홍문 누각을 복원하기 위한 ‘수원명소보존회’의 창립 

과 모금은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화성행궁 복원추 

진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화성행궁 복원이 이루어지는 

게기가 된 것이다, 

화성행궁 복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체 면적의 반 정도의 

공간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 복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복원 사업에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했던 역사를 이 

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화성행궁 복원사는 단순히 수원지역에 있었던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 

니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발달사이다 우리 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문화유산의 복원 

은 철저히 관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시민의 주창과 경기도와 수원시의 수용으로 이루 

41) 화성행궁 2차 복원 예상 총 사업비 30,000백만원(국 5,000 도 10,000 시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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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모범적 사례이다 이 사례는 향후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에 있어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화성행궁 복원사업과 관련된 세세한 자료가 거의 없다. 자료 

관리의 소홀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화성행궁 복원관련 자료 

를 찾아내는 것과 당시 관련자 모두의 인터부를 통해 생생한 구술사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조의 화성건설의 의미 

와 복원사업이 모두 하나의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 

는 일이거니와 수원의 문화도시 위상을 북돋는 일인 것이다, 

인문학 도시 수원 만틀기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 

하는 것이고, 화성복원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이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작은 정성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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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 수원시,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1997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 1997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1989,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 여유당,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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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톡] 

화성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화성행차시에 머무는 행궁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개혁 추진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수도 

권 남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정조 이후에도 그 

정통성과 기능이 이어졌으며, 화성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대도 

회(大都會)로서 확대되어갔기에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행 

정의 중심 역할도 담당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의 장기적인 양경체제(兩京體制) 구상에 맞물려 건설 

되었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도 화성의 백성들은 정조에 대한 향수를 간 

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행궁이 파괴되기 전까지 화성행궁 

과 화령전에서는 정조에 대한 제향이 왕실과 조정의 주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성행궁이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갔다 실제 

1910년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한제 

국 황실의 의도이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통감부의 압력 

에 의해 훼손되었다. 화성행궁은 철거되어 수원군청, 수원경찰서, 토목 

관구, 병원으로 신축되어 식민지 정책추진의 전위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까지 화성행궁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9년 수원문 

화원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화성행궁의 

복원이 시작되었다. 수원시민이 건의하고 수원시가 받아들여 복원한 

화성행궁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관의 거버넌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는 단순히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지역의 문 

화적 정체성과 정조시대 개혁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다. 더불어 정조 

시대 화성행궁에서 개최되었던 다양한 문화행사를 복원함으로써 21세 

기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수원은 진정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탄생하는 것이다 

주제어 . 화성행궁, 화성, 정조, 수원시, 복원, 문화유산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Abstract] 

Historical meaning 。f the restoration 。f Hwaseong Temporary 

Palace thr,。ugh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Kim, Jun-hye。k

(profess。r, Human1tas College, Kyung Hee Un1vers1t” 
Hwaseong Temporary Palace is significant smce it is not simply 

a place where Jeongio would stay when visiting Hwaseong but a 

space where he promoted long-term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 and a central place for politics, economy, societies 

and cultures m the south of the capital area at his time. The 

authentic importance and funct10ns of the palace were continued 

after the rule of JeongJo and extended further as Hwaseong 

grew to be a large town and the commercial functions of 

Hwaseong were expanded. Accordmgly, Hwase。ng Temporary 

Palace would serve as the venue of the office of Hwaseong 

Regional Government and as the hub of admm1strat10n. 

Hwaseong Temporary Palace was constructed as part of the 

long-term two-capital system promoted by Jeongio and so the 

residents of Hwaseong would yearn for the rule of Jeongio even 

after his death It 1s why rellg10us services were c。ntmually

offered to Jeongio at Hwaseong Temporary Palace and 

Hwaryeong Pav1hon by the royal family and the royal court till 

Hwaseong Temporary Palace was destroyed. 

Such a h1stonc site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was 

gradually rumed smce the Japanese forcible occupat10n of Korea 

It is true that gradual damages happened of the h1stonc palace 

before 1910, but it was not according to the mtent10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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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household of Korea but by the pressure from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m Korea In the site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which was removed, Suwon County 

Government, Suwon Police Station, Civil Engineering Provincial 

Office, and a hospital were established mstead and used as 

advance-guard mstitut10ns for Japanese colonial policies. 

The restoration of Hwaseong Temporary Palace began long after 

the emancipation of Korea in 1989 when Hwaseong Temporary 

Palace Restoration Committee was set up centering on Suwon 

Cultural Center. The restoration was proposed by Suwon citizens 

and the proposal was accepted by Suwon City Government. It is 

the first ever case in the history of the restoration of Korea 

cultural heritages. It may be called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government-civilian cooperation 

The work 1s not iust to restore cultural heritages but also 

recover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region and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dnven at the time of Kmg Jeongjo. Moreover, 

vanous cultural events, which would be held at Hwaseong 

Temporary Palace dunng the rule of Jeonmo, are to be restored 

so as to devel。p cultural contents which can appeal to the 

peoples hvmg m this 21st century With the palace restored, 

Suwon will be reborn as a true city of world cultural heritages 

Keywords Hwaseong Temporary Palace, Hwaseong, 

Jeonmo, Suwon City, restoration, cultural heritage.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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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왜 역사공간의 복원인가? 

2.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 

3.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맺음말 

머리말 

이 글은 화성 행궁(사적 478호)의 ‘파괴 와 복원 100년’에 즈음하여 행 

궁 복원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명해 봄 

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활용방안과 미래적 가치를 전망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1)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의문과 관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 화성행궁의 복원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궁 

금증이다. 단순한 역사유적의 복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 

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수원 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 이 같은 물음 

을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마도 그 같은 

의문은 현재 추진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1) 그 동안 필자는 수원 화성과 관련한 몇 가지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궁중유물 복원전시 연구〉〉, 수원시화성사업소, 2006 
심승구, «1795년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재연연시 고증연구〉〉, 수원시, 2007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복원과 전망〉,〈〈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08 
심숭구, 〈〈수원 화성의 궁중문화 축제(진찬, 과거, 야조)의 고층연구〉〉, 화성운영재단, 2008 
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수원학〉〉 6호, 
수원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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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화성행궁의 2차 복원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둘째,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잘 

알다시피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와 원행을 위한 공간이다 2)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같은 겉A로 드러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 

다 아마도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행궁에 대한 역사적 천착이 구체적 

으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 

성에 대한 물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수원의 정체성 

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을 때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 

다. 왜냐하면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의 심장이요 상정이기 때문이다 또 

한 화성행궁의 복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화성행궁을 앞으 

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행궁의 역사 

적 정체성에 대한 파악은 선결 과제인 것이다. 

셋째, 화성행궁의 활용에 대한 성찰이다. 이미 화성의 중심이 된 화 

성행궁은 화성성곽과 함께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빼놓을 수 없 

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행사와 전시, 그리 

고 이벤트와 축제가 행궁 주변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역사공간을 

대중들에게 소통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들이다. 다만, 이 같은 화성행 

궁의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그동안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옹 느낌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있 

지는 못하다 오히려 함께 공유하고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데 의 

미를 두고자 한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고민의 일단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최흥규 외,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이외에 화성행궁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는지면 관계상생략한다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1. 왜 역사공간의 복원인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장기 지속의 지리적 공간 

위에 완만하게 흐르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이 전개되 

어 온 것이다. 따라서 현실 공간은 오랜 과거의 시간들이 켜켜히 쌓이 

고 깔려 있는 꽉 찬 역사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공 

간은 이미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기억의 장’이 틀림없다 3) 

그러한 역사적 공간 위에서 현대인들은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위하여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필연적으 

로 역사적 공간을 수없이 지우고 살아가는 운명에 놓여 있다. 바꿔 말 

하면, 현실의 공간은 이미 역사적 흔적과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 지워 

진 상태다 과거의 공간을 지워야만 현실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실은 도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곳곳에는 

과거로부터 현실까지 살아있는 공간 희미하게 잔존되어온 역사의 공 

간들이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삶은 바로 도시의 공간 속에 무너지고 지워진 

역사의 공간을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다 만일 역사적 공간을 다 지울 수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전통과 

현대의 공간에 조화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정체 

성은 시공간 속에 새껴진 지역의 나이테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 

에 달려있다 실제로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공간의 내부구조과 흔 

적을 통해 그 성쇠를 읽어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개체적 경험의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집단적으로 축적한 

지식 정보를 뒷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사적 존재다.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이야기이며,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이 된다 한 도시 

의 인간도 공간의 역사를 통해 지역의 인간으로 탄생한다 인간의 삶 

의 조건인 역사적 공간이 인간을 키워내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4) 역사 

적 공간이 소멸된 곳에서 문화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사의 공간을 파손하고 문화의 기억을 삭제해가면서 세우는 도 

3)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인문콘텐츠»21, 2011 24쪽 
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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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란 상상력이 거세된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또한 부수고 훼손하는 

도시는 문화를 꿈 꾸기 어렵다. 

도시는 역사적 공간을 통해 색(色)과 향(香)과 미(美)가 묻어나는 이 

야기의 꽃으로 역사와 철학, 미술과 음악, 그리고 시와 노래를 만들어 

낸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밤하늘 풍경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나고 싶다 화성의 팔달산 서 

장대에서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 저녁을 일깨 

우는 그런 꿈을 꾸는 역사도시를 만나고 싶다. 이제 우리의 도시는 역 

사를 배우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화를 만드는 상상력의 보고 

가 되어야 한다 역사공간의 복원은 그 출발점이다. 삶의 에너지도, 도 

시의 창조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2.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 

1) 행궁의 개념과 의미 

예로부터 임금의 수레가 머무르는 곳을 ’행재(行在)’ 또는 l행궁(行 

宮) I이라 하였다,5) 이때의 행(行)은 l다닌다’의 뜻이 아니라 ’돌다’의 의 

미로서, 순행(파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행궁은 곧 ‘임금이 행행(行 

幸)할 때 머무는 숙소(宿所)’를 가르킨다,6) 이처럼 행궁은 평상시 임금 

이 상주하는 궁궐에서 나와 거풍할 때 머무는 별궁(別宮)을 뜻한다. 7) 

또한 행궁은 행전(行願)이라고도 하였다. 행전은 행궁과 유사한 뜻이면 

서도 그 격을 높힐 때 주로 사용하였다,8) 

당시 궁궐 중에 법궁(法宮)은 곧 임금이 남면(南面)하여 다스림을 내 

5) 人君所함 많B行在 X日行宮(〈〈세종실록〉〉권95, 24년 2월 갑인) 

6) 많則B, 人君行幸宿所, 多在都둠公佛, 稱以行宮者, 범是例!±!., 水原둠治, 寬}|@之廠, 尙多不

可{旁照行宮之例, 而{'FJ풍慣室耶(〈〈승정원일기〉〉 1665책, 정조 13년 9월 29일(임자) 
7) 왕이 행행 시 머물러 자는 것을 지숙(止宿)이라고 하였다 행궁을 대신하는 말로는 행재 
또는 행재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經國大典〉〉卷4, 兵典, 雜類, 用페) 이외에 행궁은 

이궁(離宮), 주필지(,용많地), 숙어소(宿個]所), 이어소(移細所) 등으로도 쓰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임금이 거퉁 가운데 궁궐 내에 머물러 정사를 보는 곳을 시좌소(時坐所) 또는 시 
어소(時倒所)라고 하였다 

8) 행전(行願)에는 방롱(房權) 완점(第훨), 장악(帳握) 궤안(凡案) 등 국왕을 상정하는 물건이 
갖추어졌다(〈〈정조실록〉〉권44, 20년 2월 11일(정해) 따라서 행궁이 단순히 공간을 의미 

한다면, 행전은 이려한 기물이 갖춰진 상태를 의미하였다 다만, 행전은 숙소가 아니더라 
도 모화관행전(흙華館行股)처럼, 장전이 설치되어 공간을 부르기도 하였다)〈〈철종실록〉〉 

권6, 5년 8월 24일(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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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고, 이궁(離宮)은 임금이 상하는 법궁(法宮)에 대비되는 개념£ 

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행궁은 주로 출궁하여 임어(臨細)하는 공간의 

의미로 쓰였다. 행궁은 주로 도성 밖 행차 때 머무는 공칸을 뜻하였으 

나, ‘정릉동행궁’ 이나 ‘육상궁행궁(範備宮行宮)’처럼 도성 내 임어공간 

에서도 행궁이라는 말을 썼다,9) 

원래 국왕의 움직임은 ’거풍(壘動)'이라 하였다. 〈〈춘추전(春秋傳)〉〉 

에 따르면, ”거퉁은 임금의 큰 의절(屬節)로서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 10)고하여, 국왕의 출입에 많은 인원과 의식절차가 뛰따랐음을 말해준 

다, 거동의 본덧말인 거풍은 !일거일동(一擊一動)'을 줄여 표현한 것으 

로, 국왕의 나들이를 폭넓게 나타낸 용어다. 고대 국가의 제왕들은 수 

레를 타고 출입했으므로 이를 ’동가(動罵)’로 불렀다_11) 

특히 고대 중국의 갑골문에서 확인되듯이, 일찍부터 임금의 나들이를 

’행행(行幸)’이라 하였다 행행(行幸)은 ”한 사람의 거둥이 만인에게 행 

운을 가져다 준다(一人之行 萬A之幸)”는 뜻이 담긴 말이다,12) 임금이 

여러 지역을 돌며 행운을 전한다고 해서 ’순행(젠幸)’으로 쓰기도 하고, 

임금의 수레가 머무는 곳에 백성이 그 덕을 받는다는 뜻에서, ’요행(練 

f幸)’이라고도 하였다 13) 오늘날 ’뜻밖에 얻는 행운’을 요행이라 표현하 

는 말도 여기서 비롯한 것이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 백성이 임금을 만나는 일은 더없이 크나큰 행 

운이었다. 행행(行幸)은 유교사회였던 조선왕조에서 군주의 덕을 보여 

주는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상정적인 용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선왕 

조에서 국왕의 도성 밖 나들이는 모두 ’행행’이라고 하였다,14) 조선후 

9) 〈〈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1일 (계해) 한편, 이궁은 임금이 정궁에서 
벗어나 도성 안이나 밖으로 거퉁할 궁궐을 말한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후 
한양에서 궁궐을 지을 때 이궁조성도감(혜[宮造成都땀)을 둔 사례나 성종때 거뚱할 창덕궁 
을 이궁이라고 말한 사례가 확인된다 행궁 또한 도성 내외를 가리지 않고 임금의 머무는 
공간을 말하지만, 행궁은 거의 대부분 도성 밖의 머물 때의 숙소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행궁의 구체적인 개념과 변화, 기능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별고를 통해 다루 
고자한다 

10) 〈〈태종실록〉〉권2, 1년 8월 병자 
11) λ꿇구; <1795년 정조의 8일간회성행}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댄회〉〈〈수원학>>6후 20)6 75∼η쪽 
12) 行幸 一人之行 萬人之幸 (〈〈經짧l大典沙解〉〉 禮典, 行幸)
13) 〈〈經탤I大빡註解〉〉下, 兵;\fl.!: f폼1r'if, 띤幸 
14) 조선시대에 국왕의 거풍을 ’행차(行次)’라 하지 않고, ’행행(行幸)’ 이라고 한 사실에 대 
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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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조의 현륭원 참배를 ’원행(園幸)'이라 부른 까닭도 바로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행궁(行宮)은 ‘임금이 행행(行幸)을 위한 

숙소인 별궁’ 을 의미한다. 특히 정조는 화성행궁을 통하여 효의 실천 

과 민생을 살펴 군주의 덕을 베풀어 왕도정치를 실현함은 물론 군민동 

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단순히 명분이나 꿈과 같은 추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 

성을 비롯한 수많은 행행을 통해 민생의 고통과 질고를 살핀데서 뒷받 

침 된다 

2) 조선 이전의 행궁의 변천 

행궁의 기원은 궁궐의 조성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따라서 고대 국 

가가 성립하면서 궁궐과 함께 행궁도 세워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 

라에서 행궁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 가운데 백제 때의 기 

록에서 확인된다. 즉 백제의 제 16대왕 ‘진사왕(385∼392재위)이 구원 

(狗原)으로 사냥을 갔다가 구원의 행궁(行宮)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그 

것이다,15) 행궁이 이미 4세기 중엽에 사냥을 위한 국왕의 임시 숙어소 

(宿細所)로 쓰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고구려의 2대 유리왕 때에는 이궁 

(離宮)의 기록과 3대 태조왕이 선위한 후에 별궁(別宮)에서 죽은 사실 

이 보이며 ,16) 백제의 아신왕이 한성별궁(漢城別宮)에서 태어난 기록도 

확인된다 17)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도성의 궁궐 이외에 

이궁, 행궁, 별궁 등이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 치열한 정복전쟁이 계속되던 삼국시대에는 피난을 위한 이궁, 순행 

(젠行)과 군사훈련을 위한 행궁이 상당수 마련되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고려초기인 현종 때 

거란군의 침략으로 전주에 파천했던 왕이 여양(여산), 공주를 거쳐 귀 

환하던 중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베푼 내용이 보이는가 하면,18) 한 

광자원화〉, 75∼80쪽) 
15) 이때 구원은 평안북도 개천군(”II낌m으로 짐작된대〈〈심국λ}기〉〉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8낸 
16)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1, 유리명왕 3년 

〈〈삼국사기〉〉권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 94년 
17)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8년 
18) 〈〈고려사〉〉권4, 세가 제4, 현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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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용산행궁,19) 해주행궁,20) 흥왕사 행궁21), 평양행궁, 충주행궁, 안 

동행궁, 상주행궁 등 다양한 행궁이 확인된다. 특히 수많은 외침에 따 

라 국왕의 파천이 빈번했던 만큼, 피난처로서 강화의 이궁과 함께 전 

국적으로 행궁이 출현하였다. 더구나 고려사회는 풍수도참사상의 영향 

아래 동경, 서경, 남경의 삼경설(三京說)에 따라 여러 지역에 이궁을 

설치하였다, 또한 명종때에는 지리쇠왕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업(基業) 

을 연장시키고자 개경 둘레에 삼소(三蘇)를 두어 좌소(左蘇)인 백악산 

(白톰山), 우소(右蘇)인 백마산(白馬山), 북소(北蘇)인 기달산(箕達버)에 

각각 행궁을 짓고 주기적으로 순행(젠幸)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흥미로운 사실은 능행을 위한 행궁이 동장한다는 

점이다. 즉 고려왕조는 오례(五禮)체제를 확립하면서 교외에 거퉁하여 

지내는 환구(園표), 배릉의(拜陸慶) 선농적전(先農籍田) 동의 제사를 

위한 행궁(行宮)을 마련하였다. 즉 국왕의 친향절차(親享屬)가 마련되 

면서, 치재(致顆)를 하루 전에 행궁(行宮)에서 지냈다,22)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이 야외 제사를 위한 행궁이 필요하였다. 특히 

왕릉에 참배하는 의식(拜陸慶)의 경우에 사전에 행궁은 다 능 앞에 적 

당한 터를 잡아 마련하되, 왕은 하루전날 행궁에 도착하여 재숙(薦宿) 

하였다 23) 배릉의가 정비되면서 능행(!裵幸)을 위해 행궁이 설치한 점 

은 이 시기 행궁의 중요한 특정이었다,24) 조선시대 능행을 위한 행궁 

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불교사회였던 고려 

19) 〈〈고려사〉〉권89, 열전 제2, 후비 2 
20) 〈〈태조실록〉〉권1, 총서 
21) 〈〈고려사〉〉권122, 열전 제35, 환자 안도적 
22) 〈〈고려사〉〉권59, 지 제13, 예 1, 길례 대사 1, 원구 

〈〈고려사〉〉권61, 지 제15, 예 3, 제릉 
〈〈고려사〉〉권62, 지 제 16, 예 4, 길례 중사, 적전 

23) 諸|찢 拜陸優 將拜陸所司承制內外宣鎬 隨l歐供辦王作n別般濟心兩日 凡行횡휩념jf官及從짧행 
官各於本司{뿜新-日4만껴;司者於公所 前發-日奏告太웹如常燒 JiJi「司預힘除所펄之隊及室內修 
極灌탱不得뻗雜 尙舍局於陸近所設行宮 針i王~如常優 行宮皆於前所量地之宜 X於陸室之{J\IJ
꿇設小次 奉禮設王拜位於陸東m~및J西向其有山씁隱~則隨地設位望俊而拜X設拜位於陸室階 
下;Z東南gg向設行事官位於王位之南稍東X設隨짧兩府拜位於門外以gg혔上門非F낌向則量till之 
宜設文武百官位於其後兩班相對薦首所司備珍畵뺀品務樞뿔澈 前一日n벼時王至行宮搬옳華옮 
導從如常{앓 若拜日至行宮則未明五刻뿔賴따b~n챔’餘 王至멸陸拜所倚!'2:,율合班立 太常博土引太
常때太常때l引王至拜位立太常때l前꽃 등굶再拜 王파拜 奉띠않日 再拜 贊:'j\lf;if\f며宰E2:樞密f폼닮及隨 
짧짧흠皆再켜쫓도至行宮짧宿 (중략) 뚫王J뚫新宮f띔'!@α常 (〈〈고려사〉〉권61, 지 제15, 예 3, 제릉) 

24) 심승구, 〈〈국립묘지 국가의전의 현대화 방안연구〉〉, 국가보훈처, 20[)7 1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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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는 흥왕사행궁과 같이 사찰이 행궁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3) 조선시대 행궁의 추이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행궁도 변화하였다. 우선, 

신왕조의 수도가 바뀌자 한양에는 새로이 법궁과 이궁이 세워졌다. 반 

면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법궁과 이궁들이 폐지되고 대신 행궁 

이 들어섰다 그리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왕의 거퉁이 한 

양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조선 국왕의 왕릉들이 도성 밖 경기도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종래 개성 중심의 고려 왕릉들이 

분포되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또한 한양으로부터 일정한 지점의 거리에 새로운 주정소와 행궁이 

정해졌다. 한양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도로망과 도로 거리를 기준 

으로 각지에 행궁을 미리 정하였다 여기에 왕릉이 늘어나면서 능과 

연결되는 능행길과 행궁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왕의 

도성 밖 출입의 날짜에 근거한 새로운 도로망과 숙박시설의 형성을 뜻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 공간 

의 재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 행궁은 본래 정해진 공간이 일정한 국왕이 도성 밖으로 출궁함 

에 따라 이름 붙여지는 공간이었던 만큼, 시대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 

였다 태조때에는 함흥으로 행차하는 바람에 안주를 비롯한 함경도 지 

역에 행궁이 생겼고, 태종때에는 이성계의 옛 집을 행궁으로 삼았고 

강무를 위해 광탄, 철원, 완주, 연천, 광주, 상혼, 춘천, 순성, 직산, 분 

수령, 강화, 삼기행궁 등이 보인다. 이는 조선 건국이후 강무(講武)제가 

확립되고 순행(센行)을 위한 국왕의 행차가 많아짐에 따라 경기, 황해, 

강원, 충청, 평안, 전라도까지 행궁이 확대되었다 

세종때부터 배릉의(拜陸嚴)와 산층친행의(山陸親行燒)가 만들어지면 

서 행궁에서 재숙(濟宿)하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는 고려시대의 배릉의 

에 이은 것이지만, 황제례가 아닌 제후례에 입각하였다 또한 세종때에 

는 온천을 행차하기 위한 온양, 청주(초수), 이천, 진위, 칙산, 수원, 광 

주, 과천 행궁 등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임금이 행궁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지자 행궁에서 성절에 하례하는 의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세조 

때에는 순행을 위한 개성, 평양, 입꽂과 온천을 위한 온양, 고성 행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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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며, 성종때에는 통제원, 광탄, 낙생 행궁, 풍양궁이 등장한다. 

중종때부터는 배릉을 위한 행궁으로 풍양궁이 확인된다 

임진왜란은 선조의 파천으로 인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새로운 

행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에 따라 선조의 북상은 고양, 파 

주, 개성, 영변, 영유, 강서, 평양, 의주 등지를 중심으로 행궁이 설치 

되었다, 특히 환도한 선조가 궁궐이 불타자 정릉동 월산대군의 옛 집 

명례궁을 정릉동 행궁으로 삼아 궁궐로 활용하였다 이는 서울에 행궁 

이 만들어진 첫 사례였다 또한 광해군대에는 정릉동행궁을 경운궁(慶 

運宮)으로 개칭하였다, 행궁이 정궁으로 승격된 유일한 사례다. 

전란에 따른 행궁은 인조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강화와 남한산 

성에 새로이 행궁을 중수하거나 새롭게 조성하였다 또한 1640년에는 

호남관찰사 원두표가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부안의 격포에 행 

궁을 건설하였다. 효종때에는 제물포진에 있던 수군만호를 강화도로 

옮겼고, 북벌을 위해 제물포에서 강화로 가는 수로를 개척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시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월미도에 세웠다. 현종때에는 

치료목적의 온양, 수원 행궁이 확인되며, 숙종때에는 장릉, 후릉, 제릉 

참배를 위한 파주, 풍덕, 자연도, 인천, 월미도, 영종도, 과천, 수원, 진 

위, 직산, 천안, 온양 행궁에 행차하였다. 

영조때에는 숙종에 이어 배릉을 위한 행차가 많았다. 남한산성, 이천, 

광주, 고양, 파주 행궁과 함께 사묘(私蘭) 행궁인 육상궁행궁(節詳宮行 

宮)이 퉁장한다,25) 당시 사친묘(私親朝)에 유숙하는 것에 대한 신하들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6) 친모인 숙빈최씨를 전배하기 위한 영조의 효 

심은 도성내의 육상궁행궁을 탄생시켰다. 이는 선조대 궁궐이 불타 정 

릉동행궁을 만들어 사용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영조가 사 

친묘인 육상궁에 전배하고 그 곳에 유숙함으로써 행궁을 만들어 낸 선 

례는 후일 정조가 사도세자의 전배를 위해 화성행궁을 건설하는 중요 

한 배경이 되었다 이 밖의 고양, 이천, 파주, 영종도, 온양, 남한산성, 

북한산성, 김포, 풍덕, 개성부, 장단, 격포, 수원, 진위, 직산, 유포 행궁 

25)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27일(정해) 한편, 영조의 사친묘는 영조1년에 조성하였 
으나, 육상궁의 묘호가 만들어진 것은 20년 뒤의 일이다 기록상으로 육상궁행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영조 29년의 일이다(〈〈송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1일 (계해) 

26)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9일(기사)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27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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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인된다. 

정조는 영조에 이어 영릉(寧陸)과 영릉(英陸) 전배를 시작으로 경기 

일대의 선왕들의 능침(陸寢)과 소녕원(昭寧園), 순회묘(JI頂懷幕)와 같은 

원묘의 행행을 이어갔다. 특히 사도세자의 사묘인 영우원을 화산에 옮 

기는 동시에 화성행궁을 조성함으로써, 원행을 위한 행궁을 세우되, 유 

수부로 숭격함으로써 행궁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현륭원을 행차하기 

위해 종래 과천로와 달리 시흥로를 새로이 건설하고 시흥, 안양, 사천 

(사근참), 과천 행궁 등을 새로이 조성하였다. 또한 양천, 김포, 부평, 

안산 행궁이 조성되었다. 이외 남한산성, 이천, 여주 행궁 둥이 이용되 

었다. 정조 사후에 화성 행궁 옆으로는 화령전이 세워졌다. 이는 후대 

국왕들이 지속적으로 화성행궁을 찾는 배경이 되었다. 

정조대 이후에도 국왕의 행행은 계속되었고 이를 위한 행궁도 꾸준 

히 세워지고 중수되었다. 이에 따라 제왕들의 능행도 지속되었다. 근대 

이후 국권 위기 속에서 행궁은 더욱 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서경의 평양행궁에 이어, 1905 

년 개성의 대흥산성 행궁이 마지막으로 중수된 것도 그같은 배경을 깔 

고 있었다. 이처럼 행궁이 지속되었던 것은 행궁이 단순히 국왕의 출 

궁시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국가체제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말하면, 

행궁은 곧 지역에 살아있는 또하나의 왕실의 권위와 안녕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상정이었던 것이다. 

4) 화성행궁의 특성 

행궁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행행시 머무는 임시적 공간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행궁을 유지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아를 겸하여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독자적인 행궁으로만 사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궁은 지방 관아를 겸하는 것이 특정이다. 대체적 

으로 조선의 행궁은 크게 왕실가족의 치료와 휴양을 위한 온천 행궁, 

수도권의 보장처인 유수부 행궁 내지 산성행궁 능행 또는 원행을 위 

한 능행 행궁, 어진 보장을 위한 어진 행궁, 기타 강무와 순행,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행궁들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화성행궁은 능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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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궁의 성격을 뚜렷히 갖는다. 화성행궁의 특정을 몇 가지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8세기말에 중흥군주 정조가 세운 화성행궁은 행궁 가운데 가 

장 큰 규모와 기능을 자랑한다. 화성행궁의 규모(576칸)는 같은 시기 

에 지어진 시흥행궁의 규모(114칸)나 그 보다 앞선 시기에 지은 북한 

산성 행궁의 규모(129칸)이 나 남한산성 행궁의 규모(227칸)보다도 훨 

씬 크다. 그러한 규모는 행궁이 수원유수부의 기능을 겸하는 동시에 

후일 정조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고려된 것이었다 다른 행궁들이 

능행이나 피난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 궁궐로서의 기능을 염두했던 

것과 구별된다. 또한 다른 행궁이 지어진 후 갈수록 행궁의 기능보다 

도 읍치로서의 기능에 머물렀던 데에 비해 화성행궁은 행궁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다. 더구나 정조 사후 화령전의 건설됨으로써, 화성행궁 

은 끊임없이 중수되고 한편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행궁의 기능을 유지 

하였다. 정조 뿐 아니라 후대 왕들의 정성이 기울여진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18세기말 조선을 이끌어갔던 콘트렬타워 

였다 우선 행궁의 좁은 의미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행궁, 유수부, 화령 

전으로 구체화된다. 그것은 왕궁으로서의 기능, 수원을 다스리는 관아 

로서의 기능, 정조를 기리는 제향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화령 

전은 정조 사후에 추가된 공간이지만, 정조가 세운 행궁과 함께 정조 

의 얼이 살아있는 행궁의 한 몸인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화성 성곽으 

로 보호받으며 후대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화성행궁은 넓은 의미 

에서의 공간적 정체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정체성은 행궁을 중심으로 화성 성곽, 융건릉, 만석거와 대유둔 등으로 

연결된다 이는 평산성의 신도시로서 18세기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 

하면서도 군사시설을 갖추어 자체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치군사 

적 기능, 사도세자와 정조가 묻힌 왕릉을 참배하기 위한 행궁적 기능, 

신도시 백성들의 농업을 보장하기 위한 자급자족적 기능을 말해준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행궁의 정체성은 광주, 개성, 강화와 함께 

유수부로서 수도 한양의 보장처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화성행궁은 단순한 지역의 행궁이 아니라 18세기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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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도권 일대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문화를 작동시켜 나갔던 콘 

트렬타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화성행궁은 중세 사회 속에서 근대 사회의 의미를 꿈꾸는 미래 

의 공간이었다. 사실 화성행궁은 원행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단순히 머 

무는 숙소가 아니라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와 그 기간 동안에 베풀어진 현륭원전배, 과 

거시험, 양로연, 사미각종 의례와 행사들은 그동안 실학을 통해서 깨달 

은 지혜와 경험, 효의 윤리와 실천, 군민통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어가겠다는 정조의 개혁의지가 용축된 살아있는 문화축제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행궁은 18세기 군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공간이 

었고, 민심화합의 공간, 왕실문화와 민중문화가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 

하는 융합의 공간이었다 이는 이미 중세의 공간인 동시에 근대를 준 

비하는 미래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결국 화성행궁은 조선 행궁의 상징적 공간이자 대표적인 행궁이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수원의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진 정조의 치밀 

한 계획 속에 완성된, 국왕이 손수 계획하고 현판까지 준비하여 완성 

한 조선 유일의 행궁이었던 것이다.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꾸는 공 

간, 꿈만 꾸는 공간이 아닌 실천하는 공간, 현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공간, 그것이야 말 화성행궁이 갖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 

인 것이다, 

4.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지난 1997년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원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그 이름을 알렸다 그로부터 화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 

랑스러운 ‘수원의 얼굴’이 되었다 ‘수원의 얼굴’이 화성이라면, 행궁은 

‘수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이 본래 행궁과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기 때문이다 마치 심장이 뛰어야 생기가 돌아 얼 

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행궁은 화성 성곽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원리다 훼손된 지 100여년 만인 지난 2002년에 1단계 마무리 

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 

에 있다 현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원의 심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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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궁 복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화성행궁은 복원한 

뒤 수원의 중심공간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나갔다 원래 화성 성곽도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처참하게 파괴된 뒤에 국가적 관 

심과 노력으로 원형의 형태를 복원한 건축물이다. 18세기말 정조시대 

의 산물이지만, 오늘에 와서 다시 그 원형성을 회복한 셈이다. 그 결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세계로부터 인 

정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다. 하나는 18세기말의 화성이 

동시대 세계의 성곽들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재발견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재의 복원이 갖는 가치 역시 결코 작지 않다 

는 경험을 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1997년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화성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에 국가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 

기가 되었으며, 곧이어 2002년 화성행궁을 복원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화성과 화성행궁의 원형 복원은 〈〈화성성역의궤〉〉, 〈〈원 

행을묘정리의궤〉〉와 같은 귀중한 기록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록은 단순히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낼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더구나 위의 두 의궤를 포함하 

여 〈〈의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은 이미 세계기 

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뛰어난 기록이다 바로 그러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복원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이 곧 ‘기록의 입체화’ 다,27) 여 

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수원에는 과거 옛 모습을 거의 완벽하 

게 복원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다. 18세기말에 새로운 꿈의 

도시로 탄생한 수원의 옛 공간과 문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기록유산 

이야 말로 수원을 영원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이다 

실제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지역에서 역사문화도시를 끔 

꾼다. 이를 위해 관민이 함께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고 있다. 그 근원 

적 욕망은 지역문화의 원형 내지 상정을 발견하는데 있다 지역의 정 

체성에 근간이 되는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고 상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를 발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28) 그것은 현대사회를 바쁘게 

2끼 심승구, 〈디지럴시대 역사학의 소통과 전망〉〈〈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의 인문학 제 분과 
와 CT» (문화관광부주최 2007년도 제1차 CT포럼 발표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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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지역과 그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체성의 근원이 

자 새로운 삶과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오늘 

날 전 세계의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넘어 창조도시를 꿈꾸는 까닭이 여 

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원형을 찾고 발견하는 과제는 쉽지 

않다. 설령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원천 내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로 기록의 부재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원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정조시대가 남긴 수많은 문헌자 

료를 통해 수원의 옛 도시의 원형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처럼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진 소중한 기록유산의 존재야 말로 

수원의 가장 큰 보물이다. 

‘기록의 입체화’ 를 통해 복원된 행궁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즉 문화의 생기화다. 예컨대 전통 문화의 

경우, 구조와 표상이 담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어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로 전환하는 현대화 작업을 말한다. 어느 문화도 마 

찬가지처럼 선조들은 우리에게 유적과 기록을 남겼다. 유적은 파괴되 

고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아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기 

록의 입체화’ 가 그랬듯이, ‘입체의 생기화’ 또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행궁의 생기화 작업을 위해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수 

원시 등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이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 

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좀더 깊고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 필요하다. 

그 동안 화성행궁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했듯이, 복원한 행궁의 생 

기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입체화에 어려움 만큼이나 생 

기화 문제 역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귀한 보물은 귀하게 쓸 때 

만 가치를 영속시킨다 이는 귀한 보물을 아껴 활용하기를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귀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활용하자는 의미다. 화성 행궁 

의 지속가능한 가치는 생기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28) 심승구,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의 현황과 과제〉〈〈충남의 역사문화기반을 위한 문화콘 
텐츠 개발방안〉〉,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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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서둘러 상품화를 바라거나 관광화, 축제화를 끔꾸는 일은 신 

중함을 요한다. 소비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화와 관광화, 축제화는 곧 

문화유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또 바람직한 일이 

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단기간의 유혹’ £ 

로부터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성행 

궁에 대한 본질적 가치의 무대화 내지 배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증이 결여된 전시와 재현 및 이벤트 행사 등 활용 

에 치중한 결파 왕궁에서는 행궁의 품격과 진정성을 거의 찾기가 어렵 

다. 더구나 화성행궁의 가치의 발굴과 축적의 필요성은 경시한 채, 축 

제처럼 인공적인 전통의 진행과 같은 현대화에 대한 강조는 자칫 본말 

을 전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행궁의 경우에 행궁이 무엇인지 그러한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별로 발 

견되지 않는다. 이 같은 최소한의 문제에 대해 성찰과 개념틀이 천착 

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통을 소비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상품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단기간의 성과주의 내지 업적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성행궁의 가치와 문화공간 

을 체계적이고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맺음말 

올해는 화성행궁이 지어진 지 218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화성행 

궁은 1911년 조선읍성철거령에 의해 훼손과 복원이라는 커다란 골곡 

과 변화를 경험해 왔다 29) 이처럼 화성행궁이 겪은 지난 200여년의 

성쇠는 근현대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난 지역민 

29) 다만, 여기서 유념할 문제는 일제에 의해 화성행궁이 무조건 파괴되었다는 관점은 주의 
를 요한다 왜냐하면, 수원 화성행궁에 설립된 자혜병원의 경우 식민지가 띄기 직전인 
1910년 7월 22일에 세워진다 한 해전 1909년 지방 3곳에 처음 설립된데 이어 수원을 
비롯한 14곳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근대식 병원과 학교의 설치가 행궁공간을 사용함 
으로써 훼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좀더 신중한 접근과 자세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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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매우 닮아있다 화성행궁을 비롯한 많은 전 

통 문화유산들은 식민지와 근대화, 전쟁과 산업화라는 미명아래 허물 

어지고 일그졌다가 이제서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수원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들이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할 

귀중한 세계문화유산에 퉁재되었다. 더구나 문화유산들은 문화가 산업 

이 되는 콘텐츠시대의 무한보고라는 사실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화 

성행궁의 복원파 활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 

을 넘어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를 반추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방향타로 다가온다. 

18세기말 조선에서 새로운 중흥의 시대를 꿈꾸던 화성행궁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된다. 효심을 실천하면서도 

군민동치(君民同治)의 시대정신, 개혁과 실학을 통한 위민정신 등을 실 

천하려고 노력했던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향 

으로 짓는 궁궐의 관행과 달리 화성행궁은 동향으로 건설하였다 이는 

팔달산의 자연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어떤 이는 흑 행궁이 왜 그렇게 왜소하고 소박한가를 물고 실망할지 

도 모른다 국력이 약했던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과 다르다 만일 정조가 사치와 탐욕을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 유 

교적 정치철학이 사치와 탐욕을 용납지 않은 것이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엎을 수도 있다」 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흐뭇함과 아울러 아쉬움도 남는다 〈〈화성성역의궤〉〉을 비롯 

한 여러 자료에 보이는 행궁의 많은 부분이 복원되지 않거나 잘못 복 

원된 부분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한 

부분이 복원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은 참으로 다행하고도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복원과정에서 엄밀한 고증이 부족하여 실제와 다르게 

복원된 건물이 확인된다 이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실제 생활과 연결된 별주나 장독대, 측간, 마굿간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행궁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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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행궁은 국왕이 이곳을 찾았을 때 생활을 영위하던 공간이다. 또 

한 평소에는 수원유수의 일상공간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 

들이 우리처럼 먹고 자면서 살아갔음을 말해주어야 한다. 〈〈화성성역 

의궤〉〉에 보이는 취병이나 판장 등이 없는 점도 아쉽다. 머지않아 원 

래대로 복원되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 그렇다면 18세기말 찬란한 

유교문명을 건설한 조선의 진정한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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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1997년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재되면서, 수원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그 이름을 알렸다. 그로부터 화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 

랑스러운 ‘수원의 얼굴’이 되었다. ‘수원의 얼굴’이 화성이라면, 행궁은 

‘수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이 본래 행궁과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기 때문이다. 마치 심장이 뛰어야 생기가 돌아 얼 

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행궁은 화성 성곽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원리다. 훼손된 지 100여년 만인 지난 2002년에 l단계 마무리 

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 

에 있다. 현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원의 심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화성행궁의 특정은 첫째, 18세기말에 중흥군주 정조가 세운 화성행 

궁은 행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기능을 자랑한다, 둘째,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18세기말 조선을 이끌어갔던 콘트럴타워였다 셋째, 화성행 

궁은 중세 사회 속에서 근대 사회의 의미를 꿈꾸는 미래의 공간이었 

다 화성행궁은 조선 행궁의 상정적 공간이자 대표적인 행궁이다 특히 

화성행궁은 수원의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진 정조의 치밀한 계 

획 속에 완성된, 국왕이 손수 계획하고 현판까지 준비하여 완성한 조 

선 유일의 행궁이다.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꾸는 공간, 꿈만 꾸는 공 

간이 아닌 실천하는 공간, 현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공간, 

그것이야 말 화성행궁이 갖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인 것이다 

주제어 . 행궁, 화성행궁, 화성행궁의 정체성, 역사공간, 

공간의 복원, 복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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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u훌월딩 lb려 얘훌E in St.Mal of aJtue 뭐:a:e u윷J'! &\떼Le fa- fiJue 

- Based 。n the hist。ncal 1dent1ty -

Shim, Seung-k。。

(Korea National Sp。rt University. Professor of Korean History. L1rr.D) 

Suwon was designated a world heritage site in 1997, and made 

its name t。 the world Hwaseong has been the meaningful 

representative symbol as face of Suwon since that t1 「ne If 

Suwon's face 1s Hwaseong, ru 「al palace can be the hea「t of 

Suwon because O「1ginally, Hwaseong 1s a castle which was built 

to defend ru 「al palace and a family bu 「1al ground 

Rural palace 1s the basic power and principles leading 

Hwaseong's castle like people feel mo「e lively when its heart 1s 

beating and then smile quietly 

In that respect the valuation of Hwaseong rural palace ’s 

restoration, 1n 2002 in mo「e than a centu 「Y since 1t damaged, 

does represent much to us It has come back as heart of Suwon 

In OU「 modernized life 

The characte 「1st1cs of Hwaseong 「U「al palace 1s as below F1 「st, It 

1s the la「gest and superior to the othe「S at the close of the 

181hcentu 「y. Second, the 1dent1ty of 1t 1s cont「ol tower which led 

Joseon Dynasty at the end of the 181h century 

Third, 1t was future space for dreaming modern society 1n 

medieval days 

Hwaseong 「U 「al palace 1s symbolic space and representative rural 

palace among Joseon’s one. 

In pa「t1cula「, King JongJo planned to build the new town 1n 

Suwon, and 1t was completed through the 1ntermed1ary of him 

That 1s the only Joseon's ru 「al palace which called as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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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palace Hwaseong 「ual palace 1s, as a place not to stay 

but to dream, and moreover, to put the dream in practice beyond 

「eality That 1s what Hwaseon 「U「al palace would mean real value 

and meaning 

Keywords Hwaseong Rural Palace Resto「at1on, symbo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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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근대 자본가층의 존재양상 

수원지역 근대 자본가층의 존재양상 
- 화성흥산주식회사 임원을 중심으로 -

머리말 

수원대강사 

박철하 

1.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설립과 주도층의 존재양상 

2. 자본가층의 사회·정치 활동 

3.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활통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의 근대사회의 역사성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 

의 일환S로 근대 자본가층의 형성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동안 수원지역에 관한 연구는 민족운동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 

행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연구에서 경제 

적 측면의 연구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원의 자본가층이 어떻 

게 형성되고, 그들이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식민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대 수원지역 자본가층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지 

역의 상공업의 발달과정과 함께 식민지적 상황에서 자본가층의 물적 

기반, 사회적 역할 및 정치적 동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 

다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수원지역의 조선인 

자본가들만으로 설립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을 중심으로 

1930∼40년대 수원지역의 자본가층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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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설립과 주도층의 존재양상 

수원은 경성과 매우 가까운 도시로 ‘부(富)’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 

해도 손색이 없는 도시였다. 하지만 조선인이 직접 경영하는 공장이 

없음에 대하여 수원의 조선인 실업가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했다. 양성관차유순·한광호·송병엽 등 수원을 대표하는 지주와 자본가 

들은 1929년 봄 농상공업(農商I業)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고, 그 

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공장을 설립할 계획 아래 화성흥산주식회사를 

발기하였다, l) 

화성흥산주식회사는 1929년 5월 30일 수원공회당에서 제 1회 주주 

총회를 개최하면서 창립이 완성되었다. 주주총회는 주주 100여 명이 

출석한 가운데 의장 양성관(梁聖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주총회에 

서는 정관이 통과되고, 임원도 선출되었다,2) 

하지만 출발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당시는 불경기가 몰아치는 시 

기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주금이 납입되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주주총회에서 『정관』 가운데 〈역원(投員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정관에서는, 취체역은 100주 이상, 감사역은 50주 이상 소유 

한 자에 한하여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정 

관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문제를 제기하 

였고, 그에 따라 취체역은 50주 이상, 감사역은 20주 이상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의장 양성관을 비롯하여 몇몇 대주주들이 극력 반대했 

다 의장이 퇴장하는 일까지 일어났고 결국 수정 가결된 정관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갔다 “수원에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되는 회 

사인 만큼 없는 자의 쓰라린 설움을 참아가며” 일반 소액 주주들이 양 

보함으로써 기존 정관은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불입금 문제였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조사 

의원 보고에서, 불입금 1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은 겨우 4∼5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호하게 보고되었다. 오랜 시간 논란을 벌이다 

1) 「수원에 신회사 조칙을 준비 중」 , 『동아일보』, 1929년 5월 29일 
2) 「회성회사 창립」, 『동아일보』, 1929년 6월 4일 이하 화성흥산주식회사 창립 및 주주총 
회 상황은 이 신문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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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의 주주가 가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주주총회는 폐회되었다.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는 l년이었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개선되었다. 

화성흥산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은 회사 설립 이전 수원의 대표적 

인 조선인 실업가와 지주들이었다. 화성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매년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들은 각종 

신문들과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통해 확인된다. 화성흥산주식회사 

의 임원들은 1929년 5월 30일 설립 이후 1931년경까지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설립의 주체들이라고 판단된다.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3) 

대표취체역 : 양성관 

취체 역 차유순 용운희 조한교 흥사헌 한광호 송병 엽 

감사역 · 한상봉 권태동 권영일 

화성흥산주식회사 설립 당시 취체역과 감사역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취체역의 경우를 보면 화성흥산주식회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 

람들 가운데 양성관(梁聖寬)과 차유순(車格釋)은 당시 흥사훈(洪思動) 

과 함께 수원의 대표적인 ‘3대 지주’에 속하는 지주이자 실업가이다 

양성관은 주원전기주식회사와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취체역 및 수원금융 

조합장이었으며, 차유순은 수원식럼종묘주식회사의 취체역이었다. 수원 

식림종묘주식회사의 감사역으로 있던 한광호(韓光鎬)는 이미 수원군농 

사장려회 부회장, 조선농회 평의원, 수원금융조합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한교(趙漢敎)는 1909년 주식회사 한성은행에 입사하여 

1929년 6월 퇴사할 때까지 20년 동안 금융계에 몸담고 있었으며, 화 

성흥산주식회사 설립 당시 수원양조주식회사 취체역을 맡고 있었다 

홍사헌은 수원양조주시회사의 대주주이자 취체역이었다. 송병엽은 당 

시 서울의 조선농업주식회사의 감사였다 

감사역의 경우, 한상봉은 1920∼1927년까지 경기도평의회원, 

1924∼1927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3) 「화성흥산회사 중역을 개젠, 『매일신보』, 1932년 5월 31일, 『조선은행회사조합요힘 193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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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과 수원식렴종묘주식회사 대표 취체 

역을 맡고 있었다. 권태동은 수원의 대표적인 의사로서 역시 수원식림 

종묘주식회사 감사역을 맡고 있었다. 차유순과 한상봉, 용운희는 1908 

년 기호흥학회 수원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4) 

화성흥산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몇 차례의 임원 변동과정을 거쳤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화성흥산주식회사 임원 변동 현황(1929.5.30∼ 1945.8) 

연도 임원 비고 

대표취체역 양성관(송병엽) 1937 4 2 송병엽, 흉사 

1929∼ 1937 
취체역 차유순 용운희 조한교 흉사헌 한광호 송병엽 헌, 차유순, 조한교 취 

(이길태) 체역 사임 

감사역 한상봉 권태동 권영일 1937 4 17 이길태 사망 

대표취체역 이광현 
1937 5 31 조한교 감사 

취체역 양규봉 흉사훈 한광호 이인(李·園 차준담 
역 취임 

1937-1941 1938 9 16 조한교 사망 
최재엽 

1939 5 30 김종웅 취임 
감사역 권태동 김종응 이정규 (조한교) 

1941 5 30 권태동 퇴임 
대표취체역 흉사훈 1941 7 25 최재엽 사망 

1941-1945 취체역 양큐봉 이인 한광호 차준담 1941 7 31 김종응 사임 

감사역 이정규 조인행 1943 10 7 이광현 사망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수원지역의 상공업 발달에 크게 기여 

하였다. 이들은 각각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수원양조주시회사, 주식회 

사 제일사, 화성자동차주식회사 용수흥농주식회사 등 수원지역 각종 

상공기업을 경영하였다. 각 기업체별 엄원들 가운데 화성흥산주식회사 

관련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 

대표 취체역-한상봉 // 취체역-차유순, 흥사훈, 양성관 μ 

감사역-권태동, 한광호, 이길태 

*수원양조주식회사 

대표취체역-조인행 μ 취체역-흥사헌, 조한교 

대주주-흥사헌 

4) 『기호흥학회월보』 제2호, 1908년 9월 25일 발행, 62쪽 
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각 연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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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자동차주식회사 

취체역-송병엽, 이인 ν 감사역-조한교 김종응 

대주주-송병엽, 이인 

*용수흥농주식회사 

취체역-양성관, 홍사훈, 이길태 ν 감사역-한상봉, 권태동 

대주주-양성관, 흥사훈 

*주식회사 제일사 

대표 취체역-양규봉 ν 취체역-이광현 ν 감사역-양성관 

대주주-양규봉, 이광현 

이 외에도 차준담은 193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후 수원에 내 

려와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1937년에 화성흥산주식 

회사 취체역이 된 이후 수원금융조합장을 비롯해 중앙자동차주식회사 

대주주이자 취체역,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대주주, 조선건물주식회사 

빛 수원상콩주식회사 이사 조선토목주식회사 대표 등을 지냈다 조인 

행은 화성금융조합장(1942), 조선인쇄주식회사 대표(1943),수원어업조 

합장(1943) 등을 지 냈다. 

당시 조선인 회사 가운데 화성흥산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제일사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수원 최대의 주식회사는 실상 제일사(第一社)였 

다. 자본금 50만원으로 1931년 4월 18일 창립된 대회사이다. 영업 종 

목은 곡물비료, 금융대차, 창고업, 새끼와 가마니(觸아), 시멘트, 월성화 

(月星웹U, 소주 등이다 이 중에서도 비료포대(服料아)와 독물 가마니 

(觀用 I!/\)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총독부로부터 지정된 책임량이 200만 

개에 달하며, 조선 각지는 물론 대만, 편창(片흥), 조선질소비료, 만주 

매철 유한공사 등에 대량 매출을 하였다 1934년 현재 사장 양규봉, 

전무 이광현이 그 중심에 있었다,6) 

제일사는 조선인의 힘으로만 경영하던 기업이었다. 제일사에서는 빈 

곤한 가정 여자들이 대전이나 경성 등지로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대표 양규봉과 상무취체역 이광현은 우선 수원 

에서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 구제책으로 설치비 4 

6) 「농촌을 상대로 제일사는 활약, 수원에서 최대 주식회사」, r매일신보』, 193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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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들여 제사공장을 설치하고, 1933년 10월 9일 공녀(工女) 선발 

시험을 치뤘다. 모집정원 40명에 지원자가 70여 명에 달했으며, 경험 

있는 여자만 40명을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섬유공업에 나섰다,7) 

화성흥산주식회사는 4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래 대금업에만 

전력을 다해 왔다. 1937년 봄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제일 

사의 주도그룹의 일원인 이광현이 대표로 취임하였다. 이때 영업 목적 

을 방적(結績)으로 변경하고 자본금도 50만원으로 증자하여 공장건축 

기지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전환을 꾀하였다 8) 

한편 수원의 자본가들은 수원지역의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수원의 조선인 상업인들은 1908년 

수원상업회의소를 결성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조선상업회 

의소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내 일본인상업회의소와 통합해야 했다 하 

지만 수원에는 일본인상업회의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는 해산되고 말았다. 수원의 일본인 상공업자들은 1923 

년 8월 2일 수원실업협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조선인 상콩업자들도 참 

여하였다 점차 실업협회 내에서 조선인 상공업자들의 입지도 점차 강 

화되어 1937년에는 최재엽과 차준담이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선정되 

었다 1941년 수원실업협회에서는 수원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여 그 

해 12월 26일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인 1942년 3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월 23일 상공회의소 초대 의원들을 선거하고, 4월 1일 

발족식을 가졌다 9) 조선인 초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초대의원 

부회두 차준담(수원상공주식회사) 

상임의원 김학배(수원직물공장) 

의원 이광현(화성흥산주식회사) 

7) 「수원제일사서 제사공장 설치」,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23일 
8) 「화성흥산회사 방적공업 진출」, 『매일신보』, 1937년 5월 26일 
9) 「수원실업협회 정기총회 성황J, 『매일신보』, 1937년 5월 2일, 경기도경찰부장, 「(경고비 
제460호) 水原實業協會짧員會開{崔二關7-..}ι件」, 1941년 2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 경기 

도경찰부장, 「(경고비 제460-2호) 水原뤘業協會껄員會閒ftl'.;關7-..}ν件」, 1941년 3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수원상공회의소 초대의원 선거 완료」 , 『매일신보』, 1942년 3월 28일, 
『수원상의사』, 수원상공회의소, 1986, 630∼63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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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홍길선(수원주조주직회사) 

의원 조인행(수원주조주직회사) 

의원 차재윤(소화직물공장) 

의원 이인(李↑寅,화성흥산주식회사) 

의원 이승화(삼화상회) 

의원 김현정(수원축음기상회) 

의원 임병진(삼원상회) 

특별의원 양규봉(주식회사 제일사) 

수원상공회의소 초대 의원으로 당선된 조인행, 차준담, 이인(李'[寅) 

모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취체역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인행과 차준 

담은 당시 경기도회의원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전시 통제경제체제에 따라 1944년 8월 18일 〈조선 

상공경제회령〉이 콩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수원상공회의소는 경기도 

상콩경제회 수원지부로 개편되었으며, 9월 28일 수원상공회의소 해산 

식이 거행되었다. 1944년 9월 l일자로 경기도상공경제회 설립위원으 

로 20명이 임명되었는데, 수원읍의 조선인 위원오로는 조선상공회의소 

부회두였던 차준담이 포함되었다. 

일제강점기 1930∼1940년대 수원지 역의 조선인 자본가들, 특히 화 

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수원지역 상공업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농상공 자금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신탁, 부동 

산업, 양조업, 운수업을 비롯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방적업으로까 

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1940년대에 일부 임원들은 경성부를 비롯 

해 전국적인 토목건축업에도 진출하였다. 

2. 자본가층의 사회·정치 활동 

1) 교육기관 설립 및 지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자본가층은 수원의 교육발전에 매우 적극 

적이었다 먼저 새로운 교유기관 설립운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10) 

10) 이 글에서는 1929년 5월 화성흥산주식회사 설립 이후의 교유기관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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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들어와 수원은 경성 이남에 있는 옛 수도로 21개면에 

16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회지로서 보통학교 졸업생은 증가되고 있으 

나 상급학교로 취학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다. 

1931년 봄 일본의 통양대학(東洋大學) 문과를 졸업한 홍사운(洪思 

運)과 무장야(武藏野) 음악학교를 졸업한 흥길선(洪吉善)은 수원에 중 

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중학교 설립의 준비단계로 

중학강습소(中學講習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원지역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그 결과 1931년 9월 16일자로 경기도 학무국으 

로부터 중학강습소 인가를 받았다. 그들은 10월 1일자로 개교하고자 

학생들을 모집하고 제반 설비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강습소의 

강사들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신현익(물리화학)과 차준담(영어)이 강사 

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11) 

당시 경기도평의회원 한광호는 줄곧 중등교육기관이 없음에 대하여 

고민했다. 이에 수원에 중등학교로서 농업학교를 설립하고자 한광호가 

중심이 되고 수원·안성·진위·용인 4개 군의 유력가 484명의 연서로 수 

원군을 경유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다,12) 한광호는 도평의회에서도 적 

극적으로 수원에 중등정도의 농업학교 설립을 주장하였다 수원에는 

농업시험장, 고등농림학교 등이 았으므로 중등정도의 농업학교를 설립 

하여 농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실업협회에서도 중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3년 4월 

l일 역원회를 개최하고 도평의회원 한광호로부터 그간의 중등학교설립 

운동 경과를 듣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수원읍회 의원 

과 유지들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특히 한광호는 1933년 3월 27일 수원읍회의를 기회로 회의 종료석 

상에서 중학기성회 조직문제를 제안 설명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을 이끌 

어냈다 14)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1935년 2월 28일 수원중등학교기 

성회 발회식이 거행되고, 부회장으로 최재엽이 선임되었다. 이후 기성 

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부금 모집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상임이사 

11) 「수원중학강습소, 16일부로 인가」, 『매일신보』, 1931년 9월 22일 
12) 『매일신보』, 1932년 1월 13일, 『매일신보』, 1939년 2월 4일 
13) 「수원실엽협회 역원회 개최」, 『매일신보』, 1933년 4월 4일 
14) 「수원의 중학교 기성회를 조직, 한광호씨 발기로」, r매일신보』, 1933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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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을 선임하였는데, 조선인으로는 한광호와 이광현을 비롯하여 이완 

선, 김병호, 윤태인 등이 포함되었다_15) 

<1937년 4월 25일 수원공립농업학교 낙성식 당시 경기도지사 대리로 

참석한 도 산업부장 윤태빈 축사 모습(『매일신보』, 1937년 4월 27일)〉 

수원공립농업학교는 1936년 6월 18띨부터 전국에서 학생들의 응모 

를 받았다. 다음날 수원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수험표를 배부 하였 

는데 55명 모집에 수험표를 받은 학생 수가 680명이었다. 무려 경쟁 

률이 13:1이나 되었다.16) 7월 1일 수원공립농업학교 개교식이 거행되 

었으며, 임시로 수원공립보통학교를 교사로 이용하였다.17) 수원공립농 

업학교 건물은 그 이듬해 완성되어 1937년 4월 25일 낙성식을 하였다. 

수원공립농업학교는 개교 직후 학부평회를 조직하여 활동해 오다가 

1940년에 5년제로 완성됨에 따라 학부형회를 해산하고 그해 4월 28 

일 수원농업학교후원회를 조직하였다. 후원회장으로는 최재엽이 추천 

되었다)8) 

1939년 7월 22일 수원지 역 의 유지 듣r은 수원고등여 학교를 설치 하고 

15) 「수원중등학교 창립기성회 위원회, 상임이사 15명을 선임하고 기부금모집 방법 토의」,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1일 

16) 「수원농업학교 창립초부터 입학난 55명 모집하는데 응모자는 7CD여 명」, 『조선중앙일 
보』, 1936년 6월 22일. 제 1회 입학시험 합격자는 『매일신보』 , 1936년 6월 26일자에 게재되었다 

17) 「수원농업학교, 7월 l일 개교식」 , 『동아일보』, 1936년 7월 3일 
18) 「수원농업학교후원회 창총 성황」, 『동아일보』 , 1940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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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발기인으로는 조선인의 경우 최재엽, 한광호, 
양규룡이 참여했다,19) 수원고둥여학교는 1941년 봄 신학기부터 개교 

하게 되어 학생 모집을 끝낸 뒤 5월 7일 개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 
다,20) 

수원상업전수학교는 1941년 3월 27일 인가받고, 4월 27일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2ll 설립자는 수원의 3대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이 

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취체역을 지낸 홍사훈이었다. 사재 20만원을 

내어서 학교 교사를 신축하고자 수원읍 남부정에 1만 4천 평을 매수하 
고 1941년 10월 27일 건평 400평의 벽돌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 을 가졌다, 22) 

〈수원상업 전수학교 교사 설계도(『매일신보』, 1941년 10월 31 일)〉 

수원의 실업인들은 기존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향여자심상소학교는 1934년부터 경영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 
년사업가’ 차준담은 매향여자심상소학교후원회를 조직하고 앞장서서 

물심양면으로 활동하여 사재를 털어 교실을 중축하기도 했다. 차준담 

은 1937년 수원 삼일여자보통학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자담으로 4∼5 

백원의 비용을 들여 학교 담벽을 건축하였다,2 3) 본래 미국 감리교 조 

선부인선교회유지재단에서 경영하던 뚱 미국선교사의 귀국으로 경영난 

을 겪게 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동안 차준담이 자력으로 경 

영을 유지해왔었다, 전 경영자인 선교회에서 자금부족으로 경영하지 

19) 「수원고등여학교의 설치운동 구체화」 , r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 
20) 「수원고녀개고식」, r매일신보』, 1941년 5월 11일 
21) 「수원상업전수교, 27일 개교식 거행」, 『매일신보』, 1941년 5월 2일 
22) 「수원상전교 기공식」 , 『매일신보』, 194 1년 10월 3 1 일 3면 
23) 「수원삼일교 서광」, 『매일신보』, 1937년 6월 17일 

114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근대 자본가층의 존재양상 

못하게 됨에 따라 차준담은 기꺼이 자신이 단독으로 경영하겠다고 천 

명했다 선교회에서도 이에 무조건 승낙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41 

년 2월 10일 취임식을 거행했다,24) 차준담은 해방 이후 사재 500만 

원을 쾌척하여 수원매향고등여학교재단을 확립하고, 1946년 8월 5일 

수원매향고등여학교로 확장하고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25) 

화성학원은 대한제국 시기에 조직된 수원상업회의소에서 1910년 11 

월 11일자로 상업강습소를 야학으로 인가받아 출범하였다 1914년 4 

월 화성학원으로 변경한 이후 1920년에 전 조선에 향학열이 팽창되면 

서 5,6백 명의 아동을 수용하게 되어 수업료만을 가지고도 4,5년간은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점차 향학열이 식어가면서 재정의 곤 

란을 겪게 되었고 폐교될 지경에 이르자 1926년부터 홍사훈이 사재를 

털어 5,6명의 교원 봉급을 자부담해 왔다 1930년 4월에 이르러 시민 

일반은 흥사훈의 헌신적 교육사업에 감복되어 자발적으로 유지회를 조 

직하고 몇 백 원 몇 천 원씩 기부하여 1만 2천원이 넘는 기본자산을 

마련하기 에 이르렀다 26) 

수원공립보통학교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1933년 5월 21일에 있 

었던 총회에서 최재엽은 부회장, 양성관·차유순·조한교·흥사훈은 고문, 

한광호·신현익윤태인·김병호 등은 후원회의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7) 

2) 경기도(평의)회 활동 

일제는 1920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 ‘지방자치’란 미명 아래 도평의 

회(도회), 부협의회(부회), 읍회, 변협의회 등의 기관을 두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방행정 변화는 치안확보와 조세 체제의 정비를 통한 식민지 

적 관료제의 구축이었다 실질적으로는 3 l운동 직후 민심을 수습하고 

치안을 회복하여 조선인의 독립의 열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일 

제는 의결권한이 없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도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각 지방에서 협력자들을 양성하여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인들에게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24) 「새주인 만난 매향교, 차준담씨가 인계 경영」, 『매일신보』, 1941년 2월 9일 
25) 「5백원을 쾌척, 수원매향여고재단을 확립, 치준담씨 미거J' 『동아일보냉, 1946년 8월 15일 
26) 「역사 갚은 회쟁학원 기초확립의 서광, 홍시훈씨의 성심으로 완성」, 『매일신봐, 1932년 9월 7일 
27) 「지방집회」, 『매일신보』, 193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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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28) 

1930년대에 들어와 지방제도 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 면협의회를 

제외한 부(읍)회는 물론 도평의회가 의결기관인 도회로 개편되었다. 자 

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뀐 것이다. 임기 또한 기존 3년에서 4년으 

로 연장되었다. 도회의원의 정수는 도별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 

위 내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선거를 통 

한 민선의원이고, 3분의 1인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관선의원 

이었다 

수원군의 경우 1930년까지는 민선의원 1명을 선거하였으나, 1933년 

부터 2명으로 늘었다. 수원군의 도평의회원 및 도회의원은 다음과 같 

다,29) 

〈표 2> 1920∼1945년 경기도평의회 도회의원 현황 

‘ 연도 | E평매회원 | 연도 | E평의화 도회의원 I 연도 I E평의회 도화원 
1없〕∼1잃4 | 한상봉 | 1않e∼1933 I 한굉호 I 1941∼1없5 | 캘1행 차준담 
1924∼1잉7 | 한생봉 | 1잃3∼1였r | 최짜겹 산첼1 
1927∼1fa) I 흥λ}훈 I lffi7·∼1941 I 최거뼈 한광호 

위의 도평의회 및 도회의원들은 살펴보면 신현익을 제외한 모든 사 

람들이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임을 알 수 있다. 즉, 감사 한상봉 

(1929∼ 1937년), 취체역에 이어 대표를 역임한 흥사훈(1937∼ 1945), 

취체역 한광호(1929∼ 1945), 취체역 최재엽(1937∼ 1941), 취체역 차준 

담(1937∼ 1945), 취체역 조인행(1941∼ 1945) 등이었다 

또한 한광호는 1930년 수원면협의회원을 거쳐 1933년부터 1945년 

8월 일본이 몰락할 때까지 수원읍회 의원을 지냈고, 최재엽은 1933년 

부터 1941년 사망할 때까지 수원읍회 의원으로 활통했다 이처럼 화성 

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은 곧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상공업자이면서 동 

시에 지역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한상봉의 경우는 

1924∼ 1927년 경기도평의회원이면서 동시에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최재엽 또한 1941년에 중추원 참의 

28) 동선희,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 도회의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6, 11쪽 
29) 통선희, 위의 책 〈부록〉, 310쪽 3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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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화성흥산주식회사 임원을 지낸 사람으로 경기도평의회원 또는 경기 

도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1927∼ 1930년 경기도평의회원을 지낸 홍사훈의 활동을 살펴보 

자. 홍사훈은 1929년 3월 4일 경기도평의회에서 토목사업 과정에서 

소작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즉, 1928년 

도 경기도 각지에서 개최된 도로품평회(道路品評會)에서 부역을 강제 

로 하고 전답은 물론 농작물을 함부로 훼손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는 등 

지방농민의 피해가 매우 컸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로공사에 대하여 

지주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작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도로공사에서는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30) 또한 경기도평의회에 

서 공성학이 제출한 보통교육의 보급을 위해 수업료를 경감하라는 의 

견서에 흥사훈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 했다. 

1930년 경기도평의회 선거에 수원군에서는 한광호, 이길태, 송병엽 

(宋秉憶)이 입후보하여 한광호가 당선되었다 31) 1931년 3월 5일 경기 

도평의회 회의에서 한광호는 각 면의 구장(區長)을 유급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32) 경기도평의회는 1931년도 3월 회의 결과를 의견서 명목 

으로 도 당국에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한광호는 궁민구제사업 시행에 

관한 건, 호세(戶親)의 면제점 및 부과 저감의 건, 경기도 납부지방에 

중등학교 또는 실업학교 설치요망의 건, 부락단위의 농업소조합 설치 

방법 장려의 건 등 4개의 의견서 제출에 참여했다,33) 한광호는 1932 

년 경기도평의회 회의에서도 경기도 남부지방에 중등학교 증설을 계속 

요구하였다. 

1933년 5월 11일 경기도회 의원선거에 4명이 입후보 하여 2명이 

당선되었다 최재엽 69표, 신현익 55표를 획득했다. 이때 차점자는 한 

광호로 51표를 득표했다 34) 이전까지는 수원군의 도평의회원은 l병이 

었으나 1933년 도회로 변경되면서 2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거구 지방 

의 발전과 일반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소화할만 

30) 「각지의 도평의회, 경기 제2일」, 『매일선보』, 1929년 3월 6일 
31) 『매일신보』, 1930년 3월 15일, 『매일신보』, 1930년 3월 25일 
32) 「경기도의 제9일」, 『매일신보』, 1931년 3월 7일 
33) 맹표뺑원회 의원요밍안내용; 째 이래 누누협의한웹딩국어} 의견 제출, 『매알산봐, 1잃1년 3월 8일 
34) 「결의권 부여 후의 최초 선거 결과 발표」 『매일신보』, 1933년 5월 12일 

117 



水原學'.fiH究 第JI..號

한 인원의 배정이 절대 긴요하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의 수원과 개성 

지역에 각각 1명씩 도의원을 증원함에 따른 것이었다,35) 1933년 도회 

의원 선거는 이전 1920년부터 실시된 도평의회 시기와는 달리 도정 

자문기관에 결의권을 부여하는 첫 번째 선거였다. 

1934년 3월 7일 경기도회의에서 최재엽은 학교교장 문제에 대하여 

일본인 교장은 206명인데 비하여 조선인 교장은 15인으로 그 차별이 

심하므로 조선인교장을 50%까지 채용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무부장은 조선에 사범교육의 역사가 짧아 교장 적임자 

가 적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당국에서도 ‘내선차별(內蘇差別)’이 없이 

자격자를 전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현익은 1934년 3월 7일자 경성 

일보 조건 사회면에 게재된 교육계의 불상사 문제에 대하여 그 사실 

유무를 따져 물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회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쳐 그 사건 전말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이 제의되었고 도지사가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을 대답한 뒤에야 회의가 끝났다 36) 

3월 8일 속개된 회의에서 신현익은 “교육의 목적은 인격 함양에 있 

다. 목하 교육제도는 조선인을 내지인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참된 내선 

융화를 목적하려면 조선인을 내지인으로 만들지 말고 내지인을 조선인 

화하게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학교에 

조선어과를 신설하고 조선인 교원을 배치하여 내지인에게 조선어를 가 

르치라”고 하면서 내선융화의 실레를 들어가며 열변을 토했다. 이날 

최재엽은 수업료 반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37) 

3월 9일 속개된 회의에서 신현익은 위생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당국 

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생설비에 대하여 개론은 설명한 뒤 전 

염병 예방책과 공동목욕탕, 무료진찰, 위생사상보급 등을 질문했다. 또 

한 순회진료를 1년에 1회 실시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불친절을 

원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의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당국의 불 

철저함에 대한 원망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찰부장은 원 

망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으며 사람마다 다른 것이므로 원망의 

35) 「도의증원을 간망, 수원과 차별함은 유감이라고」 , 『매일신보』, 1933년 4월 17일 
36) 「백척간두에 선 농촌에 비상책 수립을 종용 교육계 불상사 기사로 아연 긴장, 의장은 
선처를 약속」, 『매일신보』, 1934년 3월 9일 

37) 「소학교에 조선어과 설치를 강펀 주장」, 『매일신보』, 193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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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최재엽은 아편중독자 

에 대한 확정되니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38) 

1934년 3월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과 신현익은 수원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재엽은 갑종 농업학 

교 증설에 관한 의견서를 건의하였다 이는 수원읍회원 일통과 수원실 

업협회에서는 통과에 노력해달라는 격려 전보를 경기도회 의원들에게 

보냈다. 더욱이 신현익과 최재엽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통과되지 않으변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할 정도로 ‘민의를 존중’하는 굳은 의지를 표명 

했다, 갑종 농업학교 증설 가결에 앞서 최재엽은 농촌진흥운동과 농업 

입국의 조선의 대의를 들어가면서 그 실현의 시기 적절성을 제창하고, 

신현익은 수원군의 의원들은 이 안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언명하면서 

농교의 위치는 수원이 적절하다고 역설하였다,39) 

1935년 3월 19일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은 도립의원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아 빈민에 대한 시료를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 

다. 신현익은 순회진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묻고 꽁 

동목욕탕의 증설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공의(地方公醫)로서 왕진을 가 

서 왕진료를 즉석에서 청구할 때 없다고 하면 불미한 얘기가 오가는 

등 불평이 많은 지방이 있는데 이후 공의는 인격자를 선정 임명할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위생과장은 공동목욕탕을 점차 증설할 

것이며, 순회진료는 단시일에 순회 진료 일수를 늘려 유효하도록 노력 

중이라 답했다 신현익은 또한 농촌에 의료기관을 더 충실히 해줄 것 

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부장은 공의에 대하여 보다 충분히 고려 

하겠다고 답했다,40) 3월 22일 회의에서 최재엽은 몇 년 전부터 수원 

에 중등학교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1936년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41) 

1935년 3월 18일 경기도회의에서 신현익은 제3고보를 수원에 설치 

할 수 있는지와 사립학교가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년 

도 보조예산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따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내무부 

38) 「경기도회 제6일」, 『매일신보』, 1934년 3월 11일 
39) 「경기도회 제9일, 수원농교안 통과, 격려전이 설비(雪飛)」, 『매일신보』, 1934년 3월 16일 
40) 「도내 나병환자는 3월 중순까지 일소, 경기도회 제7일」, 『매일신보』, 1935년 3월 21일 
41) 「보통학교를 증설, 농업교육에 주력하라, 경기도회 제9일」, 『매일신보』, 1935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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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제3고보 설치는 당국에서도 동감하고 있으나 예산 관계상 쉽지 

않은 실정이며, 사립학교 보조액은 사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금후 형 

편에 따라 가급적 원조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했다 42) 

1937년 2월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은 경기도내 중소상공업자를 

적극적으로 보조 장려하여 산업진흥을 시키고, 농가의 부업을 장려해 

서 농가경제를 다소라도 윤택하게 할 방법을 물었다 또한 가축시장의 

사용수수료 일부를 읍면의 재정으로 하는 문제, 면직원에 대하여 물적 

우대를 위해 증급하는 것은 좋은데 정신적 우대 즉 성적과 근속 여하 

에 따른 주임관 대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 

도 산업과장은 농가부업품이 현재 과영상황으로 그 판로에 대해 통제 

회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공업의 권업 장려는 광범위 

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43) 

1937년 3월 1일 경기도회의에서 신현익은 경기도 당국에 대하여 교 

육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는 관념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우를 우대 

할 의사가 없는지, 중등학교처럼 보통학교에도 수신(修身) 전입 선생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최재엽은 경기도 실정에 비춰 공업학교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중등정도 실업학교 졸업생들의 최근 상급학교 

입학률이 좋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중등학교의 학급은 다음 해에 

얼마나 늘릴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학무과장 

은 공업학교 설치안은 향상 예산을 세우지만 삭제를 당하고 있으며, 

학급 증설은 국고의 지원으로 증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44) 

1937년 3월 3일 경기도회의에서 최재엽은 농촌부업의 중요한 지위 

를 가지고 있는 양잠업의 누에(觸)판매를 당국이 좀 더 원활하게 해 

줄 것, 금년부터 조선인교장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 최근 영리추 

구 경향이 있는 도립의원 규탄하며 시료환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 

기 위해 수속을 보다 간편하게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45) 

1937년 5월 10일에 치러진 경기도회 의원 선거에서 수원군에서는 

3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이 당선되었다. 한광호(42세)가 85표, 최재엽 

42) 「인구를 표준하여 학교를 시설하라(경기도회 제6일)」, 『매일신보』, 1935년 3월 19일 
43) 「경기도회 제4일」 , 『매일신보』, 1937년 2월 26일 
44) 「교육문제로 의연 격론, 설화의 공방전 백열(경기도회 제8일)J' 『매일신보』, 1937년 3월 3일 
45) 「각 도회의 본무대화」, 『매일신보』, 1937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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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이 82표로 당선되었으며, 함께 출마했던 전 경기도회 의원 신현 

익은 23표로 고배를 마셨다. 한광호는 다시 경기도회 의원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최재엽은 연임되었다 46) 

1939년 2월 24일 경기도회 회의에서 최재엽은 경기도민 다수가 농 

민인데 이들에게 부담을 가중케 하는 기채로 공업용지 조성에 많은 예 

산을 편성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는 오히려 당시 시국(時局)에 

서 후방의 생활상 다소간 불안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업용지 

설정이 경성과 인천 사이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47) 이 

는 최재엽이 늘 주장하는 경성과 수원을 잇는 산업발전책을 염두에 둔 

지적이었다 1939년 3월 3일 경기도회 회의에서 한광호는 수원 통학 

생을 위한 보건위생 시설 방책, 수원의 가정여학교 확충, 각 전문학교 

입학생 가운데 일본인 학생에 비해 조선인 학생의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이 학력차이 때문인가, 입학난 완화를 위해 행교재산 이용 여부 등 

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경기도 학무과장은 전문학교 문제는 경기 

도에 관계가 없으며, 향교재산 이용문제는 참고하겠다고 대답했다. 48) 

한편 도회의원들은 일제의 전시 동원 및 통제정책에 기여하였다 

1938년 2월 경기도회 회의에 즈음하여 도회의원들은 경기도회 이름으 

로 중국침략의 전선에 나가 있는 일본군의 지휘관에게 축전을 보내고, 

조선인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일본 내각 각 대신들에게 축전을, 또한 

조선교육령 개정에 대해서도 축전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때 최재엽은 

조선교육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에 대한 축전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다. 이 내용은 모두 제안대로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학제개혁 감 

사전〉은 다음과 같다,49) 

“학제 개혁 감사전(感謝電) 

반도의 교학(敎學)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은(皇恩)에 욕(洛)하고 현 

저한 발달을 수(途)하였음에 이제 또 각하의 어고배(倒高配)에 의하여 

근근(近近) 교육령을 개정하여 이 진작을 도하고자 함에 도민은 환희 

46)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매일신보』, 1937년 5월 11일 호외 
47) 「경기도회 제2일의 논진」, 『매일신보』, 1939년 2월 26일 
48) 「향교재산 이용, 입학난 완화하라」, 『매일신보』, 1939년 3월 4일 
49) 「경기도회, 2대 제도 실현과 북지횡군에 감사전」 , 『매일신보』, 193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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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하는 바이다. 본 도회는 개회의 벽두 만장일치로서 자에 감사의 

의(意)를 표함 경기도회 의장” 

최재엽은 1937년 12월 중국침략의 전선에 나가 있는 일본군을 위한 

위문단에 경기도회의원 대표 3명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경기도회 의원 

으로는 한상룡과 최재엽 외에 일본인 의원 길전수차랑(吉田秀次郞)이 

함께 했다. 이들은 1938년 1월 17일 귀국했다,50) 

1941년 5월 10일 치러진 경기도회 의원 선거는 90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28명의 민선의원이 당선되었다 전시상황에서 유권자 2,249명 

가운데 42명 (1.8%)만이 기권하고 무효표는 1표에 그칠 정도로 전례 

없는 투표였다고 한다 또한 새로이 당선된 사람이 21명이나 되었 

다 51) 이러한 시기에 수원에서는 차준담과 조인행이 1941년 5월 경기 

도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52) 이들은 모두 새롭게 도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차준담은 36세, 조인행은 50세였다. 1944년 11월 당시 경기도회 

의원 차준담과 조인행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도내 〈각군 순회 미곡콩 

출 격려〉 운동을 위해 각각 양주군과 포천군에 파견되기도 하였다,53) 

3.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활동 

1930-1940년대 수원지역의 자본가층은 전시체제하에서 침략전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전챙협력단체에 참여하였다. 전시체제 

기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중심£로 하여 일제 협력 활동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일제의 침략전쟁 군사장비 지원활동을 보자 이러한 양상은 일 

제의 만주침략 직후보터 나타난다 한상봉은 일제의 만주침략 이듬해 

인 1932년 경성부 필운동 157번지에 거주할 때 ‘애국기(愛國機) 조선 

호(朝蘇號)’ 현납금으로 경성부에 1원을 냈다 54) 양성관은 일제의 만주 

50) 『매일신보』, 1937년 12월 29일, 「인사」, 『매일신보』, 1938년 1월 18일 중국의 일본군 
위문단에는 자작 윤덕영 일행과 조선군사후원연맹의 대표자들도 함께 했다 

51) 「신인들 압도적 우세, 감탄할 기권율 감소, 익찬을 표현한 도의원 선거전」, 『매일신보』, 
1941년 5월 11일 

52) 「영예의 탕선자」, 『매일신보』, 1941년 5월 11일 
53) 「경기도 미곡공출 격려 인사」, 『매일신보』, 194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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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담과 조인행의 경기도회 의원 당선사폐/『매일신보』, 1941년 5월 14일〉 

침략 이후 고사기관총 구입비로 1,600·원을 지원했다,55) 

일본의 중국침략 직후인 1937년 9월 21 일 수원의 유지들이 수원군 

청 회의실에 모여 수원군수를 좌장으로 하여 “수원호(水原號)” 육군용 

비행기 l대를 헌납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실행위원 41명을 선정 

하고 군내 191H 면에서 4만 2천원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즉석에서 자진 

기부한 금액이 1만 4천 5백원에 달했다. 이때 양성관 5천 5백원, 차유 

순 5천원, 윤태정 3천원, 윤주성 1천원을 기부했다,56) 이후 9월 30일 

까지 누계 2만 4천 760원에 달했는데 ? 추가로 이광현 l 천원, 홍사헌 

4백원을 기부한 것이 확인된다, 57) 한편 흥사훈은 “애국군용기 경기호” 

건조비로 300원을 기부했다,58 ) 

54) 「조선호 헌납금, 경성부 취급」, 『매일신보』 , 1932년 3월 16일 
55) 「기관총 헌납」, 『동아일보』, 1933년 3월 26일 
56) 「총후의 애국적성, 유지 80여명 회합, “수원호” 헌납 결의」, 『매일신보』, 1937년 9월 

23일 
57) 「“수원호‘에 응집하는 군민의 애국단성」 , r매일신보』, 1937년 10월 7일. 헌금자는 다음 
과 같다 이광현 1000원, 흥사헌 300원, 정병덕 300원, 오득영 300원, 윤태인 250원, 이 
경의 250원, 이굉현 150원, 박기석 10 〕원, 임병구 50원, 조긍환 40원 등 

58) 「애국군용기 수원호 헌금 속속 답지」, 『매일신보』, 1937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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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각종 일제의 전시통제 및 

전쟁협력단체를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하였다. 중일전쟁 직후 수원읍에 

서는 방호단을 조직하고 방호연습을 실시했는데, 차유순과 양성관은 

방호연습에 사용하라고 각각 500원을 기부하였다.59) 

홍사훈은 수원국방의회에 참여했다. 수원국방의회는 수원의 일본인 

유지 향전(香田)을 회장으로 하고 흥사훈 외에 수십 인의 조선인과 일 

본인이 참여했다. 수원군내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양성관이 500 

원을 의연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수원국방의회에서는 1933년 4월 

19일부터 용산 20사단의 장교를 초청하여 수윈읍 2곳, 매송면, 봉담 

변, 발안면 등 6개소로 나누어 군사강연과 만주사변 영화를 상영하였 

다. 60) 

1 938년 7월 7일 오전 8시 비가 내래는 와중에도 경성전기 수원지점 

뒤 광장에서 국민정신총동원수원연맹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241R 단체 

와 5천여 명의 관민(官民)이 모였다. 이사장은 수원군수인 허섭(許燮) 

59) 「각 지방의 애국열」 , 『매일신보』, 1 937년 7월 18일 
60) 「수원국망의회 활동」, 『매일신보』, 1933년 4원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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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결성식에서 경기도회의원 최재엽(崔在爆)이 개회를 선언했 

다,61) 7월 15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국민정신총동원 경기연맹이 창립되 

었다. 이때 최재엽은 상무이사로 선정되었다,62) 

1917년 10월 수원신사가 창설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에 

장소가 좁다고 새로 조성하고자 1938년 12월 23일 수원신사봉찬회 

발기회를 개최하였다 총공사비를 9만원으로 예정하고, 장소는 수원심 

상소학교 왼쪽 산 중턱으로 정했다 회장은 당시 수원군수 허섭(許燮), 

부회장은 양성관과 수원읍장이 맡았£며, 이사로 이진영(李珍榮)외 13 

명 , 평 의 원으로 윤원영 (尹元榮) 외 102명 이 참여 했다.63) 

조선총독부는 1939년 12월 17일 유림들을 동원하여 “거국 대동단 

결의 태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진충보국의 지성”을 취지로 수원유도회 

(水原偶道會)를 결성하였다 군수가 회장을 맡았으며, 양성관과 권태동 

이 부회장을 맡았다 최재엽과 한광호는 고문을 맡았고, 차준담, 윤태 

중, 흥길선 등은 이사로 참여했다 64)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사는 1938년 4월 15일 주식회사 매 

일신보사를 창립했다 『매일신보(每日申報)』는 1905년 8월 11 일 창간 

되어 34년간 발행되어 오다가 1938년 4월 15일자로 주식회사 매일신 

보사(每日新報社)를 설립하고 신문제호도 『매일신보(每日新報)』로 변 

경하였다. 차준담은 주식회사 매일신보사의 찬성인으로 참여했다,65) 

또한 차준담은 1939년 1월 매일신보사 주최 ‘중지(中地)황군위문 및 

전후경제시찰과 대만 주요도시 산업시찰단’의 참가인사에 참가하였 

다 66) 매일신보사 주최 ‘중남지대만(中南支,臺灣)시찰단’ 44명 가운데 

차준답도 포함되어 있다 시찰의 목적은 중국 상해, 남경, 항주, 대만 

등의 문화와 발전상을 시찰하고 일본군을 위문하기도 했다,67) 

1942년 9월 국민총력수원군연맹에서는 조선의 징병제도 시행에 대 

61) 「경기도 각군에도 정신총동원 연맹 7일에 결성식 거행(수원)」, 『매일선보』, 1938년 7월 
9일 이때 미나미 조선총독과 짧原 학무국장의 축전이 낭독되었으며, ‘황국신민서사 제창’ 
‘국가합창’ ‘국기게양’ 등의 순서대로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62) 「정신총동원경기연맹 금 15일로써 수탄생(途짧生)」, 『매일신보』, 1938년 7월 16일 
63) 「수원신사 조영코저 봉찬회 조직 활동」 , r매일신보』, 1938년 12월 25일 
64) 「유럼보국운통 각지에서 유도회 결성」 『매일선보』, 1939년 12월 21일 
65) 『매일신보』, 1938년 4월 15일 
66) 「만원 후도신청 답지, 부득이 7명 추카 본사 중지시찰단 인기 백열햄, 『매일선보n. 1939년 1월 11일 
67) 「대망의 이날{ 본시주최 중남지, 대민사찰단, 44명 금일 오후 등정」, 『매일신봐, 1939년 l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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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일본어 보급운동’ ‘생산확충’ ‘저축장려’ ‘한 

해(북害)극복’ 등을 강조하기 위해 강연대를 수원군 각지에 파견했다. 

강연을 통하여 “총후국민의 사기를 고무하여 황국신민의 의식을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때 수원의 대표적인 자본가이자 정치가인 차 

준담, 신현익, 조인행, 한광호 등이 강연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당 

시 국민총력수원군연맹의 시국강연 순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68) 

〈표 3> 국민총력수원군연맹 시국강연 순회일정 (1942.9) 

장소 일시 연사 
수원읍 9월 25일 白川元藏
일왕면 9월 16일 車田협置(차준담) 
반월면 9월 16일 木村榮吉
매송면 9월 28일 銘川泰重(윤태중) 
봉담면 9월 17일 平山鉉益(신현익) 

비봉변 9월 19일 平山鉉益
음덕면 9월 18일 車田홈1置 
마도면 9월 19일 富山仁行(조인행) 
송산/서신 9월 26일 淸原光鎬(한광호) 
팔탄면 9월 18일 員城件秀

장평/우정 9월 30일 옮川泰重 
향남/양감 9월 17일 富山仁行

정남면 9월 19일 l률城件秀 
오산/동탄 9월 23일 白Jll7C藏
태장면 9월 14일 木村榮吉
안용면 9월 29일 淸原光鎬

특히 전시체제기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전쟁협력 단체에서 차 

준담의 활동이 주목된다 차준담은 1941년 9월에 발기한 조선임전보 

국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조선임전보국단은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 

(皇道精神)을 선양하고 사상의 통일”을 기하여 전시체제에서 일제의 침 

략전쟁을 후방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단체였다 차준담은 1943년에 

개최된 정병제 실시 전선공직자대회에도 경기도회의원 자격으로 참석 

했다,69) 

또한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7월 일제는 공산주의 등 항일 

사상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선인 전향자들로 시국대응전선사 

68) 「시국강연 순회, 수원연맹서 각 면어1」, 『매일신보』, 1942년 9월 17일 
69) 『징병제실시 감사와 적 미영격멸 결의 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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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연맹을 결성하였다. 차준담은 1939년 11월 말 현재 경성지부 

관내 수원분회 (1939년 4월 8일 결성 )의 부분회 장으로 활동했다 

맺음말 

지금까지지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이 중심이 되어 설 

립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수원지 

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행위 

등을 살펴보았다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들은 조선인들만으로 화성흥산주식회사를 조 

직했다. 그 임원들은 대체로 농업과 상업 및 공업 자금의 대부를 중심 

으로 한 금융신탁 회사나 자동차 운송, 부동산, 양조업 등에 종사하는 

상공인들이었다 특히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3대지주’ 또한 임 

원£로서 각종 상공업에 참여하였다. 화성흥산주식회사는 1930년대 중 

반 이후 방적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에 진출을 꾀하기도 했지만 사업경 

영의 중심은 농상공자금 대부에 있었다.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수원지역의 교육발전에 매우 적 

극적으로 앞장섰다. 수원공립농업학교를 비롯해 수원고등여학교, 수원 

상업전수학교 설립을 주도함은 물론 각 교육기관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직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학교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수원의 주요 자본가들은 직접 정치활동에 나섰다 특히 일제강점기 

경기도(평의)회 의원을 역입한 사람이 7명인데 이들 모두가 화성흥산 

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상봉과 최재엽은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역임했다. 그들은 일 

제의 식민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수원지역의 산업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회 의원직을 걸고 학교 건립을 추진하 

기도 했다. 동시에 교육 및 행정분야에서 나타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타파하고자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1930∼ 1940년대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일부 임원들은 일제의 전쟁 

협력에 나섰다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장비 제조비용을 지원하는가 하 

면 전쟁협력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정병제도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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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하고 “황국신민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아직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자본가층에 대한 연구는 일천할 뿐이다, 

이 글 또한 짧은 시간에 우선적으로 『매일신보』와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본가로서 화성흥산주식 

회사 임원의 존재양상과 도의회 활동 및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활동 동 

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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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의 근대사회의 역사성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 

의 일환으로 근대 자본가층의 형성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근대 수원지역 자본가층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지역 

의 상공업의 발달과정과 함께 식민지적 상황에서 자본가층의 물적 기 

반, 사회적 역할 및 정치적 동향 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1930∼1940년대 수원 

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전시체제기 일제 협력 행 

위 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원지역 조선인 자본가들은 조선인들만으로 화성흥산주식회사를 

조직했다 그 임원들은 대체로 농업과 상업 및 공업 자금의 대부를 중 

심으로 한 금융신탁 회사나 자통차 운송, 부동산, 양조업 동에 종사하 

는 상공인들이었다. 특히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3대지주’ 또한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엄원으로서 각종 상공 회사를 경영하였다. 화성흥 

산주식회사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방적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에 진출 

을 꾀하기도 했지만 사업경영의 중심은 농업 빛 상공업 자금 대부에 있었다.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수원지역의 교육발전에 매우 적 

극적으로 앞장섰다. 수원공립농업학교를 비롯해 수원고등여학교와 수 

원상업전수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또한 각 교육기관의 재정적 뒷받침 

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직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학교 

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수원의 주요 자본가들은 직접 정치활동에 나섰다 특히 일제강점기 

경기도회 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7명인데 이들 모두가 화성흥산주식회 

사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한상봉과 최재엽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역임했다. 그들은 일제의 식 

민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수원지역의 산업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회 의원직을 걸고 학교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 

다 동시에 교육 및 행정분야에서 나타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타파하고자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1930∼ 1940년대에 화성흥산주식회사의 일부 임원들은 일제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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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나섰다.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장비 제조비용을 지원하는가 하 

면 전쟁협력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정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고 “황국신민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주제어 화성흥산주식회사, 자본가층, 학교설립, 전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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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ing Aspect of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in Suwon district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 with a focus on the board membe「S of Hwaseong Heungsan Co,나d 

Park, Chul-ha(Suwon Un1vers1ty, lecturer) 

The aim of this study 1s to look at the format10n process of the 

modern cap1tahst society and its act1v1ties as a part of the 

process of mqumng mto the histonc1ty of the modern society of 

Suw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h1stoncal character of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m Suwon d1stnct, 1t’s essential to do 

research on the matenal foundation, social role and political 

trends of the capitalist society m the colonial s1tuat10n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ommerce & industry in 

Suwon d1stnct 

This paper took a look at the political & social activities and 

the acts of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1mperiahsm durmg the 

penod of the war basis with focus on the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 ,Ltd. which was established mostly by 

the Korean cap1tahst society in Hwaseong d1stnct dunng the 

Japanese colomal era from the 1930s to the 1940s 

The Korean cap1tahsts m Suwon d1stnct orgamzed Hwaseong 

Heungsan Co ,Ltd only with Korean people On the whole, the 

board members were the persons mvolved m commerce & 

industry such as a fmancial trust company centering on a loan 

busmess for agnculture, commerce & mdustry, motor transport, 

real estate, and brewery busmess. Particularly, the 

representative ’3 maJor landlords' m Suwon d1stnct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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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ard member of Hwaseong Heungsan Co ,Ltd. , running 

various commercial & mdustnal companies Hwaseong Heungsan 

Co.,Ltd once attempted at launching into an industry with focus 

on the spmnmg busmess after the m1d-penod of the 1930s, but 

its center of business admmistration lay in a busmess loan for 

agriculture and commerce & industry. 

The major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le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m Suwon d1stnct from the front 

They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Suwon Girls ’ High School, 

Suwon Commerce Imtiatmg School[the former school of the 

present Suwon Commercial High School]mcludmg Suwon Public 

Agricultural School In addition, the key board members donated 

their own property for fmancial backup of each educational 

mstitut10n or ran the schools which were faced with fmancial 

woes m person. 

The maior capitalists themselves in Suwon took the lead m 

political activities Particularly, 7 persons who were appointed as 

the provmcial council members of Gyeoggi-do during the 

Japanese colomal era, all of whom were the ma1or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ngsan Co.,Ltd Among those persons, 

Han, Sang-bong and Ch01, Jae-yeop were appomted even as an 

advisory committee of Jungchuwon which was an advisory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y contributed to the colomal policy of the Japanese 

impenahsm while puttmg a lot of efforts mto the mdustnal & 

educational development m Suwon distnct Further, they dared 

to promote school establishment by ventunng their post of a 

member on the provmcial council, at the same time, they 

aggressively set forth their opmions in an effort to brea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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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appearing 

m the field of education and admm1strat10n. 

From the 1930s to the 1940s, some board members of 

Hwaseong Heugsan Co.,Ltd. 

took the lead in cooperating with the war of the Japanese 

impenahsm, for example, they dared to support the 

manufacturing expenses for military eqmpment, and took the 

lead m propagand1zmg the purpose of conscnpt1on system by 

partic1patmg m a support group advocatmg the Japan-led war in 

person, and even took a lecture for 1mplantmg the 

”Consciousness of a sub1ect of an Empire Country' mto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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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수원지역 문인의 근대 인식과 대응 

수원지역 문인의 근대 인식과 대응 
-나혜석·홍사용 박팔양의 시를 중심으로 

머리말 

1.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의 세 양상 

1) 나혜석-이중 식민지 여성의 각성과 해방 

2) 흥사용-식민 수탈 속의 자주 혹은 주체성 

3) 박팔양-식민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타개 

맺음말 

시 인 

정수자 

한국문학에서 지역 문학을 구별하고 그와 관련된 문학적 정체성을 

논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장르적 속성상 펼수적인 인 

쇄매체의 중앙 집중으로 지역적 특색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앙 집중 현상이 극심하던 근대 초기에는 잡지사나 신문사 등의 매체 

가 모여 있는 서울 중심의 작품 활동을 했으므로 지역성을 찾기가 쉽 

지 않다 수원 지역 고유의 정체성 구현이 어려운 것은 서울의 위성도 

시라는 지리적 여건에서도 비롯된다. 수도권 아닌 지역에 비하면 수원 

특유의 문화적 독자성 실현과 구축이 더 힘든 것이다. 문화 전반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문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당시는 

한국문학 전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므로 수원문학에 대한 연구 

도 이러한 여건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글은 수원 출신 문인을 중심으로 근대 인식 

과 문학적 대응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수원문 

학’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지역문학1)으로서의 특성이나 지역적 정체 

1) 지역문학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본격화되는데, 논자에 따라 개념이나 정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문인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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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추정이 작용한다. 당시 수원 지역에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문학 활동을 함께 하며 문학적 개성과 지향을 열어갈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변을 감안할 때, 수원 

이라는 지역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구현 여부를 떠나 이 지역 출신 

문인들이 직면한 새로운 세계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우선 주목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을 규명함으로써 

지역문학 연구의 한 단초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의 대상을 나혜석(羅憲錫)·흥사용(洪思容) 박팔양(*|、八陽)으 

로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작품도 근대 인식과 지역적 특성이 더 드러 

나는 시편을 택하되, 이들의 문학적 대응이 두드러진 작품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들이 1920년 전후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 시대적 콩 

통점과 수원군 출신 문인이라는 지역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2) 이렇듯 지역적 연관성을 매개로 세 문인의 작품을 다시 고찰함으 

로써 수원문학에 대한 지역문학으로서의 정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시 수원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문인이었으므로 이들 작품에 나타나 

는 인식이나 지역적 특성 등의 규명을 통해 지역문학으로서의 수원문 

학의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수 

원문학의 정체성과 방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의 세 양상 

나혜석·흥사용·박팔양은 문학 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수원 지역 출신 

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이 지역에서 어떤 교유를 했고, 지역 

문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 다만 

흥사용과 박팔양은 가까운 지역의 선후배로 흥사용이 초기에 일정 부 

살다 떠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역의 정서와 풍토, 그 지역에서 일상 
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담겨 있는 작품 즉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 
을 그려내는 문학을 지역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지역문학에 대한 
소고」 , 남기택 오흥진 김현정·김화선 오연희, 『경계와 소통-지역문학의 현장』 , 국학자료 
원, 2007, 44쪽 참조 

2) 세 문인의 고향은 수원(나혜석), 동탄(흥사용), 안룡(박팔양)으로 모두 수원군에 속함 수 
원군은 1914년부터 1949년 8월 14일 부로 승격(하루 만에 시로 개칭)할 때까지 수원, 
오산, 반월, 의왕, 동탄, 태장, 안룡, 남양, 봉담, 우정, 향남,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등 20개의 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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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실이 드러난다, 홍사용이 박팔양 

의 문청 시절 동인지인 『요람』 에 작품 ‘비평’을 해준 것이다,3) 하지 

만 나혜석은 지역적 연고에서 흔히 드러나기 쉬운 친연성이나 학연 같 

은 공유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차이와 그 차 

이가 만든 공간적 배경 그리고 거리상 좀 더 떨어져 있는 고향도 작용 

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문인이라는 매 

개항을 갖고 있는 이들의 문학을 살피면 당시의 수원 지역의 어떤 면 

모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경험한 식민지 근대와 수 

원 지역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작품에 투영되며 당시를 반영할 것이 

기 때문이다. 

흔히 ‘왜곡된 근대’라고 불리는 한국의 식민지 근대는 세 문인의 작 

품 속에서도 타파와 극복의 대상으로 상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애초 

부터 잘못 시작된 근대에 대한 인식이 부정과 비판, 저항 등으로 칩약 

되변서 민족이나 민중 혹은 여성이 주체로 서는 새로운 근대를 도모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인식과 대옹은 문학적 경향이나 지향이 확연 

히 다른 중에도 작품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지배 

라는 유린된 근대를 부정하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같지만, 작품을 통한 

구체적 대응이나 방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작품 세계를 대별하면, 나혜석은 근대에도 여전한 가부장사회의 여 

성 억압과 차별에 주목하여 여성의 각성과 독립 나아가 해방을 꿈꾸는 

문학적 응전을 보여준다 흥사용은 문예지 발간과 신극(新劇) 등의 문 

화운동을 펼치는 한편 서정시와 민족의 정신성을 찾는 민요시 창작을 

통해 식민지 수탈 속의 자주와 주체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박팔 

양은 민중계층의 각성과 투쟁을 통해 식민 근대의 구조적인 모순 타파 

와 극복에 시적 투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이들이 

처한 식민지 근대의 비판은 물론 자신들이 끔꾸는 새로운 근대를 위한 

시적 기획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시대적 웅전이 두드러진 작품에 수원의 지역성이 함께 들어 

있는 시편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중에도 지역성을 다양하게 담아내 

는 흥사용에 비하면 나혜석과 박팔양 시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찾기가 

3) 홍신선, 「박팔양의 시세겨l」 , 『한국시의 논리』 , 통학사, 1994,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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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형편이다. 주제만 아니라 소재 차원에서도 지역 특유의 정 

서나 지명을 드러내는 작품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지역이나 지명을 

명시하지 않는 작품에서도 수원 지역의 삶이나 정서 등이 간간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향에서의 원초적 경험들이 시적 형상화라 

는 추체험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적 고유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각각의 작품 속에 투영된 경험과 기억 그리고 정서 등 

의 규명을 통해 수원 지역의 특성들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1) 나혜석-이중 식민지 여성의 각성과 해방 

정월(品月) 나혜석은 1917년 『여자계』 (창간호)에 「부부」 를, 『학 

지광』 에 「잡감」 을 발표하며 문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나혜석은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며 한국문학사에서 페미 

니즘이라는 새 장을 열었다. 각성한 근대 여성으로 가부장사회의 억압 

과 인습을 문제 삼는 글쓰기로 여성의 독립과 해방을 도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그녀가 “여성화가로서, 여성해방론자로서, 그 

리고 여성작가로서 언제나 자신이 내딛는 한걸음의 진보가 조선여성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4)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자각 위에서 나혜석은 가부장사회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강단 있게 펴나갔다 남성 중심의 봉건적 인습에 

묶여 있던 조선사회를 겨냥한 문학적 대응이 당대의 어느 인물보다 선 

각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것이다 

나혜석 (1896∼ 1948)은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 291번지에서 출생, 개 

명한 집안에서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삼일여학교와 서울의 진 

명여학교를 졸업한 후 떠난 일본 도쿄사립미술학교 유학에서는 신문물 

을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도쿄에서 새로운 예술과 근대적 

정신을 마음껏 흡수한 나혜석은 그림과 글에서 자신이 꿈꾸던 예술 세 

계를 찾아나갔다 그런 중에도 나혜석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옥고를 

치르고, 오빠 나경석 주변의 사람들과 교유하며 신여성으로서의 활동 

기반을 넓혀갔다 이러한 과정은 나혜석이 조선 최초의 여성서양화가 

로 우뚝 서는 한편 유학 때 시작한 글쓰기를 확장하며 여성주의 작가 

4)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 한길사, 2009,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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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지를 굳히는 든든한 자양이 되었다. 이후 여성의 각성을 통한 독 

립과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한 글쓰기는 어느 신여성보다 도전적 

인 길로 이어졌다 나혜석의 글쓰기 자체가 곧 각성한 여성 주체로서 

의 근대 인식과 문학적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편수가 적 

어 아쉽지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았다(산문에 메모처럼 삽입한 3편까 

지 합하면 시는 모두 9편이다). 

나혜석의 근대적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 시는 「인형의 家」 를 들 수 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논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 --중략…) 

4 
아아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맑은 암흑 橫行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 「인형의 家」 (〈매일신보〉 1921. 4 3, 『정월 라혜석 전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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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각본) 『인형의 家』 중 마지막 회의 삽입 시”5)이다. 입 

센(Hennk Ibsen)의 희 곡 『인 형 의 家』 6)는 “노라”의 삶을 통해 남성 

중심사회의 폐습과 여성 해방을 환기한 세계적인 문제작이다. 이 시에 

서 “노라”이자 나혜석 자신의 표상인 “인형”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 

는 조선 여성 모두의 환유로 증폭된다. 그리고 하나의 “위안물”로 도 

구화한 여성의 삶에서 “견고히 닫혔던/문을 열”라는 후렴은 가부장사 

회를 향한 모든 여성의 주문으로 확장된다. “장벽”과 “(닫힌)문”에서 

“노라를 놓아주”라는 남성을 향한 명령이나 “나를 보아/정성으로 몸을 

바쳐” 달라는 여성 후배들을 향한 부탁 또한 절규로 들릴 만큼 강력하 

다. ‘무수한 노라’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조선여성의 절실함7)으로 

가부장사회의 억압과 각성을 일깨우는 데서 나오는 힘 때문이다 남성 

위주 “사회제도의 규범에서 해방되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한 

꿈”8)이 나혜석의 기본 인식임은 물론 나혜석 문학의 기본항으로 작통 

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뱃물」 은 「인형의 家」 와 달리 

로주목된다 

소박하지만 수원 지역을 다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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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정자 엮음,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 , 국학자료원, 2001 203쪽 

6)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 ( 최초 번역은 『매일신보』 (1921 1 15∼4 3)에 

게재되는데, 당시 제목은 『인형의 家』 였고, 이때 나혜석은 삽화를 그리고 삽입 시도 썼 

다 이숭희, 「번역의 성 정치학과 내셔널리티」 ,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 

발견』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소명출판, 2004, 213쪽 참조 
7) 이승희, 앞의 책, 223쪽 
8) 이분회, 「나혜석 시 연구」 ,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6, 54쪽 

140 



湖되고 강되고 海되면 
흐리던 물 맑아지고 
말던 물 파래지고 
퍼렇던 물 짜지고 
(華따門 樓上에서) 

수원지역 문인의 근대 인식과 대응 

- 「뱃물」 ( 『폐허』 2호 1921. 4, 『정월 라혜석 전집』) 부분 

이 시에서 눈여겨볼 것은 “華뾰門 樓上”이라는 장소의 표기이다 굳 

이 장소를 부기한 데서 수원 출신 나혜석의 자부심과 애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녀가 화흥문을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수원에 와 있을 때 

쓴 수필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편의 글에서 나혜석은 화흥문 근 

처 방화수류정이 지닌 명소로서의 풍광에 대해 자긍을 분명하게 내비 

치고 있다. 따라서 “華뾰門 樓上”이라는 명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 

는 평범한 “뱃물”을 나혜석의 경험과 시간이 담긴 수원 지역의 특수한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애인 최승구를 잃고 난 후의 

작품임을 감안하면 나혜석의 상처 입은 내면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 

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고향의 넷물에서 위로 받으며 치유한 것으로 생 

각해볼 수 있다. 화자의 시선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물의 천변 

만화나 밤낮없이 외로운 흐름 속에서 삶의 한 속성을 읽는 성숙한 모 

습이 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흐리던 물 맑아지고/맑던 물 파래 

지고/퍼렇던 물 짜지고”라는 구절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수긍하며 자신 

의 아폼을 승화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는 고향의 품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으로 뱃불의 정화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는 힘을 얻은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나혜석의 문학적 선취는 여성의 여러 문제를 근대적 인식으로 다룬 

소설 쪽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문학적 의의도 소설과 평 

설을 위주로 하는 페미니즘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명되어왔다. 가 

사냐 육아를 논하는 산문에서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을 향해서만 말하 

는 한계 10)를 보이지만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9) 수원의 화산, 화흥문, 방화수류정, 연무대, 봉녕사 같은 지명이나 특정지역에서의 산책과 
추억을 비중 있게 다룬 수필은 「날아간 청조-연애와 결혼 문처l」 , 「나의 여교원 시대」 , 
「독신 여성의 정조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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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특성은 시에 

서도 두드러지는데 직설 위주의 메시지 전달에 치우치거나 미적 완결 

성 미흡을 드러내기도 한다. 시가 나혜석의 주 장르가 아닌 데다 산문 

에 비하면 시의 미적 자율성 문제가 더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 

신이 처한 시대를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맞서는 문학적 대응은 어 

느 시인보다 확고한 것이었다. 이는 각성한 여성으로서 근대를 대하는 

인식과 대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형의 家」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나혜석이 촉구하는 여성의 각성과 해방은 그녀가 소설11)에 

서 집중하는 주제로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첨예하게 반영한다 이 

러한 작품들은 여성의 대상화나 타자화에 머물러 있던 당시 남성 위주 

의 문학 판에도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균열을 냈다는 의미도 지니 

고 있다 이렇듯 나혜석은 자신의 주장을 솔직히 표명하고 실제 행동 

에 옮겼다 그런 점에서 초근대성을 지니는 것은 물론 그것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도 굴함이 없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자 기념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12) 무엇보다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적인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적 태도가 한국 여성주의 문학을 견 

인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를 포함하여 나혜석이 일관한 여성적 글쓰기는 근대를 직시한 선 

각이자 실천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사회를 향한 도전 

적 글쓰기는 이중의 식민지에 대응한 문학적 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딸로 민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또 다른 식민지 

인 조선 가부장사회의 딸로 여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체적 글쓰기를 통해 전근대적 가부장사 

회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며 온폼으로 응전한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나혜석의 글쓰기는 페미니즘의 선취라는 근 

대적 실현으로 서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이것이 깨워준 자의 사명이 

10) 배효진, 「나혜석 문학 연구-작휩l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 세종대 석시논문, 2004, 65쪽 
11) 소설의 제목은 「경희」 「회생(며生)흔 손녀(孫女)에게」 「규원(閔忍)」 • 

「원한(찜恨)」 「현숙(玄꿨)」 「어머니와 딸」 로 제목만 일별해도 모두 여성 문제를 다 
루고 있음을보여준다 

12) 최동호, 「나혜석의 선각자적 삶과 시-그 문학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 윤범모 외, 푸른사상, 2011,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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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깨인 자의 직분이다.”( 「光」 부분)라는 시구처럼 각성한 여성으로 

서의 사명과 직분을 분연히 보여준 것이다 그로 인해 나혜석은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한국 여성주의문학의 한 선 

례로 평가된다. 나혜석이 수원 출신의 조선 최초 여성서양화가만 아니 

라 한국 여성주의 문학을 앞서 연 선각으로 남게 된 것이다. 

(2) 홍사용-식민 수탈 속의 자주 혹은 주체성 

노작(露옳、) 흥사용은 1920년 『文友』 에 「크다란 집의 찬 밤」 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만 아니라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쓰면서 〈토월회〉를 통한 신극(新劇) 운동에도 헌신하는 등 문화 

전반에 걸쳐 활동 폭이 넓었다. 하지만 흥사용은 「나는 王이로소이 

다」 의 시인으로 알려지면서 문학적 조명이나 평가 역시 시 쪽에서 더 

받고 있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낭만주의적 애상과 비탄을 주조로 한 

‘백조파’ 13) 정서를 대변하는 시인이라는 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문예동인지 『白懶』 의 발간 비용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백조파의 시적 지향을 공유하는 동안 흥사용도 감상적 낭만주의에 침 

윤된 채 ‘눈물의 왕국’ 14)을 세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요 

의 율격과 민족적 정서에 바탕을 둔 시가 많다” 15)는 지적처럼, 비애와 

애상의 정조를 주조로 하면서도 민족 공동체의 정서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3·1운동 후의 좌절에 따른 절망과 퇴폐가 뒤섞인 낭만 

적 센티멘털리즘으로의 세계를 거두고 민요시운동으로 뛰어드는 데서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흥사용 스스로 말하듯, 서구시 흉내를 버 

리고 민족적 리듬과 정서를 찾기 위한 길로 조선의 민요 ‘메나리’를 발 

견하면서 메나리 창작과 확산에 집중한 것이다. 

홍사용(1900∼ 1947)은 경기도 수원군(현재는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492번지가 본적지이고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용인군(기흥면 

13) 1922년 『白漸』 를 창간하며 작품 활동을 함께 한 시인들 낭만적이고 비관적인 정조가 

두드러진 시세계를 공유하며, 근대시사의 한 국면을 타개했다는 평가를 받음 동인지 출 
간은 흥사용의 헌신적 노릭으로 가능했으며, 홍사용 박종화 이상화 노자영 김동환 
박영희 등이 주요 구성원입 

14) 김용직, 『한국큰대시사上』 , 학연사, 1986, 209쪽 
15) 김재용이상경 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 한길사, 2006,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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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서리 용수골)에서 출생을 했지만, 백여 일 후 서울 재동으로 옮겨 유 

년기를 보내고, 다시 동탄에 와서 청소년기를 지낸 것이다, 다시 상경 

해서 휘문의숙을 다녔고 3·1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고향 

에 와서 얼마간 있었다. 무엇보다 홍사용이 돌모루[동탄]에서 보낸 청 

소년기가 주목되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한 때의 경험들이 시에 

삼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작품에서 그 흔적이 드 

러나며 지역성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홍사용의 대표작인 

「나는 王이로소이다」 만 아니라 「통발」 이나 향토정서를 주로 다룬 

민요시 동에서 고향의 정서나 민속놀이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주 

목할 것은 고향의 서정적 재현 가운데 보여주는 일제 치하 농촌의 황 

폐한 현실이다. 

다음 시는 지역의 명칭과 고향 정서를 드러내는 시로 주목되는 작품 

이다. 

뒷동산의 왕대싸리 한 짐 베어서 
달 든 봉당에 일서 잘하시는 어머님 옛이야기 속에서 
뒷집 노마와 어울려 한 개의 통발을 만들었더니 
자리에 누우면서 밤새도록 한 가지 꿈으로 
돌모루[石隔] 뱃가에서 통발을 털어 
손잎 같은 붕어를 너 가지리 나 가지리 
노마 몫 내 몫을 한창 시새워 나누다가 
어머니 졸음에 단잠을 투정해 깨니 
햇살은 화안하고 때는 벌써 늦었어 
재재바른 노마는 벌써 오면서 
통발 친 돌城은 다- 무너트리고 
통발은 떼어서 장포밭에 던지고 
밤새도록 든 고기를 다- 털어 갔더라고 
비죽비죽 우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나를본다 

- 「통발」 (『白鳥』 1호, 1922 1, 『흥사용전집』) 전문 

이 작품에서 홍사용은 “돌모루”라는 지명을 드러내며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돌모루[石쐐] 뱃가에서 통발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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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기 잡던 경험은 곧 토속적인 시공간의 재현이다, 하지만 어린 시 

절 추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탈을 대목에서 중의적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빼앗긴 고기를 아쉬워하는 구절 즉 “밤새도록 든 

고기를 디- 털어 갔더라”는 박탈감이 강자의 횡포와 수탈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황상 “재재바른 노마” 역시 근대화에 앞선 경험으로 조선을 

식민 지배하며 갖은 수탈을 일삼았던 일제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 

와 대조적으로 어수룩한 화자는 “단잠을 투정해 깨니/햇살은 화안하고 

때는 벌써 늦”어버린 상황에서 겨우 “비죽비죽 우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근대화에 뒤처진 채 홀로 “단잠” 

에 빠져 나라까지 잃은 참혹한 지경을 아이들의 고기잡이에 빗대어 비 

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나를 본다”는 대목은 억울한 상황을 

직시하는 의미와 함께 이후의 대비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겠다. 

「나는 王이로소이다」 역시 눈물을 통해 비참한 농촌을 환기한다. 

나는 王이로소이다 나는 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王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十王觀에서도 쫓기어 난 눈물의 王이로소이다. 

( 중략· ) 

열한 살 먹던 해 正月 열나흩날 밤, 맨갯더미로 그림자를 보려 갔을 
때 인데요, 命이나 긴가 짧은가 보려고, 
王의 동무 장난꾼 아이들이 심술스러읍게 놀리더이다 모가지 없는 

그림 자라고요 
王은 소리쳐 울었소이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도록 죽을까 겁이 나서요 

나무꾼의 山타령을 따라가다가 건덧山 비탈로 지나가는 상두꾼의 구 
슬픈 노래를 처음 들었소이다. 
그 길로 옹당우물로 가자면 지름길로 들어서변은 찔레나무 가시덤불 

에서 처량히 우는 한 마리 파랑새를 보았습니다 
그래 철없는 어린 王 나는 동무라 하고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져서 무릎을 비비며 울었소이다 

( 중략 ) 

아아, 뒷동산 將軍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문구름은 얼마나 많이 
王의 눈물을 싣고 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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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王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王! 이 世上 어느 곳에든지 설움 있는 땅은 모 

두 王 의 나라로소이다 

- 「나는 王이로소이다」 (『白鳥』 3호, 1923 9, 『흥사용전집』 ) 부분 

이 시는 백조파 시절의 흥사용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눈물”의 빈번한 등장과 “어머니”에 기대는 어린아이 어조의 산문시 

형태는 흥사용 특유의 비탄 정조를 극대화하고 있다. 서사적 구성은 

실패로 끝난 3 1운동 뒤의 상실감, 좌절 등을 보상해준 어머니의 품과 

그 앞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었던16) 시대 상황의 한 축도를 효과적 

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눈물의 왕”은 곧 식민 현실에서 배태된 이 땅 

의 자식들이고, “설웅 있는 땅” 역시 우리의 잃어버린 국토 전체를 환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가지 없는 그림자”이자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은 “파랑새”를 쫓다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져” 우는 상황 

자체가 아이에게도 희망이 허락되지 않는 현실의 환유로 확장되는 것 

이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홍사용이 쓰는 “맨갯더미”, “옹당우물”, 

“장군바위” 같은 지명 즉 지역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명칭들이다 “열 

한 살” 때 본 석우리 모습£로 식민 치하 헐벗은 농촌을 환기하면서 

단순한 감상주의적 퇴행을 넘어서는 식민지 소년의 “울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후 홍사용은 민요시운통을 펼치면서 ‘메나리’에 착안하여 민요시 

창작에 집중한다. 민요야말로 3 1운동의 좌절 후에 공동체적인 대응을 

견인하거나 민족적 정신을 형상화할 만한 양식적 특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나 사람과 환경 사이에 주고받는 

낯익고 속 깊은 수작이 저절로 메나리 가락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속 

임 없는 우리의 넋 울리는 소리 그대로꺼7)라는 소신에 입각한 하나의 

시적 기획이었다 따라서 흥사용이 열중한 민요시론과 민요 짓기는 

“우리 민요의 재인식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과 전통성을 회복η8)으로 

식민 근대를 헤쳐가기 위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임성조, 「홍사용의 시세계와 문학사의 의미」 ,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1988, 126쪽 
17) 흉사용, 냥선은 메니리 니라」 ( 빨건곤n 1213호 1928 5), 팽사용전집』 , 뿌리약날개 2fill, 33}쪽 
18) 김도훈, 「노작 흥사용의 민요시론」 , 『민요론집』 제8집, 민속원, 2004,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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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획에 따라 흥사용은 공동체적 삶과 정서를 주조로 하면서 

당대를 담아낼 수 있는 민요시 창작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평온한 시 

절을 그리는 민요 중에도 농촌의 피폐한 상황을 암시하는 장면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밥 빌어 죽을 쑤어서/열홀에 한끼 먹을지라 

도/바삐나 돌아보소/속 못 채는 우리 님아/타는 애 썩은 가슴도/ 그 동 

안 벌써 아흡 해구려( 「이한(離恨)-속, 민요 한 묶음」 부분)” 같은 시 

는 궁핍이 계속되는 농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물 캐 

러 가면은 먼산바라기/옹당우물 거울삼아 무엇을 보누/솔도치에 몽당 

솔을 감쳐야 쓰지 「감출 수 없는 것은」 부분)” 같은 대목에서는 농촌 

의 전통 정서를 고향의 지명에 얹어 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 

듯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주조로 하는 작품에서는 조선적인 주체성 구 

현이라는 민요시 창작 의도를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후 흥사용은 민요를 조선의 넋이자 주체성 실현의 유일한 길로 삼 

는다 민요만이 조선의 시가라는 인식 하에 판소리나 노동요까지 ‘메나 

리’에 포괄하는가 하면 양시조와 선시 같은 애국계몽기 이후의 운문장 

르 전체를 부정 19)하면서까지 조선의 향토성과 민족성 추구로 경사된 

것이다. 하지만 민요론과 민요시 창작은 민요의 본래적 측면을 도외시 

한 창작으로 인해 작위성과 도식성을 노정한다. 또한 민족의 보편적 

정서에 대한 추구가 앞서서 삶의 궁핍한 현장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 

는 민요가 민중이라는 공동체의 체험이 자연스럽게 담기며 정착된 노 

래임을 간과하거나 당대의 민중 정서로 육화하지 못 할 경우에 초래할 

어려움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흥사용의 민요시운동은 “밖으로 서구적 

인 것을 안으로 봉건적인 것을 통시에 부정함£로써 근대문학이 평민 

문학의 발전이라는 민족적 주체의 민주적 각성”20)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홍사용의 민요시론과 창작은 

조선의 넋 즉 조선인의 전통 정서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식민 치하의 

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사용은 여러 편의 시에서 ‘돌모루’ 같은 구체적 지명이나 지역의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남다른 고향 의식을 보여준다. ‘쥐불놀 

19) 구인모, 『한국 근대시의 이상과 허상』 , 소명출판, 2008, 179쪽 
20) 최원식, 「홍사용 문학과 주체의 각성」 , 『한국학문집』 제5집, 계명대한국학연구소, 

1978,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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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발 놓기’, ‘별점치기’ 같은 경기 지역의 민속놀이 또한 종종 그 

리면서 향토적 정서를 재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흉사용 시의 이러한 

면모는 “같은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인케 하는 동시에 시적 화 

자 자신의 동일성을 함께 실현하려는 예”21)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백조파의 낭만과 감상에 함몰된 채 “현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센 

티멘털리스트가 아니라 현실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민족이 처한 공동 

운명을 등한시하지는 않”22)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웅이라 하겠 

다 이렇듯 홍사용이 보여준 수원 지역의 삶은 곧 당시 조선의 농촌과 

농민의 생활상이다. 식민 통치의 강압과 수탈 아래 피폐해진 돌모루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민족적 자주와 주체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3) 박괄양-식민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타개 

여수(麗水) 박팔양은 1923년 최초의 사화집 인 『폐허 의 염군』 을 펴 

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프로 문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경향파’23)의 일원으로 사회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많이 썼다 

등단 초기에는 감상이 두드러지거나 모더니즘 그리고 다다이즘에 경사 

되어 모던한 풍의 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등단 초기에 하나의 풍조 

였던 “센티멘털리즘을 주조로 하면서도 시적 대상을 한결같이 사회 현 

실에서 취하는 특성”24)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계급의식을 시적 바 

탕으로 삼았을 무렵의 박팔양 시에서는 식민 근대를 타개하기 위한 저 

항 정신과 투쟁 의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팔양(1905∼ 1988)은 수원군 안룡면 곡반정리에서 출생했다. 아버 

지[박제헌]가 양반관료지만 별로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자란 박팔양 

(팔양은 아명 팔복을 항렬에 따라 바꾼 것임)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찍 

부터 서울 유학을 했다, 재통공립보통학교와 배재고보, 경성법학전문학 

21) 홍신선, 「한국시의 향토정서에 대하여」 , 『현대시학』(1995, 12), 현대시학사, 687쪽 
22) 이병기, 「노작 흥사용 시 연구」 , 영남대 석사논문, 1986, 24쪽 
23) 무산자계급해방문학을 추구한 시인들로 당시 시단의 감상과 안이한 현실 인식을 비판하 
며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중시 후에 ‘씹群社’와 ‘PASKYULA'를 해체통합하여 
KAPF(Korea Art1sta Proleta Federat1。)를 발족, 프로시의 예술성과 대중화를 모색함 
박팔양을 비롯해 임화권환안막김기진박영희박세영조벽암백철이찬이용악박아지김형원 
이상화김창술유완희 등이 있음 

24) 유성호, 「현실성과 서정성의 갈등과 통합」 , 『박팔양 시선집』, 현대문학, 2009,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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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다녔는데, 당시 배재고보에는 카프(KAPF,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 

술가동맹)의 주역인 박영희와 김기진 등이 재학 중이었다. 이러한 사실 

은 당시 박팔양이 받았음직한 정치적·사상적 영향을 암시한다. 하지만 

박팔양은 문학오로서의 예술성을 중시하여 시의 미적 자율성에도 관심 

이 많았다 이는 그의 시적 궤적 “등단 초부터 『요람』 동인→카프 가 

입 및 탈퇴→구인회 가입 및 탈퇴→만주 체류→6·25참전→북한문단 지 

도자”25)라는 역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박팔양의 시세계도 몇 번의 변모를 보여준다. 『

요람』 통인지 시절에는 지역 선배인 흥사용의 평을 받으며 비롯된 것 

으로 짐작되는 감상적 낭만주의 풍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 또 정지용 

을 본드로 삼아 모더니즘을 추구하며 구인회에 가입하고 활동할 즈음 

에는 도시적 감수성을 중시하는 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박팔 

양의 시적 특성은 신경향파 시와 거기서 더 진전된 혁명적 내용의 카 

프시라는 사회주의적 세계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론 이 

러한 경향의 시에서도 관념의 직설적 토로보다는 “전통적 서정시의 형 

상화라고 할 수 있는 주정토로의 방식이나 상정 등의 수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리열리즘 형상화 방법의 다양한 가능성”26)을 더 보여주 

기도 한다 그럼에도 박팔양 시의 현실 타개 의지에 초점을 두고자 하 

는 것은 근대 초기의 식민 현실에 대응하는 저항의식을 더 보여주기 

때문이다. 

박팔양의 근대 인식과 대응이 두드러진 시로는 「밤차」 를 들 수 있다 

추방되는 백성의 고달픈 백(關)을 싣고 
밤차는 헐레벌떡거리며 달아난다 

도망꾼이 짐 싸가지고 솔밭길을 빠지듯 

夜半 국경의 들길을 달리는 이 괴물이여’ 

차창 밖 하늘은 내 답탑한 마음을 닮았느냐 

숨막힐 듯 가슴 터질 듯 몹시도 캄캄하고나 

유랑(流浪)의 짐 우에 고개 비스듬히 둡히고 생각한다 

25) 김낙현, 「박팔양 문학 연구-시를 중심으로」 , 중앙대 석사논문, 2001, 5쪽 
26) 김재용이상경 오성호하정일, 앞의 책,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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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고향의 아름답든 끔이 어디로 갔느냐 

비닭이집 비닭이장같이 오붓하던 내 동리 

그것은 지금 무엇이 되었는가 

차바퀴 소리 諸調 마치 들리는 중에 

희미하게 벌려지는 괴로운 꿈자리여! 

( 중략 ) 

그러나 기관차는 夜音을 뚫고 나가면서 

’돌진’ 돌진! 돌진!’ 소리를 지른다 

아아 털끝만치라도 의롭게 할 일 있느냐 

아까울 것 없는 이 한 목숨 바칠 데가 있느냐 

- 「밤차」 ( 『조선지광』 1927 9 『박팔양 시선집』) 부분 

박팔양의 시대 인식이 격앙된 어조 속에 표출되는 작품이다. ‘밤차’에 

“유랑(流浪)”하는 민중 즉 조국을 떠나는 조선 유민을 중첩하는 장면 

은 황막한 식민 현실의 축소판이다 “추방되는 백성의 고달픈” 혼을 

싣고 가는 길, “도망꾼이 짐 싸가지고 솔밭길을 빠지듯/夜半 국경의 들 

길을 달리는” 유랑민의 묘사가 전보다 치열해진 현실 인식을 보여준 

다 특히 “야음”으로 상정되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시대의 암흑을 

뚫고 가려는 박팔양의 의지는 “돌진”이라는 기차의 외칩을 통해 고조 

된다 여기서 기관차는 “시대의 암흑을 뚫고 나아가려는 가열찬 현실 

타개 의지의 표상”27)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비닭이집 비닭 

이장같이 오붓하던 내 동리”에 대한 생각과 “그것은 지금 무엇이 되었 

는”지 짐작도 안 되는 고향 걱정이 깔려 있다. 여기서 “비닭이집”은 

‘닭장’ 같이 가난하지만 “오붓한 동리”인 고향 즉 수원 곡반정리의 집 

이자 조선 농촌의 환유일 것이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 

만, “아름답든 끔이” 사라진 식민지 고향의 궁핍과 암흑을 되새기며 

그것의 타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팔양은 시에서 수원 지명이나 정서를 내세우지 않으므로 “고향”이 

27) 김재흥, 『카프시인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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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다. 산문 「여름철과 나의 추 

억」 에서 박팔양은 고향 풍광을 아름답게 그리며 그가 갖고 있는 고향 

생각의 일단을 드러낸다 “내 고향은 서울서 南쪽으로 얼마 멀지 아니 

한 ××인데 그 뭄에서도 山길로 約十里가량을 드러간다. 드러갈 때에 

는 山길이지만은 드러가기만 노흐면 洞里는 압히훤하게 턱 터진 넓은 

들로 向하고 잇다. 뒤에는 언덕, 압혜는 들 그 가운데 내가 살든 村이 

잇는데 그 압들에는 맑은 내(川)가 길게 흘러잇다”28) 들판이 넓어 ‘곡 

반정’으로 불린 박팔양 고향을 선명하게 묘사한 이 대목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고 

향의 모습은 박팔양이 등단 초에 한동안 추구한 자연 시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요한 봄 한낮에 풀밭에 누워 
내 자라던 옛 고향 생각을 하니 
구름이 아득하여 천리로구나 
생각이 아득하여 천리로구나 

남쪽으로 날으는 제비를 따라 
잊어버린 고향 길 찾아가보자 
늙으신 나의 부모 젊은 내 형제 
두고 온 나의 고향 잊기 어려워 

- 「고향 생각」 (『삼천리』 1929 6) 『박팔양 시선집』 전문 

내가 흙을 사랑함은, 
그가 모든 조화의 어머니인 까닭이외다 
그대는 보셨으리다 여름 저녁에 
곱게 곱게 피는 어여쁜 분꽃! 
진실로 기적이외다 그 검은 흙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운 빛깔이 나오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宇庫의 秘、密이외다 

- 「내가 흙을」 (『시대공론』 1호 1931 9) 『박팔양 시선집』 부분 

28) 박팔양, 「여름철과 나의 추억」 , 『신민』 제 16호, 1926 7, 69∼70쭉, 김악현, 앞의 논 
문, 11쪽에서 재인용 지금 곡반정동에는 박팔양의 생가로 추정되는 집(백부 박우양의 집) 
이 아직 남아 있어 보존 문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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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명을 딱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박팔양의 고향 의식을 엿 

볼 수 있는 시편이다. 「고향 생각」 에는 박팔양 초기시에서 자주 나 

타나는 감상적 고향 회고를 보이는데, 그것도 ‘수원’ 출신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나칠 만큼 일반적인 고향의 모습일 뿐이다 다만 “늙으 

신 나의 부모 젊은 내 형제/두고 온 나의 고향”에서는 말 그대로 “잊 

기 어려”운 원체험의 공간이자 식민 지배로 피폐해진 고향을 환기하고 

있다 「내가 흙을」 에서는 고향의 흙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서나 “분꽃”처럼 작고 여린 생명에 경탄하는 서정적 발견이 잘 나타 

난다 자연에 경외를 품고 자연의 세계를 추구하던 이 무렵의 시인에 

게는 “흙이 모든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을 산출하는 모 

태 같은 존재”29)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향”과 등가의 상정성을 

지니는 “흙” 혹은 “어머니”라는 원초적 경험과 공칸을 다룬 시에서는 

고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팔양은 많은 시편에서 식민 현실의 타개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세 

상의 추구를 보여췄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육화를 채 거치지 않은 진 

술을 직설적으로 펴거나 어떤 행통의 독촉을 받는 것처럼 부채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도 있다 시뱃물 소리조차 “나에게 속살대기를/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이 어느 때이뇨”( 「시뱃물 소리를 들으면서」 부분)라고 

듣는 등 실천의 강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괴로운 조선의 울음소 
리가” 늘 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낳£려 신음”( 「괴로운 조 

선」 부분)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예술가에게도 

“모든 미는 오랜 옛적에 이미 무텀 속으로 들어갔도다//예술가여 그대 

의 손으로 칼을 갈으라/그대의 목을 베일 칼을 갈으라”( 「神에 대한 

질문」 부분)는 선동적인 주문을 거침없이 외치기도 한다. 이런 시를 

통해 확인되는 박팔양의 근대는 미(美)조차 사라진 암흑의 세계이자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며,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을 촉구하고 추 

동하는 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오래 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 ( 「너무도 슬픈 사실-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 

함」 부분)이라는 시구는 현실인식과 서정성의 탁월한 결속을 보여준 

29) 서민정, 「박팔양 시의 특성 연구」 , 영남대 석사논문, 200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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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박팔양이 카프 맹원£로서의 현실인식과 낙관 

주의를 보이면서도 이념일변도보다는 문학주의에 보다 근접해 있었다 

는 사실”30)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문학 근저에는 예술로서 

의 미적 자율성과 시적 인식의 깊이에 대한 추구가 깔려 있었던 것이 

다. 하지만 식민 근대에 박팔양이 택한 문학적 대응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절망적 현실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중이 주체가 되는 현실의 기획 

이라고 할 수 있겠다. 

DH드즈 r;u. 
;o;;:-1::f E걷 

지금까지 수원 출신의 대표적 문인 나혜석 흥사용·박팔양의 시를 중 

심으로 근대 인식과 대응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동시대 문인 중에서도 식민 근대에 대한 인식이나 문학적 응전의 치열 

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수원 지역문학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특 

히 나혜석이 보여준 이중 식민지 여성의 각성과 해방 추구, 홍사용이 

보여준 식민 수탈 속의 자주와 주체성 도모, 박팔양이 보여준 식민 근 

대의 구조적 모순과 타개 의지 등은 수원 지역의 문학사에서 귀한 성 

취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수원 지역의 문학에 직접적으 

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 출신 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등을 고향 의식 속에 담아내는 것도 수원문학의 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수원 출신 문인의 문학에 대한 규명은 지역문학을 위한 연구인 동시 

에 수원문학의 미래를 위한 정초 작업이다 현재 홍사용은 〈노작문학 

관〉과 〈노작문학상〉 운영으로 지역에서의 계승을 진행하는 중이고, 나 

혜석도 〈나혜석기념관〉으로 또 다른 계승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과 달 

리 박팔양은 월북 혹은 좌파 시인이라는 선입견을 아직 받고 있다 납 

월북 문인 해금 조치 후의 법문단적 조명과 평가에 비하면 수원에서는 

자기 지역 문인에 대한 평가조차 소홀했던 셈이다 하지만 통일문학사 

는 물론 수원의 지역문학사를 생각하더라도, 박팔양은 가려졌던 만큼 

의 조명과 평가가 필요하다 식민 현실의 타개를 위한 문학적 응전이 

었던 신경향파나 프로시만 아니라, 고향의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의 아 

30) 흥신선, 앞의 책, 129쪽 

153 



*原學:jiff~ 第}\.號

름다움이 실현되는 낭만적 서정의 세계 등 다양한 깊이로 한국시의 자 

장을 넓힌 시인이기 때문이다. 

나혜석·흥사용·박팔양 고찰은 수원 지역의 문학적 정체성과 가능성을 

찾아보는 기획의 일환이다. 수원문학의 범주화에 포괄되는 문인과 작 

품의 발굴은 물론 수원문학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축적할 필요성이 제 

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를 학문적으로 구축해갈 때, 한국문학 내에 

서의 수원문학 위상과 지역문학적인 독자성을 심화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다. 나아가 수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방향성 모색에도 문학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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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문인의 근대 인식과 대응 

[국문초록] 

이 글은 수원 지역 문인들의 근대 인식과 문학적 대응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고찰 대상은 나혜석 홍사용·박팔양의 초기 시편이다 이 

들은 근대 초기의 수원군 출신으로 등단 시기0920년 전후)도 비슷하 

다. 하지만 작품을 통한 수원 지역문학의 정체성 모색은 쉽지가 않다. 

서울 중심의 문학 판과 위성도시라는 조건 외에도 수원의 문학적 지평 

을 함께 열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왜독된 근대’로 불리는 식민 근대는 이들에게도 타파와 극복의 

대상이었다. 타자에 의해 이식된 식민 근대를 부정하며 민족이나 민중, 

여성이 주체로 서는 새로운 근대를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인식 

속에 지역의 삶을 함께 담아내는 작품은 많지 않다. 흥사용이 지역과 

함께 근대를 담아낸 데 비하면 나혜석과 박팔양은 그런 작품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각각의 작품에서 지역의 삶과 언어, 정서 퉁이 배어나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근대 인식과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면서 각자의 시적 

개성을 이루고 있다 나혜석은 근대에도 여전한 가부장사회의 여성 차 

별과 억압을 직시하며 여성의 각성과 해방을 향한 응전을 보여준다. 

홍사용은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서정시와 민족의 공동체 정신을 찾 

는 민요시를 통해 수탈 속의 자주와 주체성을 모색한다 박팔양은 민 

중계층의 각성과 투쟁을 통해 식민 현장의 모순과 억압적인 구조를 타 

파하고 극복하는 데 시적 의지를 집중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식민 근대에 대한 비판 속에 지역성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지역성의 구현 정도에는 편차를 보이지만, 형상화라는 추체험을 

거치는 동안 고향에서의 경험들이 수원 지역의 정서나 특성으로 발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원문학의 정체성도 이러한 작품들의 규명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토대 위에서 수원문학의 방향성과 미래상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근대 인식, 대응, 식민 근대, 수원문학, 나혜석, 흥사용, 박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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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M。dernism and Reaction 。f Writers in Suw。n regi。n

-Based on p。ems of Na Hyeseok, H。ng Sayoung and Park Palyang 

」eong, Su一」a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extent of 

understanding modernism and the react10n of wnters from 

Suwon region The target of study is early works of poems 

wntten by Na Hyeseok, Hong Sayoung and Park Palyang They 

started their literary career in the same penod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1920) and are from Suwon D1stnct in the early 

modern era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the identify of local 

literature of Suwon, based on their works. Other than the fact 

that Suwon is a satellite city with the same hterary circle with 

Seoul(capital of Korea), it was not prepared to open a new 

prospect m the field of Suwon’s hterary culture. 

Japanese Colomzatron Penod that is often referred to as 

‘distorted modern era ’ was the obJect for them to overcome and 

avoid They seek to find a new modern era with 

women/Koreans/public bemg the leader, denying the legitimacy 

of colonizat10n penod However, there are also a few works that 

depicted local lives with the background of modern era. Hong 

Sayong describe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theme of modern 

era. However, Na Hyeseok and Park Palyang did not produce 

much of works with the same theme However, each of their 

works sends out the image of local hves, language and 

sentiments 

Each wnter has different stand on the understanding of 

modern era and their react10n that forms individual’s umque 

poetic characteristics Na pointed out the contmumg suppress1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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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omen m a male-driven society (even m modern era), and 

challenged to awaken/liberate women. Hong seek the 

mdependency and self-awareness of people who were exploited, 

through lync poetry and folk poems encouragmg people to fmd 

Korean’s unique community spints, based on local custom Park 

paid hrs attention to overcome/break own suppressing state of 

colomzat10n through awakening the pubhc to fight for their 

rights 

Their works reveal locality amid the crit1c1sm on modern era 

This shows that the experience m their hometown manifests as 

local sentiment and charactenstics of Suwon Drstnct, after gomg 

through re-enactment. Therefore, the identify of Suwon culture 

can be estabhshed once understanding on their works continue 

to be studied. Based on its found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seek the direction and image of future of Suwon literature. 

Keywords understandmg modernrsm, react10n, 

Japanese Colonization Penod, Suwon literature, 

Na Hyeseok, Hong Sayoung, Park Pal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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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신여성 林李貞의 생애와 활동 

신여성 林孝貞의 생애와 활동 

머리말 

화성시 향토박물관 연구원 

정명흐| 

1 林孝貞의 집 안과 三--女學校 졸업 

2 3·1운동 이후 수원에서 救國民댐에 參與

3. 1920년∼30년대 계몽활동 

4 1940년대 朝蘇臨戰報國團 幹部로서의 활동 

맺음말 

임효정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다 그녀는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의가 넘쳤으며 전통적 유교사상이 남아 있던 당시에 여 

성으로서는 드물게 근대적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전통사상을 탈피하 

고자 노력하였다 임효정은 신여성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 

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때로는 독립운동으로 때로는 계몽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1940년대 이후에는 애석하게도 시대적 과제를 

잘못 인식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였다 

1903년 용인에서 출생한 임효정은 5세 때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이 

후 수원삼일여학교와 경성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기독교의 평등사 

상과 민족의식을 비1 웠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 학생비밀결사조직인 

구국민단에 가담하여 적극적 독립운동을 펼쳤다 또한 중국과 일본으 

로 유학하여 선진학문과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였고, 유학생 

활 중에도 흥사단, 수양동우회, 근우회 등의 단체활동에도 참여하였 

다 유학 후 조선으로 돌아오} 여류명사들과 함께 강연회와 좌담회에 

참여하여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평등사상과 민족주의사상을 체득 

한 임효정에게 가장 큰 과제는 조선독립과 교육을 통한 여성계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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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남성보다 교육열이 뒤떨어지는 여 

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식을 높이는 계몽활 

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극심해지자 계몽주의자 

들도 더 이상 계몽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 또한 안창호와 남편 

최용환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임효정을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 

다. 특히 일제가 조선인을 선동하여 식민지화를 더욱 굳게 구축하려 

던 1940년대 임효정은 이미 여류명사로 조선여성들에게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그녀의 영향력을 일본제국주의 식 

민정책의 당위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일제가 주관하는 

강연회에 참석하거나 시국좌담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하였고, 연설문과 

기고문 둥에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등 일본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였다 

임효정 개인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국민 

단, 흥사단, 근우회, 수양동우회 등의 단체활동과 동시기에 함께 활동 

했던 인물들의 연구에서 단편적인 사실들만 언급되어져 왔다 그나마 

임효정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구국민단활동1)과 삼일학교 관련 연 

구2), 1938년 이후의 친일행위3) 퉁의 연구에서 조금씩 거론되었다. 이 

러한 연구들은 임효정의 독립운동이나 친일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부 

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애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여성이었던 임효정의 생애와 그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시 지식인으로 활약했던 임효정이라는 인물의 전체상을 알아 

보고자 한다 우선 임효정의 출신과 학교생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 

어 그녀의 다양한 활동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 구국민단 

에서의 독립활동, 1920∼ 1930년대 흥사단, 근우회, 동유회를 통한 여 

성계몽활동, 1940년대 일제파시즘기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의 활동 

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31운동사』, 선인출판사, 2007년 

2)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 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3) 박철랴 「같은길, 다른 선돼」, r수원지역 여성과 3 1운통』, 경기도향토사업연구협의회,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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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林孝貞의 집안과 프一女學校 졸업 

임효정의 출생과 집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지 않지 

만, 1924년 興士團에 입단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서 그 일단을 살 

펴 볼 수 있다 이력서를 보면, 임효정은 1903년 12월 21일 경기도 용 

인에서 林仁圭의 장녀로 태어났다 부친 임인규는 1924년 당시 45세, 

어머니 黃聖圭는 임효정과 9살 차이인 것으로 보아 계모로 추정되며, 

동생으로 林奇善, 林孝根, 林孝恩、이 있었다,4) 부친이 상업에 종사하였 

으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그녀는 부친의 덕택으로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수원군 북 

수리에 있는 사립삼일여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세기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조선에 전파되었다 당시 

의 조선은 안으로 봉건사회 개혁과 밖으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 

에 맞서 대처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기독교의 

선교 사업에 아래 건립된 교회와 학교· 병원 출판활동 동은 조선의 

개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 5) 

특히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교육과 

지식에서 소외당하고 억압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해방은 기독교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 6) 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받게 하여 사회일원으로 여성자신의 주체의식을 형성 

하게 하고, 남녀가 동등한 사회를 만들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직 

접 체득시켰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하고자 ‘인재양성’과 ‘생활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계 

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스크랜튼(Mary Fitch Scranton)여사 

는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있어 여성들이 엄격한 내외법 떼문에 선교사 

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되자 전도부언제7)를 고안하여 이들에게 기독교 

4) 흥사단 입단 이력서(임효정), 1924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5)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r韓國史論」 l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 
사학과, 335∼405쪽, 1973년 

6) 沈g陽, 「 19201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고찰-기독교계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쪽, 2004년 
7) 이우정, 「한국 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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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전도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앙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교 

육이 중요 사안이 되었다 스크랜튼 여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이러 

한 이유로 가장 먼저 교육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8) 

엄효청은 삼일여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곳은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 여사가 수원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자 설립한 학교였다. 

1902년 경 이하영, 임면수, 나중석, 차유순, 최익환, 홍건표, 이성의, 

김제구 동에 의하여 사립삼일학교발족회가 발기되어, 1903년 5월 7일 

보시동 북감리교회 내에 11명의 학생으로 三--男學校가 설립되었다. 

삼일남학교 발기인들은 모두 驚湖興學會 수원지회 회원으로 일찍부터 

애국계몽운동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 9) 1908년 재정문제로 폐교 위기 

에 처해 있었던 삼일학교는 경영권을 북감리회의 선교부로 이관하였 

다10), 당시는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간섭 

을 럴 받았던 외국선교부에 학교의 경영권을 이양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민족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1907년 구한국 군대가 해산하 

자 일부 군인들이 사립학교의 후원자가 되거나, 교사로 채용되었다 11) 

삼일학교의 경우 구한국군 출신 강건식을 채용하여 교과목 외에 군사 

훈련에 버금가는 체육활통과 운동회 둥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상무정신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삼일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을 이후 독립활동에 사상적, 전술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삼일학교는 일제의 간 

섭을 최소화하면서 민족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수원지역의 중심적 

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삼일여학교의 위상은 여성교육 

을 실현하면서도 근대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 시키고, 수원지 

역에서 민족교육의 산실역할을 담당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 

다 12) 

8) 곽안전, r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1년, 68쪽 
9) 기호흥학회, 『기호홍학회월보』, 제2호, 1008년, 61∼62쪽 

l이 김세환,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 동중상업고등학교, 1968년, 34∼37쪽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 수원문화원, 2003년, 잃O∼270쪽 
11)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생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 

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18쪽 

12) 한동민, '3 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 1운동』, 경 
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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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에게 있어 삼일여학교에서의 근대적 교육은 해외 유학을 통 

해 선진 문명에 대한 새로운 학문과 학업에의 열망, 그리고 독립에 

대한 투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전 

통적 유교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몽운동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 

었다 

임효정은 1919년 4월부터 1922년 3월까지 京城짧花女子高等普通學 

校에서 수학하였다. 스크랜튼 여사가 설립한 이화학교는 기독교 학교 

로 삼일여학교에서 배운 평등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그대로 계숭하 

여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엄효정은 1922년 9월부터 1924년 1월까지 中國 南京에 있는 明德女

學校로 유학하여 공부하였다 13) 임효정은 주관이 뚜렷하고 당찬 여성 

으로 여자의 붐으로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유학길에 올랐 

다,14) 임효정의 중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 

으나 당시 여류경제학자였던 崔英淑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15) 기자 

가 “女子商業學校애 있는 임효정씨와 중국유학을 같이 한 것이 사실 

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절친한 사이”라고 밝 

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 

친 임효청은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국내에서 전개하 

지 못한 독립운동을 일본에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일본 내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던 신여성에 대한 담론은 그녀 

를 계몽운동가로 만들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었다 

2. 3·1운동 이후 수원에서 救國民團에 參與

1919년 3 1운동이 실패하자 일제는 조선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철 

저히 하였다. 이에 전국의 항일세력들은 비밀리에 지하조칙을 결성하 

여 대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6) 당시 엄효정은 이화학교 재학생으로 수 

13) 興士댐, 「入團 R윷歷書(林孝貞)」, 1924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14) 「離觀을 옮!體창고 됐로 留뽑苦待창는出發日 林孝貞없談」, 『매일신보」, 1앓년 8월 2일 3연 
17) 「崔英淑地下짧問記, 홍府行列車를 追격하면서」, 『별건곤』 제52호l 1932년 6월 l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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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서울까지 통학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수원에서 많은 지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임효정은 救國民團에 가입하여 적극 

적으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학생비밀결사조직은 바로 血復團과 구국민단 

이었다. 혈복단은 수원지방 최초의 비밀결사 조직으로 학생과 교사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항일독립운통단체였다. 혈복단의 중심 인물은 李

得壽(일명 李鍾詳)로 당시 경성기독청년학관학생이었다. 이득수가 수 

원에서 혈복단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그의 한문선생인 車寬鎬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차관호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고 있었는 

데 ,17) 제자인 이득수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獨立新聞』을 배포하 

도록 하였다. 이에 이득수는 당시 徵文高等普通學校 4년생인 朴善泰

와 함께 수원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독립신문』과 『大韓民報』를 배 

포하기로 약속하고 혈복단을 조직하였다,18) 

이득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도움이 필 

요함을 느끼고, 삼일학교 교사였던 車仁載를 통하여, 林順男19)( 일명 

林孝貞)과 崔文順, 李善聊 등을 규합하였다. 이들과 함께 1920년 6월 

20일 혈복단을 구국민단으로 개칭하고, 단장에 박선태, 부단장 이득 

수, 서무부장 임순남(임효정), 재무부장 최문순, 구제부장 이선경, 교 

제부장에 차인재를 임명하였다 20) 구국민단에서는 한일합방에 반대하 

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 등의 목 

표21)를 설정하고, 상해에서 보내온 『독립신문』과 『대힌·민보』 배부 등 

의 독립활동을 결의하였다 22) 

구국민단은 수원 읍내 삼일여학교에 비밀리에 모여 독립자금을 모 

16) 박환, 「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 
역 3 1운동사』, '2007년, 164쪽 

17) 국가보훈처, 『韓國獨立運動史料(중국펀)』, 1993년 
18) 박환, 위와 같은 자료, 170∼171쪽 
19) 본명은 材孝貞이 었으나 구국민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시기에는 해l떠男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378쪽, 金泰元, '1920年代 水原地方의 民
族運헬l 맑究 - 줌年 農民運動과 카프運動을 中心으로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년, 30∼31쪽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378쪽 
22) 「략생구국볍 캉'], 씬뻔봅, 1f없년9월앙일3면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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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방법과 독립신문의 배포를 담당하기로 계획하고, 기회를 보아 

임효정, 이선경, 최문순 등을 상해임시정부로 보내 임시정부의 간호부 

가 되게 하여 독립운통에 일조할 것 등을 맹세하였다,잃) 

그러나 1920년 8월경 구국민단은 ‘조선독립사상에 관한 기사를 인 

쇄한 문서를 수원면 내 조선언에게 반포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했다’깅) 

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 되었다. 일경에 체포된 임효정은 ‘판사가 

지금도 조선독립을 희망하느냐 물으니 서슴치 않고 물론 희망합니다’ 

라고 답해 독립에 대한 굳의 의지를 내보였다 25) 

임효정은 구국민단 사건으로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국내 독립 

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유학을 통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 하 

였다. 또한 독립운동과 함께 女性않豪運動에도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3 1운동 이후의 여성운통은 주로 야학과 강습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임효정은 통유회 및 여러 단체활동을 

통하여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3. 1920년∼30년대 계몽활동 

1) 계몽의식의 성장 

1905년∼1910년은 애국계몽시기로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여학교가 

설립되고,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어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이 활발히 추 

진되었다 26) 또한 3·1운통을 기점으로 이후의 계몽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구습타파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여성뿐 아니 

라 민족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혔다 27)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각종 여 

23) 金泰元, 「192~年代 水原地方의 民族運動 昭究 - 좁年·農民運動과 카프運動을 中心으로J,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31쪽 

24) 「男女學生의 被끊 - 가택수색을 하며 한편으로 구인해」, 『동아일보.!I, lga)년 8월 17일 3연 4단 

「京離道 水原에서 昨年 3月부터 今年 7月」, 『매일신보』, 1920년 11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 『日帝홈略下 3E뿜史』 제5, 탐구당, 1972년 735∼736쪽 

25) 「水原那 血復團 公判延期 각 여학생 등을 체결하여 독립신운을 배포하든 이득수사건 」 , 
『조선일보』 • 1921년 3월 3일 3면 석간 

26) 박용옥, 「1920년대 新女性 빠{究 - 『新女子」와 『新女性』을 중심으로 -」 , 
『이화사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85년, 

27) 우정미, 「한일 신여성의 사회참여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년,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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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체가 잇따라 설립되었고, 이를 중섬으로 여성들 역시 인습타파,28) 

교육,29) 경제적 자립30)과 남성들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몽운동 

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31) 

이렇게 평등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여성들은 미국과 일본 등지로 

유학하여 여권운동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 

터 교육을 의무화 시켰으며, 학교의 수도 많아 학교에서 배출한 여성 

식자층이 조선보다 많았다. 임효정에게 있어 일본으로의 유학은 국내 

독립활동의제약 때문도 있겠지만 계몽운통을 전개하기 시작한 그녀 

에게 신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계몽방법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임효정을 비롯한 

일본유학생 출신 여성선각자들이 경성으로 돌아와 조선여성의 여권신 

장과 근대적 추세에 대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평운 

등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1920∼30년대 계몽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 

작하였다,32) 

2) 興士團 및 樓友會 활동 

임효정은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흥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흥사단은 ‘민족 前途大業의 기초’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務實·力行 忠義 勇敢의 정신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신체를 단 

련하여 기 르는 수양단체 이 다,33) 흥사단은 1924년 2월 7일 ∼8일 에 제 

28) 우정미, 「韓日 新女性의 家底觀 班'j[니 , r일본문화학보』 제4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8 

년, 「韓日 新女性의 t핸愛觀 liff~운, 『일본문화학보』 제3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6년 

(가정관과 연애관에 있어 이전의 구습에 의한 정략적 혼인이 아닌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 
을 통해 대등하고 평등한 부부관을 정렴하고자 하였다) 

29) 우정미, 「韓日 新女性의 敎育뼈 {iff9'E_i, 『일본문화학보J 제46집, 2008년 (교육관에 있어 

서는 여성도 남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 신여성으로서 여성이 아닌 시민, 민중으로 

의 자각을 깨워야 한다고 하였다) 
30) 우정미, 「韓日 新女性의 職業觀 fjff9'E_i, 『일본문화학보』 제39집, 2007년 (직업관에 있어 

서는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통하여 

남성과 평등한 관계속에서 사회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31) 황原百合, 「1920년대 여성운동과 근우회」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쪽 
32)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목교의 연광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21, 한국 

현대소설학회, 2004년, 70∼71쪽 
33)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 『한국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 

호(가을호), 2003년, 185∼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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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원동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임효정은 여기에서 비단우 회원으로 

참석하였다 대회에서 상견례와 講論會가 열렸는데, 상견례에는 主席

언 安昌浩가 참석하여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강론회에서는 朱鍵輪

이 <맑쓰와 우리>, <改造>, 안창호가 <事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다. 임효청은 원동대회에서 「國交斷細」이라는 연극에 출 

연하기도 하였다 34) 비단우 회원이던 임효청은 흥사단 입단 청원서 35) 

를 제출하였고, 그녀의 가입이 합격됨에 따라 1924년 3월 17일 남경 

협진회 회관에서 안창호 주재로 據備團友 업단식이 거행되었는데 ,36) 

임효정은 흥사단 원통임시위원부 제20반원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흥사단에 가입한 임효청은 국내에서 흥사단 단우로 활동하 

지 못하고 곧바로 동경으로 건너가 女子英學製에 입학하였다 37) 일본 

英學製에 입학한 임효정은 修養同友會 東京地方部에 가입하였다.잃) 

(수양)통우회 는 1913년 5월 13일 미 국 샌프란시 스코에 서 안창호에 의 

해 조직된 흥사단의 국내지부로서 ‘民旅性의 改造’와 ‘人格修養’을 목 

적으로 하는 수양단체였다 

임 효청 은 김 윤경 과 함께 1926년 10월 30일 동경 友愛學舍에 서 이 광 

수의 지도로 수양동우회 동경지방회반을 조직하였다. 1927년 6월 5일 

이광수는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에 非細脫的 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를 불건전하게 하며 그 유대인은 기타 민족에 비하여 

우수한 점이 많으나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조선인도 비세포적 인물 즉 단체적이 아닌 인물 

34) 興士團遠東臨時委員部, 「興土團第十며遠東大會經過現況」, 독립기념관소장 
35) 請願書

請願人 姓名 林孝貞(임효정) 
年敵二十一歲
現住中國南京

本人이 貴團의 主義와 덤的을 때흙하고 入團하기를 志願하와 保證書와 園歷書를 別紙

에 갖추어 鉉에 請願하 오니 춤照 後에 許入하섬을 敬要
建國 紀元 四=죠七年 二月 十八日
請願A林孝貞(엄효정) 

興土圍理事部長 關下
36) 興士團遠東臨時委員部, 「(造委發第5않없)新入團員入團에 관한 報告의 件)」, 기원 4'2E7년 4 
월 20일 

37) 〈車利錫이 洪훌 韓承坤에게 보낸 서신>, l92A년 4월 22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38) 김윤경, 「東京修養同友會地方會錄」, 독립기념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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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할 것을 이야기 했다 39) 

임효청은 1928년 귀국 전까지 수양동우회 통경지방회의 월례회 및 각 

종 모임에 참석하였다 40) 

그러나 전시파시즘체제가 강화되면서 수양동우회는 일본제국주의 

로부터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 41) 수양동우회는 비밀결사가 아닌 인격 

수양을 목적으로 한 친목단체였음에도 일제는 독립운동단체로 볼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관계자 150명을 검거했다.껑) 임효정 또한 이 수 

양동우회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임효정은 樓友會에도 참여하였다. 1927년 신간회가 창립되면서 여 

성운통에 있어서도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여성운통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1927년 5월 27일 

근우회가 결성되었다. 근우회는 전 조선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여성 

의 지위 향상과 항일 구국 운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껑)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의 통합된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동경에는 여자유학생이 300여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 

수가 勞動歸人들이었다. 동경에서도 근우회 지회를 창설하기 위해 20 

인의 발기 인을 구성하고, 1927년 12월 27일 신간회 동경지회 회관에 

서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회 의장은 

朴花城, 서기 金英愛씨가 피선된 후 발기 취지, 본회선언, 강령 등을 

설명하고 설립대회 준비를 위한 16명의 준비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임 

효정은 재정부 위원에 임명되었다 44) 그러나, 임효정을 비롯한 수양동 

우회 동경지방회원들은 같은 시기에 신간회 통경지회와 근우회 동경 

39) 「同友會事件J' 『思想웰報』 24, 1940년 9월 
4이 박철하, r같은길, 다른 선택」,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업연구협의회, 

2008년, 183∼184쪽 
41) 조선총독부, r사변하의 기독교」, 『조선』, 1938년 11월, 김승태,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71∼285쪽 

42) 박수현, 이용창, 허종,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 

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재8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 
사연구소, 2〔%년 

43) 『우리 여성의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청년사, 1999년, 338∼343쪽 
44) 「種友會東京支會 지난이십칠일에 발기회 창립대회는 일월중순경」 , 『중외일보』 ' 1928년 

1윌 6일 2면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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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에서 활통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음모와 獨權’이 있다고 비 

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임효청은 일본에서 귀국한 후 더 이 

상의 근우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東遊會 활동 

1928년 일본에서 돌아온 임효청은 결혼 후 동유회가 설립되기 전 

까지 경성여자상엽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사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얘) 

임효정은 1934년부터 동유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계몽운동을 전개 

하였다. 통유회 회원은 현해탄을 건너 2년 이상의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으며,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47) 동유회 창립 당시 초대 회장은 金善이었고 임 

효정은 간사장에 선출되었다,48) 동유회는 매달 月例會화 夏期 및 秋

期例會 통해 東京이나 京都 등지에서 새로 졸업하고 나온 新進들의 

환영회를 열어주었고 49) 연중행사로 時局通論大會인 女流雄辯大會를 

열어 일반 사회인사들에게 공개하였다. 동유회는 여성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통해 여성에게 선지식을 전파 

하고 여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 주었다. 

동유회 간사장에 선임되었던 임효정은 김선 이후 회장이 되었다. 

임효정의 1930년대 활동 중 주목되는 것은 동유회 회장으로서 다양한 

계몽활동이다 특히 ‘남성에 대한 선전포고’를 통하여 근대적인 여성 

45) 김윤경, 「東京修養同友會地方會錄」 (1926년 5월 30일∼ 1928년 2월 4일), 독립기념관소장 
(이 자료에 따르면 임효정은 총 16회 동경수양동우회 지방회의애 1∼2회, 11회∼16회까지 

총 8회 침석하였다) 
46) 「京城女子學校 女先生 評判記」, 『女性』 9월호(제2권 제9호), 1973년 9월 1일 발행, 60쪽, 
「女性界消息」, 『女性』 8월호(제3권 재8호), 1938년 8월 1일 발행, 44쪽 

47) r동창회 비슷한 東遊會」, 『女性』, 제3권 6월호 제6호, 조신일보출판부, 1938년 
48) 「東遊會例會J' 『매 일신보』, 1934년 7월 14일 6면 4단 
49) r東遊會例會 , 日本留學專門후業女性團體」, 『동아일보』, 1934년 7월 13일 2면 11단, r東
遊會園遊會 十四日 淸[$(里서」, 『동아일보』, 1934년 10월 13일 2면 9단, 「東遊會秋期例會는 
園遊會로[女性界消息]」, 『동아일보』, 1934년 JO월 13일 6면 3단, 「東遊會例會」, 『동아일보』, 
1934년 10윌 Z1일 2면 7단, 「東遊會 夏期例會」, 『동아일보』, 1935년 7월 13일 4면 2단, 「
東遊會秋季例會 望月춤에서」, 『동아일보』, 1935년 10월 26일 4면 2단, 「東遊會夏期뻐j會 八
日;永뿔춤에서[女性界消息]」, 『동아일보』, 1936년 7월 8일 3면 1단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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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강조하였는데,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옹 남성우월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을 넓히고, 탈전통을 통해 신여성으로서 목소리 

를 높여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0) 또한 

1933년 5월 京城女子基督춤年會 주최로 ‘우리생활에 재래식을 개량할 

점, 외래식을 보충할 점’이라는 연제를 가지고 임효정 외 3인이 강연 

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조선 가정에서의 불편한 점을 서양식으로 

보충하거나 재래식을 개량하여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가 

정 일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51) 

1934년 12월 동유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제l회 女

性時流痛論大會가 개최되었다 제1회 여성시류통론대회는 12월 6일∼ 

15일까지 종로청년회관에서 열렸는데, 연사는 朴承浩, 宋챔離, 金 善,

黃信德, 李淑鐘, 劉英俊, 朴鳳愛 퉁 이었다.잃)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제1회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자53) 1935년 제2회 대회를 11월 22일∼23 

일까지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는데,닮) 임효정도 연사 

로 참여하였다 55) 이 여성시론대회의 성공을 통하여 임효청은 조선여 

50) 「男性에 對한 宣戰布告, 各界 新舊女性의 氣씹」 ,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자 2면 
51) r京城女子基춤主健로 女性講演會 開f崔, 내 二十七일 밤 여덜 시 鍾路中央基좁會館」, 『동 
아일보』, 1933년 5월 26일 2면9단 석간(임효정 이외에 宋今鍵 張貞心 徐恩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52) 「東遊會主健 時流痛論大會, 十二月六日 밤 춤年會館에서 本社學藝部後援」, 『동아일보』, 
1934년 11월 30일 4연 5단, 「時流痛論大會 主健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동아일보 
』, 1934년 12월 2일 3면 5단, 「時流痛論大會 主f崔 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 學藝部J, 『동아 
일보』, 1934년 12월 4일 4면 3단, 「時流痛論大會 主健 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 學藝部」, 『

동아일보』, 1934년 12월 5일 4면 7단,「時流痛論大會 主{崔 東遊會 後援 東亞日報社 學藝部
」, 『동아일보』, 1934년 12월 6일 4변 8단, r今夜七時 춤年會館으로 女性論客들의 獅子따l」를 

들으라! 東遊會主f뿔와 本社學藝部 後援으로 기다리는 時流痛論大會 」, 『동아일보』, 1934년 
12월 7일 4면 1단, 「東遊會主偉 時流痛論大會 , 할수잇나소리를 마러라[上] 」, 『동아일보』, 
1934년 12월 12일 4면 2단 석간, 「東遊會主{崔 時流痛論大會 , 할수잇나소리를 마러라[下] 
(宋今破)」, 『동아일보』, 1934년 12월 13일 4면 4단 석간, r東遊會 主健 時流痛論大會(妙記)
’ 女學生에게 忠告하노라[上](黃信德)」, 『동아일보』, 1934년 12월 14일 4면 2단 석간, 「東遊
會 .1:{崔 時流痛論大會Ct少記) , 女學生에게 忠告하노라[下](黃信德)」, 『동아일보』, 1934년 12 
월 15일 4연 4단 석간 

53) r大盛況 이룬 東遊會 主{崔 時流痛論大會[寫] 」,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3면 
54) 「東遊會 主f崔의 第2回 女性時論大會 什二日 밤 鍾路줌年會館에서 本社學驚部 後援으로」, 

r동아일보』, 1935년 11월 16일 4면 석간 
55) r東遊會 主健의 第2回 女性時論大會 성황을 예기하는 二十二일 밤 演土의 略歷과 演題」,

『동아일보』, 1935년 11월 19일 4면, 「第二回女性時論大會 主f崔 東遊會」, 『동아일보』, 1935 
년 11월 21일 4연 석간, 「第二며女性時論大會 東遊會主{崔 東亞日報 學활部後援J, 『동아일 
보』, 1935년 11월 22일 4면 석간, 「第二回 女性 時論大會」, r동아일보』, 1935년 11윌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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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정에만 갇혀 지내던 전통적인 여성이 아니라 근대적 신여성으 

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가능성을 보았다. 

1937년 12월 ‘조선부인의 생활개선’이라는 주제로 각계 역량 있는 

조선부인 30여 명이 조선호텔에서 半島新女性座談會를 개최하였는데, 

임효정도 참여하였다.%) 그녀는 ‘여성단체와 집회소’라는 글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에 대한 전통 관념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어, 앞으로 남녀평등과 남녀공통의 존립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가정생활에서 여성들에 대한 자유와 회합장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섰다 5끼 또한 부엌 

과 변소의 개량을 통하여 여성들이 가사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잃) 

통유회는 설립 초기에는 일부 지식여성들만의 친목단체였지만, 두 

번의 여성시류통론대회를 통해 임효정을 비롯한 동유회 회원들은 여 

성들 스스로 자립하려는 가능성을 보았다 대회를 직접 접한 여성들 

에게는 구습의 올가미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이고 남성과 평등한 인격 

체로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후 임효정은 동유회에서 개최하는 강연회, 좌담회, 음악회 등의 다양 

한 활동에서 여성들이 평등권이 부여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회 구 

성원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임효정은 이 외에도 여자소비조합과 가정부인협회에 가입하여 활 

동하였다 여자소비조합은 1930년 9월에 창립된 단체로 집안 경제 살 

림을 위해 중간상인애게 돌아가는 이익을 부인여성들이 직접 취할 수 

있도록 만든 여성단체이다. 창립 당시 임효정은 이사로 선입되었다 59) 

가정부인협회는 경성에서 조직 된 여성들의 친목단체로 중대한 사업 

은 없었으나, 매달 가정부인들이 모여 산놀이나 들놀이를 하면서 하 

루를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 가정부인협회의 정확한 창립 시기는 알 

4면 석간 (당시의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張文館P 歸人衛生과 男性, 朴奉愛 員理란 
무엇이냐, 方淳政 朝蘇女性과 健康, 林孝貞-新女性도 舊女性, 朴順天-農村生活의 寶情)

56) 「半島女性《招請狀, It J-‘新A座談會, 本府學務局η招흔 i;應,C 」, 『경성일보』, 1936년 12월 
Tl일 2면 석간 

57) 「-人-言 - 女뾰團體와 集會所-林孝貞」 『동아일보』 1937년 6월 29일 3면 석간 
58) 「生活改善私案 - 부엌과 변소 좀더 변소에 관섬합시다 재래부엌은 여성을 무시한 제도 

- 임효정」, 『동아일보』, 1938년 1월 13일 3면 
59) 「조선에도 창립된 女子消費組合1, 『중외 일보』, 1930년 3월 11일 3연 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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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나 1934년부터 1936년까지 활통한 것으로 보이고, 임효정은 

보건부장과 운동부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 단체들에서 임효정의 구 

체적인 활동상은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었다 

4. 1940년대 朝蘇臨戰報國團 幹部로서의 활동 

1939년 임효정의 남편 崔容煥이 중국여행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 

다 61) 그녀는 남편이 사망하자 고통 속에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재래의 미망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공부와 사 

업에 대한 열정을 새로 다지고 산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 시 

기를 이겨냈다고 한다,62) 또한 수양동우회 지도자인 안창호가 사망하 

였는데, 임효정은 안창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였다 63) 사랑하는 남편 

과 정신적 지주였던 안창호를 잃은 그녀는 사상적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며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선전대’로 활동하게 되었다. 

1) 戰爭時期 여성들의 역할 촉구 

1937년 중일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조선총독부는 지식계충의 

여성이 일반대중에게 남자들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기독교는 일제와 대결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동하여 한편으로는 

일제와 타협할 만한 요소가 다분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인 지식인들이 

여성명사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때문에 기독교계통의 

신지식 여성들은 당시 일반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 

다 64)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은 동유회를 비롯한 기독교계 관 

련 지도자들에게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도록 종용하였고, 마침내 과거 

60) 「家健歸人協會 新入員」 , 『조선중앙일보』 ' 1934년 6월 8일 3변 8단 (가정부장 엄성소, 

교육부장 황신덕, 서무부장 박영신, 고영순 등이 참여하였다) 
61) 「崔容煥民 昨日別世」, 『동아일보』, 1939년 3월 5일 2면 
62) 東遊會長 林孝貞, 「戰時家處 - 국민건강을 높일 가을, 일요일엔 산으로 가라 거기서 산 

의 장한 기개를 배우라」, 『매일신보』, 1941년 9월 14일 4면 조간 
63) 京鍾警高秘 제1070호, 「政治要視察人死亡二關7.. Jν件」 (1938년 3월 12일), 경성동대문경찰 

서장 

64) r친일여성들의 활통과 여자정신대」,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풀빛, 
1992년 289∼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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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던 여류인사들과 종교 및 종교단체 관련자들,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이때에 쾌히 승낙하였다고 한다,65) 

일제는 임효정과 여자기독청년회 부총무 兪Il椰66)을 주축으로 경 

성의 여성단체관계자 가운데 사회적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을 규합하 

여 ‘時局講演會’를 개최하였다 67) 임효정은 사회자로 개·폐회사에서 

중일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시국 

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강연의 중요 요지를 관념이 아닌 실천으 

로 옮겨 전 반도여성의 신념화를 이끌어 내자고 이야기 하였다.없) 또 

한 그녀는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이하여 유각경, 황신덕 등 여성 

대표들과 함께 용산에 있는 육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상병들을 위문하 

기도 하였다 69) 

임효정은 1941년에 들어와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 

인다. 당시 임효정은 皇道學會 발기인70)과 國民總力朝蘇聯盟歸人部지 

도위원71)으로 활통하면서 ‘지금의 반도 가정부인을 우선 계몽하고, 훌 

륭한 황국신민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 이들을 그 계몽의 일선에 서게 

하는 것이 지금의 지식여성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였다 황도학 

회는 1940년 12월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표로 황도사상을 교육·선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발기인 대표는 이광수였다 72) 황도학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황도사상의 학습, 황도정신의 일반에 대한 보급, 신 

65)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縮現況報告通報」 (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 
(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66) 휩知淑, 「일제시기 김활란의 여성론과 대일협력」, 서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년, 
18쪽 

67) 京鍾쩔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縮現況報告通報」 (1938년 6월 30일), 『사상얘 관한 정보 
(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민족정경 문화연구소, 『親日派 群像』 여강출판사, 1948년 

68)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細現況報告通報」 (1938년 6월 30일), r사상에 관한 정보 
(9)』, 국사면찬위원회 소장 (당시 강언회의 연사로는 兪표聊(시국과 여성의 각오) 찌、奉愛 

(총후여성의 입무) 黃信德(가정경제의 報國) 張貞心(절약과 報國) 李淑鍾(비상시국에 처한 
歸/\報國) 등이 참여하였다 ) 

69) 「府內女性團體代表 白衣勇士를 힘問 昨日 陸軍病院으로」, 『매일신보』, 1938년 7월 8일 
조간 3면 8단 

70) 「계몽의 일선에 폼을 일으켜 세우다 - 聯盟 歸A部의 林女史」, 『경성일보』, 1941년 8월 
21일 3면 석간, 京鍾첼高秘 제0367호 「在京城女性團體 戰將兵 힘問에 관한 건」 (1938년 7 
월 7일), 『사상에 관한 정보(9)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71)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직 및 역원 명부』, 1942년 6윌 
72) 「松山世順을 비롯한 國內의 各界/\士」, 『매일신보』, 1940년 1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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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배의 실천과 장려 등 이었다. 1940년 12월 25일 부민관에서 황도 

학회 결성식이 있었으며, 이후 정기적 황도강습회, 부여신궁공사에 근 

로봉사대 파견73)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10월 일본은 ‘신체제운동’을 전개하면서 大正寶贊會를 조직 

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직을 여기에 편입시켰다 이에 조선에서도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하고 ‘황국신민화’와 함께 전쟁동원을 위해 ‘高度國防國家體制 확 

립’에 중점을 두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한 戰時期 최 

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였다,74)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고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회 및 좌담회 개최, 국채소화 

운동, 국민저축장려를 위한 강연회 동을 통해 일제의 전시체제에 적 

극 협력하였다 75) 임효정은 여기에서 부인부 지도위원으로 강연회와 

좌담회에 참여 하였다 또한 1941년에는 3차례에 걸쳐서 ‘외출복과 품 

위’, ‘생활의 안정과 저축’, ‘여성과 등산’ 등의 주제로 조선어로 라디 

오 연설을 하여 대중을 선몽하였다,76) 

임효정은 朝蘇臨戰報國團 역원으로도 참여하였다 조선임전보국단 

은 1941년 9월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임전대책협력회 

와 흥아보국단을 통합하여 결성한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 

단체로, 조선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전국의 유력자들을 발기인으로 참 

여시켰다 1941년 10월 5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결단식이 

거행되었고, 활동 목표로 국민생활쇄신 운동, 국채의 소화,저축의 장 

려 물자의 공출운동, 근로보국 도장의 설치, 계도장(禮道場)의 설치, 

지도자 단기 이동 강좌의 개최, 기타 필요한 애국운동 등을 세웠다,77) 

73) 박수현, 이용창, 허종,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8권, 독립기엽관한국독립운 
동사연구소,2에9년 

74)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년 pp 123-177, 「조선국민 
조직신체제요강」, r국민총력조선연맹규약」, 『국민총력』 제2권 11호, 국민총력조선연맹, 

1940년 11월 7∼17쪽 
7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m-3』, '2JJE년 723∼741쪽 
76) 「 7~ 才」, 『경성일보』, 1941년 4월 21일 4면 조간, 「융 Y 才」, r경성일보』, 1941년 6윌 21 
일 8면 조간, 「 7~才 J' 『경성일보』, 1941년 6월 24일 6면 조간 

77) 조선임전보국단, r朝解臨戰報國團漸要』, 1941년, 「京高秘 제2S39호의 6 朝蘇臨戰報國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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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0월 초 경성부 내 유력자 70여 명 이 ‘꼬마’ 채권을 가지고 가 

두에 나와 팔아 ‘국채소화운동’을 전개했고, 11월에는 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선전하는 강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임효정은 1941년 10월 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매일신보사 주최 

<中堅婚人 廳談會>를 통해 전쟁에 임하여 생활체제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총후부인들의 궐기를 주창하는데 참여하였다 이러한 임효정의 

활동은 10월 15일까지 매일신보에 게재된 시국중견부인간담회의 기사 

들을 통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79) 특히 8일의 기사에서는 애국 

반에서 자주 회합하여 일반지식과 단체생활 훈련의 펼요성을 주장하 

였고,%) 9일의 간담회에서는 애국반 구장이나 반장들에 대해 강습회 

같은 것을 열어 애국반에 전달하려는 것을 미리 준비하여 애국반을 

좀 더 활기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81) 

1941년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계기로 12월 19일 조선총독부는 조 

선임전보국단에 歸A部를 새로이 설치하고 新投員을 선임하였는데, 

이때 임효청은 부인부 전시생활부원으모 선정되었다 82) 그녀는 전시 

생활부원으로 1941년 12월 27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決戰歸人

大會에 참석하였다 이날은 우선 ‘戰時下 生活維新運動’과 ‘軍需資材

鳳納運動協力’의 2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決戰歸人大演說會가 진행되었는데 임효정은 盧天삶, 毛允淑, 車土

百, 高凰京 등과 함께 연사로 참여하여 <迷夢에서 깨자>란 주제로 

연설하였다,83) 임효정은 이 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 직변하여 조선인 

들에게 아들들을 지원병으로 보낼 것, 저축과 채권을 통해 전쟁 예산 

動靜에 관한 件」 (1941년 10월 8일), 『思想에 관한 情報』 14, 1941년, 국사편찬위 원회 소장 
78) 「志願兵普及의 熱辯」, r매일신보』, 1941년 11월 8일자 2면 
79) 「임전생활체제 확립 위해 총후부인들의 궐기, 작일 본사 주최로 중견부인간담회J, 『매일 
신보』, 1941년 10월 5일 2면 조간, 「時局中堅歸人銀談會 指導歸人層廠起의秋」, 『매일신보』, 

1941년 10월 6일, 7일 4면, 8일 4면, 9일 4면, 10일 4면, 11일 4면, 14일 4면 
80) 「時局牛堅歸λ쩔談會 전기생활의재수습@형팍과사치의뿌리를삐까, 『매일신보..J, 19'll년 10월 8일 4연 
81) 「時局樓歸人寶談會 애국반을단위섬아@내선가정이한가족이되.Ah, 『매일신보」, 1없1년 10윌 9일 4연 
82) r限溶→新얘盤購 a員ii全置的ζ改뿔 新많歸뼈애衛頭\」, 『경성일보」, 19쇠년 12월 21일 3면 조간 
83) 「일어서라! 챔人들! 家底도 戰時動1員이다 什十七日, 臨戰報國團歸A大會」, 『매일신보』, 

1941년 12월 24일 2면 3단, 「臨戰報國團h、 否認向흥講演 二十七日府民官」 , 『경성일 
보』 ' 1941년 12월 25일 3면 석간, 「紅륨ι送&熱血, 臨팽k報國쩌人大演說會」, 「경성일보 

』, 1941년 12월 26일 3면 조간, 김학민 장운현 공편 편, 「親日派 罪狀記」, 『한국사연구 

휘보』 제85호, 學民社,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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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축할 것, 일왕의 꿨子로서 자식들을 위해 여성들도 전쟁에 나설 

각오를 가지라고 촉구하였다. 이것은 임효정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 

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84) 

2) 朝蘇臨戰報國團 歸/\餘 활동 

1942년 1월 4일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구약결전부인대회’에서 조선 

임전보국단 산하 歸人隊가 발족했다.%) 부인대의 지도위원은 고황경, 

김선, 김활란, 박마리아, 박순천, 박승호, 박은혜, 박인덕, 배상명, 서은 

숙, 송금선, 손정규, 유각경, 이숙종 임숙재, 임영신, 차사백, 최이권, 

황신덕, 홍승원 등 이었다. 여기에서 임효정은 간사장에 선임되어,%) 

1942년 1월 4일∼ 10일까지 부인좌담회에 참여하였다 좌담회에서는 

새 시대에 필요한 도덕에 대해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해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중의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개인주의를 

버린 새로운 도덕의 실행은 전체주의로의 이행이 총후국민의 의무라 

고 하였다, 또한 새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혼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혼수는 자 

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8끼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에서는 전부원이 실천하는 근로보국운동의 

일환으로 보국단사무소에 집합하여 1942년 2월 3일∼ 17일까지 매일 2 

시간씩 2회에 걸쳐 軍服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입효정도 2월 

9일 오전에 2시간동안 참여 하였다 88) 또한 부인대 간사장으로 同團

상무이사 李最煥씨와 함께 2월 23일 山本(야마모토)연합부대사령장관 

과 山下(야마시타) ?ν-(말레이시아)방면 최고지휘관에 대한 감사의 

진심을 담은 한 폭씩의 顧子를 보내 전승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89) 

1942년 5월 25일 조선입전보국단 주최 <軍國의 어머니 座談會>90)

가 시작되었다 이 좌담회는 엄효정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의제는 

84) 「半島f닮흉層歸/\의 決戰報國의 처師子때’ l」, 『대동아』 제 14권 제3호, 1942년 3월 1일 94∼101쪽 
85) 「臨戰報國團 歸人隊陣容」, 『매일신보』, 1942년 1월 5일자 2면 
86) r戰時生活部l;歸人隊-臨戰報國圍f 新設」, 『경성일보』, 1942년 l월 4일 3면 조간 
8끼 「戰時生活과 歸人道德、 座談會 새시대의 새도덕 개인에서 공중도덕으로J' 『매일신보』, 

1942년 1월 3일 5면, 1월 6일 4면, 9일 4면, 10일 4면 
88) 「軍服修理仁臨戰報國園歸人像出動」, r경성일보』, 1942년 2월 3일 2면 석간 
89) 「山本 山下 爾혐軍∼ 感謝σ) 轉子 臨뚫懶園횡iPι 觸물」, 『경성일보-.!I, 1942년 2월 Z3일 3면 조간 
90) 「軍國의 어머니 獨票 徵兵옮u에 對한 휩뚫률 밀한歸λa찮續」, r매일신보..1, 1942년 5월 as일 3연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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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병제 실시와 동시에 부인의 입장으로서 금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2)우리 어머니들은 어떠한 일을 고쳐야 할 것인가 (3)또는 금 

후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가 (4)부인의 교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 

인가 (5)부인계통 운동을 광범위로 전개할 방법은 어떠한가 등 이었 

다 이날 좌담회는 “정병제를 맞는 준비로서 국어(일본어)의 이해와 

일본적 정신의 파악, 부인들의 武숭상 정신의 부활, 아들을 후계자가 

아니라 국가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軍A의 어머니」된 영예를 자랑 

하는 의지로서 나아가야 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동년 5월 25일에도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출석자는 사회자 

인 임효정 외 14인 91) 이었다 이때의 좌담회는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 

면서, 징병제 실시 후애 가정교육에 힘쓰자는 골자로 진행 되었다. 이 

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일본신민으로써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강습 

회를 학교에 의탁하고, 일본식으로 앉는 법도 가정에서 교육하고, 조 

선부인들이 징병제에 대해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직접 교육하여 정병 

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도록 교육할 것 등이 중요 내용이었다.92) 

입효정은 잡지 『대동아』에 「大戰과 女性의 길」이란 제목의 논설운 

을 기고하였는데,93) 그 내용은, 

“(전략) 

그러므로 우리의 급선무는 日本의 혼을 갖는 日本人이 되는 그것 

입니다 천황폐하의 적자란 자각과 실천이 재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 

다(중략) 

우리는 단연히 日本의 혼을 기-진 日本A이 됩시디- 日本정신을 가 

진 日本A이 됩시다 

천황폐하를 우리의 임금님으로 외시고 日本帝國을 우리의 조국으 

로 알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받칩시다 황공한 말슴이나 우 

91) 『매일신보』, 위와 같은 자료 (이 좌담회에서는 金允祖, 洪承源, 林孝貞, 徐恩淑, 崔熙聊
盧天命, 朴仁德, 朴理利亞, 車士白, 高凰京; 金善, 任淑똥, 崔貞熙, 毛允淑, 許何伯 등이 참 
여하였다)「臨戰報國團橋人隊主f崔座談會 군국의 어머니 指標」, 『매일신보』, 1942년 5월 26 
일 3띤, 「臨戰報國團歸人隊主{崔座談會 군국의 새어머니 될 우리의 감격과 포부」, 『매일신 
보』, 1942년 5월 31일 2면, 「臨戰報國團歸人隊主健座談會 자장가 들릴 떼에도 충군애국의 
뜻 담어」,『매일신보』, 1942년 6월 1일 2면 

92) 『매일신보』, 위와 같은 자료 
93) 「大뺑과 女性의 길」 , 『대통아』 제 14권 제5호, 1942년 7월 l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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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이 천황폐하가 우리 임금님이란 생각이 철저하게 되면 日本의 흥 

망이 달녀있는 이 大東亞戰에 단연히 결사전사로 나설 각오와 결의가 

생길 것입니다(중략) 

朝應사람도 이 大東亞戰에 붉은 피를 앗김없이 제물노 받이면 

朝蘇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오, 만일 이 大東亞戰에 조국의 영양를 

위하여 피를 흘니지 않고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朝蘇民族

은 大東亞共榮園 내에 들어가 우리 日本으로 더부러 무궁한 복락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후략)” 

임효정은 이 논설문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전쟁에 전 반도국민이 일본 황국신민으로서 적극 후원 

하고 조력하여 승리를 이끌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임효정은 김활란, 고황경, 박인덕, 손정규, 송금선, 유각경 등의 여 

류인사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들은 기독교계통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있어서도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로, 초기에는 우리나라 여성운 

동의 선구자로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받게 하여 인간적 자각 

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몽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결 

국 이들은 여성교육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교육을 식민정치의 도 

구로 이용하는 등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조하게 되었다 94) 이들은 일제 

말기 애국금차회, 조선임전보국단, 국민총력조선연맹, 임전대책협회, 

채권가두판매대 퉁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순회강연, 연설, 딩-호, 좌담, 

방송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전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를 미화하여 

창씨개명, 학도병 권유, 근로대, 정신대로 나아갈 것 둥을 설득하였 

다,95) 임효정은 이들보다 사회적 활동에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였으나, 

동시기에 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역행할 수 없 

었다. 계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대 

중을 선동하는 등 그녀가 일제에 협력한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94) 『한국여성사』,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1992년, 풀빛 잃5∼295쪽 
9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n 」, 2(뼈년 143∼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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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임효정은 경기도 용인출신으로 삼일여학교와 이화학교에서 새로운 

선진교육과 평등사상, 민족주의를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교육 

은 그녀를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계몽운동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 

록 해주었다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임효정은 수원구 

국민단에 가입하여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 독립운통을 전개 

하였으나, 곧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에도 엄효정은 일본 

판사에게 조선의 독립을 아직도 희망하고 있다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 

로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은 강한 의지의 여성이었다. 

구국민단의 해체로 국내 독립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임효정은 해 

외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려고 하였다 그녀의 독립운동에 대한 투 

지는 멈추지 않았으며, 1924년에는 흥사단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흥사 

단에서 뚜렷한 활동은 하지 못한 채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 

본 여자英學훨에 다니던 그녀는 (수양)동우회와 근우회에도 참여하여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다 

1920년 일본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면서 여권신장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일본은 이미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근대교육 

을 받은 신여성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교육환경 또한 조선보다 자유 

로웠다. 임효정의 일본유학은 제한된 국내 독립활동의 해외로의 연장 

선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을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조선여성들을 신여성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한 계몽운동가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입효정은 결혼 후 경성여자상업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활동 

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근대 교육을 받은 선여성으로 이미 경 

성에서는 여류인사로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임효정 

을 사회 전면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동유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교육과 사회활통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여권신장에도 주력하게 

하였다 

일제파시즘체제가 극에 달하던 시기 일본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선여성단체와 여성인사들을 규합하여 시국강연회를 

통한 내선일체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미 신여성으로서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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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활동을 펼치고 있던 임효정은 제국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 

고 조선임전보국단과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96)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 

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찬동하고 찬양하는 등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식민지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신여성 임효정은 시대흐름을 거스 

르지 못하고 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가 일본제국주와 타협 

한 것은 명백한 친일행위이다 그러나 그녀의 전체상에서 친일행위만 

부각시켜 비난할 할 것이 아니라, 조선여성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을 통해 신여성으로 성장하는데 선각적 역할을 한 계몽운동가로 

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96)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 1942년 11∼12월호 

182 



신여성 林李貞의 생애와 활동 

[참고문헌I 

1. 자료 

『기 려수필』, 1920년, 국사편찬위 원회 소장.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제5, 1975년. 

국가보훈처, 『韓國獨立運動史料(중국편)』, 1993년. 

興士團, 「入團屬歷書」, 1924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興土團遠東臨환委員部, 「興士團第十回遠東大會總觀況」,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團友 蘇手廠, 「保證書」, 건국기원 4257년 2월 18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興士團遠東臨時委員部, 「(遠委發第59號)新入團員入團에 관한 報告의 

件」, 기원 4257년 

4월 20일 

<輯l嚴이 洪휠 후뚫할#벼에게 보낸 서신>, lffi4년 4월 22일, 독립기념관데이터베이스 

<임효정이 이혜련에게 보낸 편지>, 1949년, 독립기념관소장 멀티미디어자료. 

京鍾警高秘 제1070호, 「政治要視察人死亡;關 ;;z )ν件」 (1938년 3월 12 

일), 경성동대문경찰서장,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京鍾警高秘 제5813호의 1, 「集會取縮現況報告通報」 (1938년 6월 30일), 

『사상에 관한 정보(9)』,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日帝慢略下 36年史』 제 5, 문교부, 1970년 

국사편찬위원회, 『日帝漫略下 36年史』 제 6, 문교부, 197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권, 웅진출판사, 1997년. 

金允經, 「東京修養同友會地方會錄」 (1926년 5월 30일∼ 1928년 2월 4 

일), 독립기념관소장.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국민총력』, 1942년 11∼12월호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조선국민조직신체제요강」, 「국민총력조선 

연맹규약」, 『국민총력』 제2권 11호, 1940년 11월 

「京高秘 제 2569호의 6 朝t洋臨戰報國團의 動靜에 관한 件」 (1941년 10 

월 8일), 『思想에 관한 情報』 14, 1941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83 



水原學~H렸 第}\.號

국민총력조선연맹 시무국,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직 및 역원 명부』, 1942년 6월. 

「京高秘 제2594호의 1 權友會創立에 관한 件」 (1927년 6월 3일)」, 「사 

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론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 

회, 1981년 

2. 연구서 

홍석 창, 『수원지 방의 삼일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년 

김세환편저, 『매향팔십년사』, 맹향여자중학교, 싱-업고등학교, 수원, 천 

풍인쇄주식회사, 1982년 

김세환, 『심알학원육십오년사』, 수원, 동중상업고둥학교, 1968년, 

이창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 수원문화원, 2003년. 

박수현, 이용창, 허종,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한국독립운동 

의 역사』 제8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통사연구소, 2009년.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년. 

『수여지水餘志(용인읍지)』,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9년 

『내 고장 용인 독립항쟁사』, 용인문화원, 1995년 

김승태,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 1945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년. 

김학만 장운현 공편 편, 「親티派 體밟쿄, 『한국사연구휘보4 제£호, 學民 l뾰 1없년 

민족정경 문화연구소, 『親日派 群像』, 여강문화사, 1948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H 』,2009년,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년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친일여성들의 활동과 여자정신대」, 『한 

국여 성사 큰대펀』, 풀빛, 1992년 

곽안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1년 

조찬석, 「청년운동」, 『경기도항일독림운동사』, 경기도사펀찬위원회, 1995년 

184 



신여성 林李貞의 생애와 활동 

3. 연구논문 

박 환, 「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 역 3 ‘ 1운동사』, 선인출판사, 2007년 

이현주, 「일제하 (수양)통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제26권 제3호(가을호), 2003년. 

흉많職 「일제시기 김활란의 여성론과 대일협력」, 서울대 사학과 석λ1학위 논문, 없):1년 

한동민, 「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 

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08년 

박철학 「같은질 다른선택」,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E싹엽연구협의화 arn년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향토사업연구협의회, 2008년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韓國史論』 l권, 서울 

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73년 

沈균隱, 「 192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고찰-기독교계 여성운동을 중심 

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이우정, 「한국 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년. 

金泰元, 「 1920年代 水原地方의 民族運動 鼎究 - 춤年·農民運動과 카 

프運動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박용옥, 「 1920년대 新女性 冊究 - 『新女子』와 『新女性』을 중심으로 -

」, 『이화사학연구』, 이화여지-대학교 사학연구소, 1985년 

노영택, 「日帝下 農村女性양慶運動의 --昭究」, 『여성문제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년. 

管原百合, 「19a)년대 여성운동과 끈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03년, 3쪽 

우정막 「한일 신여성의 사회침여관 연구」, 『일뽑회학빼 저많잡 힌국일본문회학획 없B년 

---, 「힌일 신여성의 가정관 얀구」, 『일본문화학보4 저1143집, 한국일본문회학회, 4XE년 

---, 「힌일 신여성의 연애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없6년 

---, 「힌일 신여성의 직업관 띤구J, 『일본문화학보4 저없집, 한국일본문회학회, '3JJ7년 

--, 「힌일 신여성의 교육관 연구」, 『일본문화학보』 저]£집, 한국일본문화혁회, 4XE년 

185 



水原學~Jf究 第}\.號

186 

김미영, 「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광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 

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년. 

4. 신문-잡지 

『女性』, 『朝蘇』, 『三千里』, 『벌건곤』, 『大東亞』, 『思想棄報』

『獨立新聞』, 『新韓民報』, 『中外日報』, 『每日新報』, 『京城日報』, 『東亞日報』

『離湖興學會月報』



신여성 林李貞의 생애와 활동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임효정의 삶을 통하여 전통여성들의 의식변화와 신여성 

으로 성장과정을 밝히고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연구하 

는데 목적이 있다. 

임효정은 수원 삼일여학교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근대적 교 

육을 습득한 신여성으로 당띤한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조선의 독립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구국민단에 가입 

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선행 작업으로 대중 

의 의식을 일깨워 계몽시켜야 함을 깨달았다. 구국민단에서의 독립활 

동이 실패로 끝나자 국내독립운동에 한계를 느낀 임효정은 해외유학 

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속하려 하였다. 중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유학생활 중에도 흥사단, 수양동우회, 근우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일본 유학생활 중 경험한 일본의 신여성운통은 그녀가 고국 

에 돌아와 계몽운동가로서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임효정은 계몽운 

동을 추진함에 있어 그 대상을 인습에 갇힌 여성들로 정하였다. 그녀 

는 여성들 스스로가 내적으로는 독립된 존재로서 자각하고 외적으로 

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 지위를 향상시켜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인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입효정은 여성단체인 동유회를 매개로 강 

연회와 좌담회, 강습회 풍을 개최하였다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우고 교육기회를 확충하여 이론적으로 무장시킨 그녀의 노력은 

여성들에게 신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일제파시즘 막바지에 조선 민중에게 거부감 없이 식민통치 

의 정당성을 선전하고지 했던 일제는 임효정을 신여성의 표본으로 포 

장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선동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1940년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선전대로 활동하였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신여성 임효정은 시대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가 일본제국주와 타협한 것은 명벡 

한 친일행위이다. 임효정을 평가함에 있어 그녀의 친일행위만 부각시 

켜 비난할 것이 이-니라 조선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 여권신장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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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역할을 한 계몽운통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제어 삼일여학교(三-女學校), 구국민단(救國民團), 

동유회(東遊會),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蘇聯盟), 

조선 임 전보국단(朝蘇臨戰報國團) 



신여성 林李貞의 생애와 활동 

[Abstract] 

Life and Activities of Lim, Hyo‘ jeong, a M。dern Girl 

Jung, Myung-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change in 

consc10usness of traditional girls and growth process into modem 

girls through the life of Lim, Hyo-Jeong and study the roles of 

girls m the modern history of Korea 

Lim, Hyo-jeong 1s a modem girl who acqmred modem 

education at Suwon Sam1l Girls’ school and Ehwa Women’s High 

School and was faithful to tasks of the era that she face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m 1910, when the independence 

of Joseon became the top priority, she JOmed m Gugunmmdan and 

developed th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she realized that 

public awareness should be awakened and enlightened as prior 

work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the mdependence 

activ1t1es of Gugunmmdan ended m failure, Lim, Hyo-Jeong who 

felt the hm1tat10n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m Korea tned to 

continue the mdependence movement through studymg abroad She 

who left to study in China and Japan worked on m Young Korean 

Academy, Suyangdongwuhoe, Geunwoohoe etc while studying 

aboard 

In particular, the modem girl movement of Japan, which she 

expenenced while studying m Japan, became the basis when she 

worked on as an enlightenment activist. 

When promotmg the enlightenment movement, Lim, Hyo-Jeong 

determmed the target as women trapped m old customs. She 

worked hard to make women awaken themselves as mdependent 

bemgs internally and to be recognized as equal being with m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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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status in home and society externally Lim, 

Hyo-jeong held the lectures and talks, workshops etc. through the 

medmm of Dongyuhoe, women ’ s Orgamzat10ns Her efforts that 

armed in theory by awakening awareness as independent girls and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mt1es gave girls the opportunities to 

grow as modern girls However, the Japanese Empire which 

wanted to promote the leg1t1macy of colonial rule to Joseon people 

without repulsion in the last stage of Japanese fascism packed 

Lim, Hyo-Jeong as the sample of a modem girl and used her to 

beautify and instigate the aggressive war of Japanese imperialism 

Working as an executive in National Total strength Joseon 

Federation and Joseon Patn。tic Organization m Preparation for 

War after 1940, she worked as the propaganda of the aggressive 

war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colonial s1tuat10n, a m。dem girl, Lim, Hyo-Jeong went 

forward not going against the trend In this process, her 

compromising with I a pan ‘s imperialism is clear pro-Japanese 

activities. When evaluating Lim, Hyo-jeong, she should be 

evaluated as an enlightenment activist who played a pioneenng 

role in the extension of women's nghts by educating J eseon 

women, rather than blaming by only highlighting her pro-Japanes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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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r조선일보』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내용과 경향 

.걷폐률흩능를 

일제강점기 『조선일보괴 l수원여〈周’ 관련 기시의 내용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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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경향과 항일독립운동 

2 식민지 ‘수원(水原)’의 자화상, 주목할 만한 기사들 

맺음말 

머리말 

일제강점기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이 기초사료로서 이용되는 것이 신 

문기사이다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문자료로서는 

『매일신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가 중심을 이룬다. 그간 

『동아일보』 의 경우는 DB작업이 빨리 이루어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 

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매일신보』 

와 『조선일보』 는 자료의 이용이 쉽지 않아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활 

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매일신보』 의 

DB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기사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의 경우도 자사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 

여 유료서비스화하고 있어 다소 이용이 편해지고 있다 

이들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운영주체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 

의 선입견과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이야기 

들 속에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그간 연 

구자들에게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조선일보』 에서 ‘수원(水原)’과 

관련된 기사들만을 목록화하여 기사들의 내용과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들, 사회운동(청년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의 모습들, 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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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동향 등과 각종 사건·사고 동의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난 

100년전 수원지역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모습들도 보이겠지만 새로운 문물을 접해가며 변화해가는 

수원지역의 새로운 모습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일제의 언론정책과 『조선일보』 의 운영과 발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병합한 뒤 언론을 적극적 

으로 통제하였다 1910년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만이 

언론의 존재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튀 사이토(顆購實) 

총독은 취임하자마자 조선인의 언론사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내세 

웠다. 그 결과 1920년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시사신문』 이 

창간되었다 

『조선일보』 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 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 

보』 는 통상 세 시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제 1기는 대정친목회와 송병 

준이 경영하던 창간 때부터 1924년 9월까지이며, 제2기는 이상재·신석 

우·안재홍 등이 조선일보를 혁신하여 한때 신간회의 기관지로 이름을 

날리던 시기이고, 제3기는 1933년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뒤 

1940년 폐간될 때까지다 1) 

『조선일보』 의 창간주체는 대정친목회로 3·1운동 이후 저조해진 단 

체의 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신문발간에 뛰어들었다. 조선총독부는 3·1 

운동으로 조선인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한 뒤 신문을 통해 민심의 척도 

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단 세 신문만의 발간을 허용하면서 

도 발행 주체를 다변화하였다. 『조선일보』 는 대정친목회에 의해 창 

간되어 ‘당대 최대의 친일단체’가 발행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는 초반의 신문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동아일보』 의 보도 태도를 모방함으로써 신문 판매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조선일보』 는 독자의 시선을 끌 

기 위해 채 걸러지지 않은 ‘격한’ 기사를 쏟아냈다. 『조선일보』 의 

1920년대 초반에 항일독립운동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유이다 

때문에 『조선일보』 는 창간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아일보」 보다 더 많은 기사를 압수 당했다 2) 

1) 장신,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 『역사비평』 ' 2010,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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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는 1924년 9월에 혁신된 이후 3년 가량의 세월이 흐르 

고 난 뒤 1927년 초에 가서야 비로소 민족주의 좌파 세력을 결집하는 

공간이 됐다_3) 혁신 이후 『조선일보』 에는 다수의 사회주의 성향의 

언론인들이 입사해 활동했다. 1925년 5월 이전에 홍덕유, 이석, 김재 

봉, 김단야, 홍남표, 서범석, 손영극, 신일용, 김준연 등이 근무했고, 

1925년 5월에는 동아일보를 퇴사한 박헌영과 임권근도 입사했다 특 

히 화요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은 화요회의 주요인물이었던 홍 

증식이 영업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 

1927년 1월에는 한기악과 홍성희가 먼저 입사하여, 한기악은 편집국 

장, 홍성희는 판매부장을 맡았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승복과 한기악도 

1927년 초에 신간회 결성 과정에서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이승복은 신 

간회 창립 후에 입사해 영업국장을 맡았고, 안석주는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관용은 1928년 2월에 가서야 편집고분으로 조선일보에 

관계했다 이미 1926년 9월부터 김동성 대신 안재홍이 발행인을 맡았 

고, 12월부터는 민태원 대신 백관수가 편칩언을 맡아서 민족주의 좌파 

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시대일보 출신의 민족주의 좌파 인 

사들이 합류하면서 조선일보는 명실상부하게 민족주의 좌파의 집결지 

가 됐고, 신간회의 기관지 역할도 하게 됐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신간 

회의 현실이나- 전망을 자주 다루었고, ‘신간회 소식’이라는 난을 두어 

신간회 활동에 관해 자세히 보도했다_5)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더욱 강화되고 언론에 대한 통제 

도 강화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次 

郞)는 조선 지배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선일체(內J解一體)’를 내세웠다 

이것은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리고 조선 전체를 ‘대륙전진 

병참기지’로 만드는데 있어 조선 내부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저항을 

뿌리 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제의 정책은 이 

와 같은 ‘내선일체’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의 전개로 

2) 장신, 앞 논문, 2010, 317∼318쪽 

3) 박용규,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 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 
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4호, 2009, 279쪽 

4) 박용규, 앞 논문, 2009, 297쪽 

5) 박용규, 앞 논문, 2009, 302∼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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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6) 

때문에 193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한국어로 발행되던 신문들의 논조 

는 변화했다. 신문에 있어서도 상업화가 진행되고 점차 대기업화하면 

서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을 염려하여 많은 신문들의 총독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감소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제의 시책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 

고, 일부 신문들에 적극적 협력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사의 

논조에 있어 소극적이나마 민족의식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 

였다. 일제는 한국어 신문이 지니는 자체를 ‘민족지’로서의 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7) 

그래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통제체제도 더욱 체계화시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제는 일부 신문에 대한 개편 작업과 함께 총독부 기관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실시했다. 당시 신문들이 겪던 용지부족과 경영난은 일제의 이 

런 언론통제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빌미가 되었다. 일제는 1939년 말부 

터 신문사 통폐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신문의 경 

우 한국인 발행 신문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에 통합시켜 총 

독부 기관지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온갖 압력을 행사했 

으며, 신문 경 영자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결국 1940년 8월 10일 『동 

아일보』 와 『조선일보』 는 폐간되었으며, 총독부는 두 신문의 영업권 

과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 8) 

1. I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경향과 항일독립운동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에서 확인되는 수원 관련 기사 

는 1156건이다,9) 이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를 제외한 확인 가능한 기사는 1113건 정도로 파악된다 확인된 

6) 崔由利, 「日帝 末期 言論政策의 性% - 東亞朝峰日報의 1發刊을 中心으로 -」

『짧花史學R다究』 第2CJ.21合輯, 1993, 189쪽 

7) 崔由利, 앞 논문, 1993, 194쪽 

8) 박용규,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제46-1호, 2001, 194쪽 

9) ‘조선일보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목록을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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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건을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로 분류해 보았다 10) 

정치 부분은 독립운통과 관련된 기사틀, 일반 행정분야, 군사와 방위 

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했다. 사회부분은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 

신간회 운동, 형평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등을 포괄하고 

각종 사건사고 기사와 교통과 관련된 기사들을 포함하였다. 경제부분 

은 각종 경제생활과 관련된 기사들과 산업, 상업활동 등의 기사를 포 

괄했다. 그리고 문화부분은 공연과 예술분야, 역사유적 및 문화재 관련 

기사, 종교관련 기사, 운동회와 각종 대회 등의 체육활동 등을 포괄하 

였다 이렇게 분류한 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조선일보』 (1920년∼1940년) ‘수원’ 관련 기사 항목별 분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 
공연, 예술, 

행정, 
유적, 

사건,사고, 문화재, 
전체 독립운동, 

교통, 
학교, 경제, 

종교, 
군사, 

의료등 
교육일반 산업 일반 

체육, 
방위 등 

각종 대회, 

운동회 등 
건 | % 건|% 건 | % 건 | % 건|% 건 1% 

11131 100 154I13.8 559 I 50.2 115 I 10.4 117I10.5 168 I 15.1 

항목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기사는 전체 1113건 기준으로 559건을 포 

괄하고 있는 사회분야로 50.2%이고, 다음으로 문화분야가 168건으로 

15.1%이다. 그리고 정치, 교육, 경제분야가 모두 10%를 조금씩 넘고 

있다. 이는 내용분류상 정확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형식 

상 분류한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지 

기사들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기사들 중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가장 중 

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정치분야와 사회분야로 분류한 항일독립운동 기 

사와 청년운동 및 신간회 등의 사회운동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10) 분류기준은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하여 정확한 분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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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3·1운동 

수원지역의 3·1운동은11)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와 종교조직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 수원면의 운동은 주로 교사 

와 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철시투쟁, 노 

동자와 기생들의 만세 운동으로 대표할 수 있다. 또한 우정·장안면과 송 

산변의 3·1운동은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만세운동으로 일제의 주구 순사 

들을 처단한 강력한 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일보』 에는 수원지역의 3·1운동을 ‘수원사건’으로 보도하며 홍 

변 등의 송산면 만세운동의 판결 과정 12)과 김현묵 등의 우정·장안면 

만세운동13) 내용 동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사는 우정· 

장안면의 3·1운동을 주도했던 차희식 등의 판결 보도내용이다. 이 기사 

에서는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을 주도한 행동대였던 차희식과 이영죄가 

정역 15년의 중형을 언도받았음을 보도하고 있다_14) 또한 우정장안면 

3·1운동에 가담한 이봉구의 공판을 소개하면서 가와바다(川端豊太郞) 

순사의 처단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기도 하였다_15) 

일제는 수원지역의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그것을 진압하고자 수 

원수비대를 두었는데, 수원수비대는 수원의 부호 양성관의 사택을 사 

용하다가 1923년 3월말 해산하였다 이때 수원극장에서 송별연까지 

벌인다하여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보도도 나왔다_16) 

1924년 7월 20일자 기사에는 성호면 오산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진흥이 6년간의 피신 생활 끝에 붙잡혀 궐석 판결대로 징역 6개월에 

11) 수원지역의 31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 
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 박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통」 『정신문화연구』 89호 2002' 李東根, 「水原지역 3 
l운동에서 天道敎의 역할 - ffifT·長安面을 중심으로」 『京짧51.'.學』 7, 경기사학회, 2003 
, 박환,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94호, 2004 

12) 맥!)fnf日輪 1920년 6월 30일 석간 3 면, 19.밍년 7월 2일 석간 3 연 1920변 7월 6일 석간 3 면 

13) 『훔O따日報』 19201년 12월 2일 석간 3 면 1920년 12월 9일 석간 3 면 

14) 『뻐짝日꽤』 1920년 12월 10일 석간 3 면 

15) 『朝따日報』 1921년 3월 10일 석간 3 면 

16) 『때陣 日報』 1923년 3월 24일 석간 3 면 

196 



일제강점기 r조선일보』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내용과 경향 

처해졌는데 불복하고 공소하겠다는 의지의 기사도 실려 있다 17) 이렇 

듯 『조선일보』 는 1920년대 초반에는 수원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2) 구국민단 

3·1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수원지역에서는 혈복단(血復 

團)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서울에서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비밀결사로 활동하였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고, 이득수를 중심으로 박선태 퉁이 1919년 말 수원의 혈복 

단을 조직하였다. 이후 박선태와 이득수는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등 

을 만나 1920년 6월 20일 혈복단을 구국민단(救國民團)으로 개칭하였 
다 18) 

수원지역의 젊은 청년들 중 이종상,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박선태 

퉁은 3·1운동에도 직접 참여하거나 운동을 지켜보며 일제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독립을 위하여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박선태는 회장, 이득수는 부회장이 되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김석호, 김노적, 윤귀섭, 김병갑, 이희경, 신용준 등이 

동지가 되었다 이들은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 

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 

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19) 또한 여자 

동지였던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은 상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 

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밀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 끝 

에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20) 

구국민단 사건의 기사에서는 이득수와 이선경이 재감 중 병고를 얻 

어 공판이 연기되고 궐석 재판이 진행된다는 기사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21) 이는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 된 뒤 고문 등에 의한 젊은 항일 

17) 『폐따터報』 1924년 7월 20일 석간 3 면 

18)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 血復꽤과 救段l民댐을 중심으로 -」
『京總史댈』 제2호, 경기사학회, 1998 참조 

19) 「i~tR:文」 ' 1920년 페公 第1429號, 京城폐方法院, 1921년 4월 12일 

20) 『il\!J딱日報』 1920년 8월 20일 석간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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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수원고농사건(1920년대, 30년대) 

1927년 6월 김찬도 등을 중심으로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는 ‘건아단 

(健兒團)’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건아단은 ‘농민대중을 개발시 

켜 신조선을 건설하자’는 강령을 내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 

동을 하였다. 이후 1928년 6월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던 조선농우연 

맹(朝蘇農友聯盟)의 목표가 건아단과 일치한다고 하여 조선농우동맹 

지부로 가입하였다 이후 계림농흥사가 조직되어 농민의 자각과 단결 

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건아단 출신 김성원 등은 항일투쟁을 지속 

하였다 김성원과 우종휘 사이의 서신이 발단이 되어 김성원이 체포되 

었고, 계림농흥사는 조선개척사(朝蘇開招社)로 재조직되어 조선의 독립 

을 위해 농민야학운동 등을 벌여나갔다. 

『조선일보』 는 1928년 9월 23일자에 조선개척사 사건을 수원경찰 

서의 대활동으로 학생 11명이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경성지방법원 검 

사국으로 송치되었다고 보도했다,22) 

조선개척사 사건으로 수원고능농림학교가 학생들을 줄줄이 퇴학 처 

분을 내리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다,23) 비밀결사 사건 이후 많은 학생 

들이 연루되어 희생을 강요당했다. 

조선개척사 사건은 한때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학우회인지, 

적색 비밀결사인지가 세간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판사와 검사 

퉁이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직접 출장하여 많은 학생들을 심문하고 돌아 

가기도 하였다,24) 

1930년대에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계속되었다. 학생 

들은 졸업생 김종수를 중심으로 수원지역에서 상록수 운동과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며, 전국 각지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들과 연계하여 

21) 『朝‘따티報』 1921년 3월 12일 석간 3 면 

22) 『朝따日짧』 1928년 9월 23일 석간 2 면 

23) 『朝解日報』 1928년 10월 4일 석간 5 면 

24) 『l펴야日報』 1930년 2월 18일 석간 2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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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운동과 항일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7월 졸업생 이용필이 김천고보맹휴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뒤 

비밀결사가 탄로나 김종수, 이용필, 최흥기, 김광태, 김준강, 김재곤, 

유채환 등 7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1939년 다시 졸 

업생 김중면이 함남 갑산농학교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임 

봉호, 박도병 등과 체포되었다. 수원고둥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우 

리말과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한글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 

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민봉기를 전개하여 민족의 자유와 정치 

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25) 

1930년대 중후반의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항일운동은 확정적으로 적색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수원고농사건’ 또는 ‘수원고농적색사건’으로 불 

리며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자통맹 

사건(共塵主義者同盟휩件)으로까지 보도하고 있다,26)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강경 탄압에도 수원고등농렴학교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들 

은 재판정의 심문 과정 중에도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 필요성을 

당당히 진술하며 의지를 불태웠다,27) 

4) 청년운동, 사회주의 운동 

『조선일보』 에서 1920년대 수원과 관련된 가장 많은 기사는 청년운 

통과 사회운동 기사이다,28) 1920년대 초부터 수원지역에서는 실력양 

성을 목표로 한 계몽적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 29) 이들 청년단체들 

은 주로 지역유지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30) 그러나 이들 계몽적 성격의 

25) 수원고농의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 조성운, 「日帝下 水原高잃의 
學生運動과 常綠챔~Jfil動」 『慶州史學』 14, 1995 ' 박환,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 - 건아단과 조선개걱사를 중심으로」 『길현익교수 정년기념논총』 1996 

26) 『때따日 1해』 1936년 11월 14일 조간 2 면 

27) 『폐따日報』 1937년 3월 24일 석간2 2 면 

28) 수원지역 경년운동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 조성운, 「1920

年代 水原뼈域의 품年i펄폐!과 水原춤年同盟J,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 
학회, 2000 ' 최흥규, 「수원지방의 3. 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京짧史學』 6호, 
경기사학회, 2002 ' 이통근, 「일제강점기 수원청년통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 
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29) 『j퍼陣日報』 1920년 7월 8일 석간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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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들은 식민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점점 미약해져 갔다. 이 단 

체들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사회적 기득권층으로 성장하여 식민지배구 

조의 상층구조에 편입되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더욱더 고착 

화시키며 사회경제적 활동과 교육사업에 치중하였다, 

이 무렵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젊은 지식 청년들이 새롭게 등장 

하기 시작했다. 1927년 후반부터 성호면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청년단 

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벌였다 성호변에서는 공석정이 오산청년동맹을 

이끌면서 청년운통을 주도하였다. 수원지역의 사회주의 청년지식인들 

은 산발적이던 청년운동을 단일동맹 체제로 재편하여 대중적 지지기반 

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오산청년동맹을 이끌었던 공석정과 

양감면에서 반도청년회를 이끌며 활동하던 박승극이 연합하여 1929년 

6월 9일 수원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31) 이때부터 수원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은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게 되었다. 

수원청년동맹은 오산청년동맹이 전화한 성호지부를 비롯하여 반도청 

년회가 모태언 양감지부, 그리고 수원지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 

을 시작했다. 수원청년동맹은 성호지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성 

호지부는 오산노농학원을 운영하며 무산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자제들을 

사회주의 혁명투사로 양성하고자 했다. 당시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는 

다른 활동보다도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벌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무산계급들에 대한 사상 

교육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 

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실천이기도 했다 

수원청년동맹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 

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하면서 1934년 해산되기까지 성호지부, 수원지 

부, 양감지부를 운영했다 1934년의 해산은 그간 수원청년동맹을 이끌 

었던 박승극의 단독 행동으로 결정되었다,32) 

5) 신간회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 운동 단체로 창립되었다 신간회 수원지회도 

30) 『朝따日ta』 1925년 7월 6일 조간 4 면 

31) 『웹따日*&』 1929년 6월 12일 석간 4 면 

32) 때써야 티報』 1934년 9월 10일 석간2 4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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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의 유지층과 종교계 인사들, 사회주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927년 10월 17일 조직 되 었다,33) 

신간회 수원지회는 대중운동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 

한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 동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현안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제의 끊임없 

는 탄압 속에 1931년 산간회 해소안이 가결되면서 해체되었다 『조선 

일보』 는 1926년 9월부터 안재홍이 발행인을 맡고, 12월부터는 백관 

수가 편집인을 맡아서 민족주의 좌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신 

간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사설로 신간회의 현실이나 전망 풍을 

보도했고, ‘신간회 소식’란을 별도로 두어 신간회 활동에 대해 자세하 

게 보도했다. 따라서 신간회 수원지회와 관련하여서도 1927년 10월 

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인 기사들을 보도하였다 

신간회 수원지회는 각 구역을 나누어 양감반, 오산반, 세교반, 장안반 

등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34) 신간회 수원지회는 당 

시 지역 유지들뿐만 아니라 수원청년통맹과 각종 사회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젊은 청년들도 합세하여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 

갔다 대표적으로 수원청년동맹을 이끌었던 공석정과 박숭극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 1929년 8월 신간회수원지회 대표로 선임되어 김병 

호와 함께 경기도지회연합회에 참석하기도 했다,35) 

6) 격문사건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수원청 

년동맹 산하의 수원소년동맹의 맹원이었던 홍종근(洪鍾根, 당시 18세) 

과 김장성(金長成, 당시 18세)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은 1930년 10 

월 12일이 화성학원의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 

상하고, 종이에 ‘무산대중(無꿇大象)에게 격(鐵)함, 노동자농민은 일치 

단결하자, 전민족적 대중투쟁을 권기(짧起)하자,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 

최후까지 반항하자, 조선총독부 폭압정치를 타도하자, 무산자노동자농 

민 만세’ 동의 내용을 쓴 16매의 문서를 만들어 수원면 북수리에서 수 

33) 『l씨따日해』 1927년 10월 20일 석간 4 면 

34) 『때짝 R해』 1928년 12월 30일 석간 4 면 

35) 『훼따日報』 1929년 8월 28일 석간 4 면 

201 



水原學:jiff究 第}\.號

원면 읍내에 이르는 10여 곳의 장소에 붙여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 

다,36) 

이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 수원지역의 청년들과 사회단체는 일제 경 

찰의 대대적인 검속과 탄압을 받게 되었다,37) 사건 발생 약 한달 뒤 

전모가 밝혀지면서 먼저 검거되었던 사람들은 풀려났고, 격문사건의 

주범인 수원소년동맹원이었던 홍종근과 김장성이 붙잡히면서 종결되었 

다,38) 

홍종근과 김장성은 식민지 현실의 불평동함을 격문으로 써서 대중들 

에게 알리고자 했다. 이들은 일제의 폭압적 정치에 항거하며 무산대중 

의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희망을 불태웠는데, 사실 수원소년통맹은 

수원청년통맹의 지도를 받던 조직으로 통맹원들은 공석정과 박승극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일제 경찰의 λ}건 조사와 검거활동은 수원지역 사 

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강경한 탄압 술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때문 

에 당시 수원지역의 사회운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2. 식민지 l수원(水原)’의 자화상, 주목할 만한 기사들 

1) 농업중심의 도시 수원, 식민지 홍보에 나서다-

일제는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 조선인들에게 문명을 선전하기 위 

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대표적인 행사가 물산공진회(物庫共 

進會), 물산품평회(物塵品評會) 등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가 시혜 

(施惠)임을 보이기 위해 각 도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출품시켜 조선의 

산업 발달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대대적인 

선전과 대중을 통원 하였다 이러한 선전활동은 일제의 침략성과 수탈 

성을 숨기는 것을 목적으로 식민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농민들 

에게 농사개량의 필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6년에는 전국적 

오로 농산품평회(農앓品評會)가 316개소에서 개최될 정도로 확산되었 

는데, 수원지역에서도 대규모의 물산품평회가 1910년대부터 계속되었 

다 경기도물산품평회의 중심지역은 수원이었다 수원은 경기남부의 각 

36) 『빽好日돼』 1930년 10월 13일 석간 2 면 

37) 『朝따B報』 1930년 10월 14일 석간 2 면 

38) 『f,!J]幹 日해』 1930년 11월 28일 석간 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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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교통과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물산품평회에서 

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39) 

『조선일보』 에 보이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920년대 잠견품평회(醫 

觸品評會)40), 패발경진회(稱技鏡進會)41)가 열렸고, 대규모 행사로는 수 

원도다품평회(水原휩多品評會)가 수원군과 진위(振威), 안성(安城), 용 

인(龍仁), 이천(利川)의 5개군 연합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산 

미증수(塵米增收)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추수기를 바로 지나 각군에 

서 대표적인 논(짧)을 지정하여 출품하면, 그것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군 

직원이 평예심사(f平씨審흉, 평을 나누어 심사함)를 시행한 후 성적을 

주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61점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42) 당시 출 

품된 논은 모두 100점으로 60%의 출품 논이 상을 받게 되어 있었다 

시상내역으로는 금전이 주어졌는데, 특등은 40원으로 3점이 해당되고, 

l등은 25원으로 8점, 2등은 15원으로 20점, 3등은 5원으로 30점의 

출품 논들이 상을 받았다. 60%이상이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 

의 장려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일제논 1920년대 산미증식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업진흥책에 골몰했다, 

1923년 11월에는 ‘팔군연합물산합품평회(八郞聯合物짧合品評會)’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각 군의 농사장려회 주도로 열렸는데, 수원지역 

에서 열린 최대의 물산품평회 행사였다 팔군연합물산합품평회는 1923 

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열렸다 참가군은 수원, 시흥, 

부천, 진위, 안성, 용인, 이천, 여주이다, 그리고 출품종류는 농산물 2 

천2백 90점, 잠업(醫業) 8백점, 축산(춤옳) 2백 10점, 임업(林業) 4백점, 

공업 (I業) 2백점으로 모두 4천점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43) 

팔군품평회는 열리자마자 첫날 입장자가 1만명이나 되었다, 둘째날 

입장자는 1만 5천명, 3일째에는 2만 6천여 명이었다. 품평회 기간 5일 

동안의 총입장자는 5만여명을 넘어섰다 당시 품평회로서는 대규모 행 

39) 수원지역의 물산품평회와 관린하여서는 이동근, 「1920년대 水原지역을 통해 본 식민지 
농업진흥책」 『水原學땀{究』 2호, 水原學%究所,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40) 『뱀j따 터報』 1923년 9월 24일 석간 4 면 

41) 『때따日*@』 1923년 9월 30일 석간 4 면 

42) 『뼈따日 It~』 1923년 10월 17일 석갇 4 면 

43) 띤폐l뻐鋼 1923년 11월 10일 석간 3 면 19:양건 11월 16일 석간 2 연 1잃3건 11월 29일 석간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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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관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었고, 그 만큼 인력동원도 이루어졌던 행 

사였다 44) 

팔군품평회 외에도 농업진흥의 장려정책으로서 수원지역에서는 농산 

물 품평회가 계속되 었다. 『조선일보』 에도 1924년 11월의 수원가금 

품평회(水原家萬品評)45), 1927년의 수원, 용인, 진위, 안성의 4군연합 

조선품평회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4군연합조선품평 

회는 정조대왕의 사당인 ‘화령전’에서 기생들의 공연까지 이루어지며 

벌어졌다 46) 

품평회의 목적은 일제의 식민농정 선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 그 

리고 출품된 종류들은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상품화시킨 정책적으로 

지원·육성되던 품종들이었다. 품평회를 수행했던 계층은 지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품평회 자체에 대한 혜택도 지주들에게 돌아갔고, 관청 

의 농업진흥에 대한 지원도 지주들 몫이었다. 결국 지주들은 여러 가 

지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정책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무너져 가는 수원성(華城), 방치된 문화유산 

수원지역은 지리적으로 삼남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 

도 서울과 가까운 행정 도시로서 기능해왔다. 더욱이 수원지역이 본격적 

인 도시적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1789년 구읍치의 이전을 시작으로 한 

화성성역(華城城~)의 완료에 있었다 

화성성역의 결과는 당대의 많은 학자들의 고민과 개혁정신이 표현된 

것이었다 더구나 개혁군주로 평가 받는 정조 임금의 애민정신과 개혁정 

신 등 근대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 사후 근대에 

대한 열망은 세도정치라는 혼란기로 인해 이상적 꿈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정신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이어지며 외세의 침략 속에 근대적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화성(華城)’이라는 개혁의 산물은 시대적 흐름 속에 방치 

되고 파괴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구한말 시대의 격동 속에 방 

44) 이동근, 앞 논문, 2005 참조 

45) 『剛,靜日報』 1924년 11월 7일 석간 3 면 

46) 『웹따日報』 1927년 10월 31일 석간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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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기 시작했던 화성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적인 파괴와 방 

치에 더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도시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건물과 길이 만들어 지면서 화성의 

석재가 건축자재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수난이 시작되었다. 식민지적 

도시변화 속의 화성의 방치와 파괴는 『조선일보』 의 1927년 7월 20 

일 기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화성의 성벽을 허물어서 

건축재료 또는 하수도 자재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성 성벽이 정 

제된 돌로써 이용하기 편했고 이동 거리가 짧았던 것을 이용한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화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중요하게 1920년대 대 

홍수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던 남수문(南水門)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 

고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허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닮花隨柳亨), 연무대(鍵武훌), 화령전(華寧觀) 

퉁이 방치 속에서 기퉁이 어그러지고, 기와가 벗겨지고 건물이 기울져 

가는 형국에 놓여 있었다 4끼 

반면 일제강점기 화성의 모든 시설물들이 방치되었던 것만은 아니었 

는데,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방화수류정과 화흥문이 다시 복구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는 수원팔 

경으로도 회자되면서 사람들의 예찬의 대상이 되었다 화성 축성이후 

정조임금은 화성과 어우러지는 수원의 경치를 봄과 가을로 나눠 ‘춘팔 

경(春八景)’과 ‘추팔경(秋八景)’으로 그려 기록으로 남겼는데, 『조선일 

보』 에도 1920년대 초반에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 서호의 달구경을 위 

한 관광열차의 운행기사가 실렸고 48) 방화수류정이 수원의 명물로 소 

개되기도 하였다. 49) 

수원팔경은 시인에게는 시를 짓고, 화가에게는 그림으로 그려져 회자 

되었는데, 당시 『조선일보』 에 수원팔경을 주제로 한 시조가 실리기 
도 했다 50) 

이렇듯 일제강점기에도 수원의 아름다운 경치는 일부 화성의 부속 

시설물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랑받고 

47) 『훤j‘따日報』 1927년 7월 20일 조간 1 면 

48) 『때따日챔』 1921년 9월 17일 석간 3 면 

49) 『꽤따 R해』 1921년 9월 21일 석간 3 면 ,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50) 『때U대日 i해』 1925년 12월 18일 석간 3 면, 1925년 12월 18일 조간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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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시의 변화 속에 화 

성 내외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더구나 철도의 개통에 따른 교 

통의 변화는 지역민의 삶을 많은 부분 바꾸어 놓았다. 수원역에서 팔 

달문에 이르는 신작로가 만들어 지면서 일본인 거주지와 거리가 형성 

되었고, 성내외에는 각종 관공서와 금융, 상업적 근대적 건축물들이 들 

어서 도시 미관을 바꾸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정조대 축조된 화성은 

방치 속에 수난을 겪게 되었다 더 이상 도시의 중심은 화성이 아니었 

다. 명승고적흐로 이름이 높았던 화성의 몇 개의 부속 시설물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벽의 돌들은 고의로 무너뜨려져 도 

로와 하수도 건축 자재 등으로 사용되 었다. 

3) 식민지 차별을 철폐하라! 

수원지역은 조선후기 정조 임금때 화성성역과 함께 농업진흥책으로서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提醒)이 조성되었다.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농업 

생산 시설로 만석거(萬石業), 축만제(祝萬提) 퉁의 관개시설이 만들어졌 

다 그리고 인근에 드넓은 국영농장 둔전(면田)이 설치되어 선직적 협동 

영농의 농업진흥책이 실시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농업생산 시설을 기반 

으로 하여 식민지농업정책 기구인 권업모범장(獅業模範場)을 1906년에 

서호(西湖) 옆에 설치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일제강점기 식민농정을 실 

천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기능했다 처음엔 식민농정의 전위적 기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는 식민농정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갔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의 실천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 모두를 수행해 나갔던 대표적인 식민기구였다 51) 

이와 함께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6년 9월 농상공학교를 각각 분리함과 동시에 교명을 농림학교라 개 

칭하면서 농상공학교의 농과생과 경성학당 농업속성과 학생을 수용하여 

임학속성과 학생을 모집하면서 서울에서 개교하였다 이후 1907년 수 

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08년 1월에는 당연직 교장이 농 

무국장에서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고, 1910년 10월에는 관제개정에 의 

하여 교명이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 설치 

51) 이동근,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지역적 전개와 지주제 
- 水原지역을 중심으로 -」 , 『史林』 24호, 首휩5t學햄,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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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개정에 의하 

여 수원농림 전문학교가 되었다. 192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제학교관 

제가 공포되어 이때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52) 수원고등농림학교 

는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선별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 

와 관리들이 거의 일본인으로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 

하였다 이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차별대우의 철폐와 학 

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1920년대 여러차례 수십여병의 학생들이 동 

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식민지하에서 차별받던 민족적 울분의 표 

출이었다, 

1923년 5월 3일 수원고등농림학교 조선인 학생 59명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유는 조선인을 본위로 하는 학교가 일본인을 본위로 하 

여 그 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다 첫째로 기숙사를 구별하여 통료 

(東察)는 조선인 학생을 수용하고 서료(西察)는 일본인 학생을 수용하는 

데 그 시설설비가 차이가 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조선인 학 

생 일부를 서료에 수용시켜 차별적 대우를 더 섬하게 하였으며, 둘째로 

교우회 주최로 여는 강연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조선인을 천시하고 

모독하는 강연을 진행하였고, 셋째로 조선인 학생에게 일본읍식을 강제 

로 먹게하고 조선음식, 특히나 김치를 못먹게 하는 차별을 하였다. 이에 

조선인 학생들은 6개의 요구조건을 대세워 진정서를 제출하고 요구조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9명이 전부 자퇴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갔다 

이후 학교측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명하다가 학생들이 강 

경 태도를 철회하고 원만히 해결하였다 53)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문제는 1926년의 통맹휴학 사건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무자격 교사 축출과 교사 

신축 등의 요구를 들고 2백여 명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54) 이 과정 

52) 조성운, 앞 논문, 1995 참조 

53) 『때]~'f' 日報』 1923년 5월 10일 석간 3 면 , 학생들이 요구한 6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을 본위 삼아 조선인을 다수 모집하고, 일본에서 행하는 입학시험을 폐지할 것 
2 조선인 기숙사를 새로 건축할 것 
3 서료에 있는 조선인 학생을 조속히 통료로 옮길게 할 것 
4 만찬회를폐지할것 
5 교수 일반은 조선인 학생들애게 진실한 태도를 갖출 것 
6 강연은 학술적 강연만 하고, 정치적 강연은 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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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교측은 강경한 태도로 동맹휴학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쫓고 

무기정학에 처했는데,55) 학생들의 강경한 대웅과 사회문제로까지 불거 

지자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 

다.56) 

1920년대 들어서면서 민족해방운동의 거센 물결이었던 3·1운동의 영 

향으로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이 변화를 가져왔다. 1910년대의 무단통 

치체제는 문화정치라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저항 운동의 힘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표면적이나마 바꾸지 않을 수 없 

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화정치로의 개펀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식민지 

교육 체제의 개편이었다 1922년 2월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개 

정하였다. 교육령 개정에 표방된 취지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 

長主義)’였다. 일본 교육과 통일한 학제를 조선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서, 기존의 보통학교 교육 연한을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고, 중등 

학교 교육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사범학교를 신설하는 내 

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여 보통학교의 교 

육과정을 재편하면서 1920년대 초등 교육이 팽창되었다 57) 

이러한 상황 속에 수원지역 내에서도 보통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지역 유지들이 앞장서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 

하게 되었다 그 중 안룡면에서도 보통학교 설립이 1923년 추진되었 

다 1923년 추진된 안룡면의 보통학교 설립은 당시 안룡면장 김남소 

(金南部)와 유지 박희양(朴熙陽) 등의 발기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별도 

로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부금 모집과 설계안 작성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이 9천여원에 달했으며 이 중 현금이 2천여원이나 되었 

다 박희양의 경우는 개인이 5백원이라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였다.58) 

이렇게 하여 관과 지역 유지의 합동으로 안룡공립보통학교가 1924년 

4월 23일 설립인가되었고 1924년 9월 11 일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54) 『朝陣 日 報』 1926년 6월 25일 석간 2 면 

55) 『朝陣日報』 1926년 6월 27일 조간 2 면, 1926년 6월 29일 조간 2 면 

56) 『빽陣 日 報』 1926년 7월 5일 조간 2 변 

57)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 교육과학사, 2000, 24∼27쪽 

58) 『朝딱日짧』 1923년 12월 2일 석간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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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룡공립보통학교는 식민지하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 

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운영의 주체는 식민지배 권력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인가와 그 관할하에 운영되었던 식민지 교육기관이었다. 그 

렇기 때문에 일본인 교장이 취임하여 학교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족적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안룡공립보 

통학교에는 개교후 3년 뒤 일본인 교장과 조선인 교원 권영호(權寧鎬, 

35) 외의 한사람 등 교원이 모두 세명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교장의 

민족적 차별과 돌출 행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i며 조선인 교사와 마 

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인 교장은 개성의 한 보통학교 교장으 

로 있다가 안룡공립보통학교로 부엄하였던 자였다, 그는 전근 되어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조선인 교원을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권영호 선생에게는 특히 인권을 유린하는 언어와 행동이 많았다. 그 

러다가 권영호 선생이 l학년 담임으로 수업을 하는 중 교장이 들어와 

학교의 위생시설이 형편없음을 질책하면서 교실내의 거미줄과 바닥청 

소 등을 강요하며 권영호 선생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다며 권영호 선생에게 배일사상의 혐의가 있다고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분함을 이기지 못한 권영호 선생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교장은 오히려 권영호 교사가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많아서 자살하려 하였다고 모함까지 하였다. 

결국 학교의 평의원과 학무위원들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들 

은 긴급회의를 열고 군수와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인 

교장을 다른 곳으로 전근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권교사의 경 

우도 학생들에게 열심허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태의 책입상 함께 전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59) 이것은 단순한 학교의 개인 문제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달리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구조의 단적인 변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인의 일본인으로의 동화과 

정이었고 그것의 방법적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교육의 민족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9) 『때j따 日報』 1926년 3월 14일 조간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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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워야 산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일보사 주최로 문자보급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 

다. 당시 한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않은 것이었지만 이것은 한 

글 교육을 시켜 『조선일보』 의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경영적 측면의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수원지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고향에 내려와 동리의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한글강습 

을 하였다 수원학생친목회(水原學生親睡會)에서도 조선일보사 주최인 

문자보급반을 열고 무산아동 및 부녀자 170여명을 가르쳤다 삼일학교 

와 종로예배당을 빌려가며 한글을 가르쳤는데, 강사로는 이광진(李光 

員), 송성인(宋性仁), 권영숙(樞英淑) 등이 참여하였다,60) 향남면(娘B南 

面)에서도 이범우(李範雨)가 문자보급반을 운영하였다. 아통과 농민들 

에게 구구법과 철자법을 가르쳤으며 한글원본이 농가(農歌)가 되기도 

하였다. 약 55명이 배움을 익혔으며 여학생도 13명이나 되었다. 또한 

연령도 8세에서 20세까지 매우 다양하였다,61) 수원면 고등리(高等里) 

에서도 이흡(李옳), 엄헌상(林憲相) 동의 주도로 문자보급반 활통이 벌 

어졌다 동리의 심철구(沈喆求)의 집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에 지 

역 유지들이 학용품 등을 원조하기도 하였다 문맹아동 남녀는 약 1백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차츰 장소와 여러 시설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 

어 학생수가 40여명£로 감소하였다,62) 

조선일보사 문자보급반의 가장 큰 목적은 한글을 교육시키는 것이었 

다. 조선일보사는 한글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유학하고 있는 학 

생들이 하계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편에 문자보급과 문맹퇴치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 

려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이나마 이 운동에 통참하였다.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수원지역에서는 ‘오산노농 

학원사건(烏山줬農學院事件)’이 발생하게 되었다 63) 수원지역에서는 이 

미 노통야학 운통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태장면에서 최성 

60) 『朝i따티報』 1930년 8월 8일 석간 6 면 

61) 『朝짜日해』 1930년 9월 3일 석간 6 면 

62) 『朝障티報』 1930년 9월 12일 석간 3면 

63) 이동근, 앞 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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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가 노동야학강습회(勞動夜學講習會)를 만들어 야학을 운영하였고,64) 

수원군 평리에서 황봉옥은 평림야학(t平林夜學)을 열어 남학생 60여명 

과 여학생 20여명에게 일본어·산술·한글 교육까지 하였다,65) 그리고 일 

형면 영화리에서는 화북야학강습소(華北夜學講習所)를 일본인 신조호 

지조(辛鳥虎之助)가 창립하여 용인숙(龍寅淑), 박암회(朴岩回), 수진준 

개(水律俊介), 목전이 태랑(木田利太郞), 조일원(趙--願) 퉁과 함께 남여 

7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어·산술·한글 등을 열심히 가르쳤다 66) 

‘오산노동학원사건’은 수원청년동맹 산하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청 

년들의 노동야학 운동이었다 오산에서의 문자보급반 활동은 1929년 

7월경부터 연희전문학교 학생 이성모(李聖模)와 실업전수학교 학생 황 

경후(黃慶훔)가 시작했다 이들은 문자보급반을 오산리에 설치하고 무 

산아동 601경을 민가에 모아 놓고 야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 

반 가옥을 빌려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임대료가 체납되어 경제적 어 

려움에 봉착했다 또한 이성모와 황경후가 일본유학을 결심하면서 문 

자보급반 활통은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수원청년통맹 성호지 

부는 이를 인수하여 명칭을 노동야학으로 바꾸고 오산리의 유길동(兪 

吉童)과 박달순(朴達順) 집에서 2조로 나누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 

했다 성호지부의 임원이었던 변기재는 당시 조선일보 오산지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노동야학은 성호지부의 변기재, 이원식, 조명재, 황경 

후, 이수경 등이 교사로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하였다. 그 후 오산 

사회단체연합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교육하였다 그러면서 명칭도 

‘노농학원(勞農學院)’으로 바꾸었다 이 전의 문자보급반의 활동이 단순 

한 한글 교육과 보급에 있었다면, 노농학원은 수원청년동맹 사업의 일 

환으로 무산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교육으로 이어졌다 67)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통치체제를 벗어 

나는 희망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청년들은 무산아동들의 교육을 통 

64) 『훼,따티해』 1923년 2월 12일 석간 4 면 

65) 『朝따日報』 1929년 4월 22일 석간 4 면 

66) 『朝蘇日報』 1929년 4월 23일 석간 4 면 

67) 『J펌想에 때한 倚報(4)』 , 「勞많쩔院값化핑{Lj= 檢짧에 !쐐한 {*」水쩔高秘 제3709호, 1932년9 

월11일 『思想에 船한 ‘템해(4)』 , 「勞밟學院7)f;化페WI- 檢쩔에 關한 件」京高찌 재5746호, 

193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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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새로운 사회와 국가 건설을 전망했다. 이 이념은 젊은 지식층은 

물론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와 국가 건설의 목표달성은 이들의 혁명의지에 달려있었 

다. 

5) 수원 화류계와 기생들의 이야기 

수원에 언제부터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러나 1913년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지 

방기생조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원기생조합도 

이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1918년 7월 발행된 『조선미인보 

감(朝蘇美A寶鍵)』 에 서울의 대표적인 권번과 지방기생조합들이 소개 

되었는데 수원기생조합도 같은 반열에서 당당히 소개되고 있다 68) 이 

때의 수원기생들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만세를 불렀던 자랑스런 

여인들이었다. 

수원예기조합 기생 김향화 퉁 30여명은 1919년 3월 29일 건강검사 

를 받으러 가던 도중 자혜의원(慧惠醫院, 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다 당시 꽃다운 나이의 기생들은 자 

신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경찰서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 

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원기생들은 고종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서울 

로 올라가 대한문 앞에서도 곡을 하였는데, 국부를 잃은 슬픔과 나라 

잃은 한은 다시 한 번 만세운동으로 승화되었다.69) 

1920년대 초에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화류계 성적도 불량하여 수원 

예기조합의 수익도 감소하였다. 1920년대 수원기생조합의 공식명칭은 

‘수원예기조합(水原藝技組合)’ 이었다 경제 불황의 여파로 수익이 감소 

하자 수원예기조합에서는 유흥 표창 수상식까지 거행하였다 『조선일 

보』 기사를 보면 수원예기조합은 전년에 비해 수익이 3분의 l이나 감 

소하였고, 표창수상식의 1등은 기생 박설성월(朴雪城月)이 951시간을 

일하여 상을 탔다고 보도되 었다 70) 

수원예기조합은 예기조합에서 권번 체제로 이행되어 운영되는 것이 

68) 뿜柳網太郞, 1918 7, 『킹•JJ,fhf-美人였銀』 , 朝따liff究會新舊뿔林(2007, 민속원 영인본) 

69) 이동근, 「의기(월&) 수원기생들의 31운동」 『수원지역 여성과 31운통」 경기도, 2008 참조 

70) 『朝짜 日i服』 1924년 1월 22일 석간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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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늦었다. 수원기생들은 1925년 권번 체제로의 탈바꿈을 위해 뒤늦 

게나마 권번 신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당국의 권번 허가는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수원기생 일동이 영업을 정지하고 동맹 휴업에 들어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원예기조합의 기생 18명은 1925년 2 

월 22일 영업을 정지하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역설하며, 기생들의 자존심 

을 건드린 모욕적인 것으로 검사 철폐를 주장하였다. 동시에 기생들은 

수원예기조합을 권번으로 변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부령(府令)을 들어 기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기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휴업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 

생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새로운 권번 설립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 

던 집단행동이었다.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자신들만의 집단적인 정체 

성을 모색하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만큼 기생들도 집단화하 

는 속에서 사회의식이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생들 스 

스로 사회 모순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이 

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실제 수원예기조합이 권번으로 언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 

지만 정황상 대략 1930년대 초중반일 것으로 여겨진다 1929년에는 

한 달 동안 수원에 기생이 20여명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수 

원지역에 경기가 호황을 맞고 7군데 요릿집이 손님이 끊이질 않자 당 

시 14명밖에 안 되는 기생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소식 

을 접한 각 처의 기생들이 수원으로 몰려들었고, 한 달 사이에 20여명 

의 기생이 새로 늘어났다 71) 

수원예기조합이 수원화성권번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36년에는 평의 

원으로 서죽필(徐竹必), 변금화(*鎬花), 홍운주(洪雲珠), 예기는 정금도 

(鄭網挑), 성일도(成-挑), 황국향(黃평香), 김송학(金松輯), 유벽도(劉뿔 

挑) 등의 이름을 실어 『동아일보』 에 광고를 내었다. 권번의 기명 광 

고로서 당시 권번에 평의원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예기들의 

이름에 복숭아 ‘도(挑)’자를 쓰고 있는데 매우 도색적이고 풍류의 멋을 

한껏 풍기고 있다. 금도는 비단 같은 복숭아요, 일도는 오로지를 강조 

71) 이동근, 앞 논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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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벽도는 영롱함을 내비친다 국향은 국화의 절개를 나타내고, 송 

학은 고고함을 연상시킨다. 이 밖에 몇몇 고로의 증언에 의하면 수원 

에는 구슬 ‘옥(玉)’자가 든 심재옥(沈在玉)·권재옥(權在玉)·이재옥(李在 

玉) 등이 기생 삼총사로 이름을 날렸고, 엄계화(嚴桂花)·한금화(韓鎬花)· 

능파(俊波)·단계(月演) 등이 장안의 한량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전한 
다,72)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 아래 비상시국에 일반인들은 소비절약과 근 

검저축이 강요되고, 일반 상업계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수원의 화류계는 날로 번창하여 각처의 기생들이 수원에서 영 

업하겠다고 모여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번창을 

일기로 조합제로 운영하던 화성권번은 주식회사로 출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관을 만들고 새로운 사무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 

생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이유는 사무소 건축에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은 뒤 최저 견적자가 아닌 최고 견적자와 수의 계약을 맺 

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73) 

자료적으로 보면 수원의 기생은 1918년 33여명에서 1925년 18명, 

1929년 14명에서 30여명으로 늘었고, 화성권번(華城췄輩)으로 바뀐 

뒤 1940년대에 파악되는 자료에는 50여명의 기생들이 줄곧 상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74) 수원기생의 수는 표면적으로만 파악된 숫자이 

다, 기예가 뛰어나고 활통이 두드러진 기생들만을 조사한 숫자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기생들이 수원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기생의 수가 줄어서 나타난 것은 역시 3·1운동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3·1운동을 주통했던 많은 기생들이 옥고를 치르 

면서 복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화성권번으로 바뀐 뒤 

50여명의 기생이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때 지방 권번으로서는 매 

우 큰 규모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72) 李昌빼,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수원문화원, 2003, 53쪽 

73) 『朝때日報』 1938년 5월 10일 조간 3 면 

74) 『思想、에 關한 情報(14)』 「國民總力i필펠l에 따른 民情에 관한 건」 京高秘 제141호의 3, 
1941년 3월 25일 , 『思想에 關한 情짧(13)』 「 時局下의 民탬에 관한 건」 京高秘 제 
2426호, 1941년 8월 29일 , 『思、想에 船한 情報(13)』 「 않局下의 民I좁에 관한 건」 京
高秘 제2686호, 194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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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원기생들은 인생의 수많은 변화 속에 

예기조합에서 권번으로의 삶을 살면서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 이후에 

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히 1936년의 수원지방 소개 기사와 당시 각계 중진들 

『조선일보』 에는 1930년대 수원지역의 지역상황과 주요 인물들을 

알려주고 있는 ‘수원지방소개’ 기사가 특별판으로 1936년 6월 12일자 

로 석간에 두변을 할애하며 소개되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당 

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의 이득우(李得宇) 였다 

수원지방소개에는 수원지방의 군세(那勢)와 인구 16만의 현황, 수원 

지방의 연혁 및 지리가 소개되었고, 행정, 교육, 통신, 교통, 금융, 의 

료분야가 자세히 보도되었다, 더불어 실업계의 총관이 실렸고, 각계중 

진의 포부가 실려 당시 수원군수 송문화(宋文華), 수원읍장 매원정웅 

(梅原靜雄), 교육과 위생분야의 신현익(申鉉益), 교통분야의 수원역장 

김상콘(金翊坤), 전기분야의 증전무웅(增田武雄) 초등교육분야의 삼일 

학교장 김병호(金炳浩) 등의 글이 실렸다. 또한 수원지역의 각계인물로 

‘수원사회의 은인 수원의원장 신현익씨’, ‘치산치수노력 일형면장 이필 

상(李弼商)씨’, ‘철도조선의 중진 수원역장 김상곤씨’, ‘교육계의 중진인 

수원고등농림교장 탕천우부(揚川X夫)씨’, ‘청아온직(淸雅溫直)한 삼괴 

공보교장 대암근혼덕(大岩根村德)씨’, ‘수원발전 공로자 수원읍장 매원 

정웅씨’, ‘실직근면(實直動敏)한 은행가 한은지점장 김병희(金炳熙)씨’, 

‘사설철도의 왕인 경동철도 황목무이랑(흙木武二郞)씨’, ‘수원금융조합 

이사 적목직지(未木直技)씨’, ‘산업개발의 공로자 식은지점장 안동정치 

(安東政治)씨’, ‘개성 존중하는 송산공보교장 미도무평(尾道행平)씨’, 

‘경찰행정의 준재(俊才) 수원서장 등출을치랑(購出Z治郞)씨’, ‘공보 설 

립 은인 양감면장 이광우(李光雨)씨’, ‘50당년 활동가 수원군수 송문화 

씨’, ‘오산 제이금조 이사 천전주장(川뼈周藏)씨’, ‘온순담아(溫順淡雅) 

한 양감공보교장 무정용(武井勇)씨’, ‘이론보다 실지 반월공보교장 석본 

시삼(石本市三)씨’, ‘성(誠), 애(愛), 행(行)을 신조 남양공보교장 암월주 

부(岩月周夫)씨’, ‘임업계의 권위 수원고농교수 식목수간(植木秀幹)씨’, 

‘온순무결(溫順無缺)한 봉담공보교장 와전정(建田鼎)씨’, ‘건강제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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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공보교장 궁본이지길(宮本伊之吉)씨’, ‘남양금조 이사 등전욱언(購 

田椰彦)씨’, ‘강직종의(剛直從義)의 향남공보교장 이등시삼랑(伊顧失三 

郞)씨’, ‘덕의풍부(德義豊富)한 수원공보교장 답명태삼(짧名泰르)씨’, ‘화 

성금조 이사 조창일미(朝용-爾)씨’, ‘오산금조 이사 이동중웅(伊顧重 

雄)씨’, ‘면행정 원로 음덕면장 홍승은(洪承股)씨’, ‘지애(至愛)로 대하는 

마도공보교장 횡침천향(橫挑千獅)씨’, ‘사강금조 이사 김종우(金鍾宇)씨’ 

등이 인물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소개된 인물들은 당대 수원지역의 정치와 경제,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중진 인물들로써, 바꿔 말하면 식민지 구조의 정착과 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인물들로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며 수원 

지역 사회를 더욱더 식민지 사회로 고착시킨 인물들이었다 이 기사들 

은 1930년대 수원지역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어쩔 수 없는 선택(?), 매국기 l수원호(水原號)’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선인 지주들은 대부 

분 지역사회에서 활동범위가 컸던 명망가들이며 유지들이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시 3대 지주로 불렸던 홍사훈(洪思動)과 양성 

관(梁聖寬), 차유순(車格짧) 등이 있다. 이들은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유 

지층드로서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금융 등의 활동에도 주도 

적인 역할을 해나갔다 또한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고 수차례에 걸친 기부금을 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현실은 이들을 이중적 행태에 빠뜨렸다 일 

본인 지주들이 여러 농업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정책적으로 

성장하였다면, 조선인 지주들도 정치적으로는 일제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농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식민지지주 

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소작인과의 유대를 강화 

하면서 농사개량에 노력했다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감면해주 

고 저곡을 나누어 주는 등의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조선인 

지주들이 일본인 지주들과는 달리 농업진흥을 위해 전통적인 소작관계 

216 



일제강점기 r조선일보』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내용과 경향 

를 유지하면서 소작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모습이 

었다. 

일제는 1937년 8월 13일 ‘제 2차 상하이사변’을 일오켜 중국을 침략 

하면서 중일전쟁을 발발시켰다. 일제강점기 이 시절은 전시체제하 민 

족말살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이다. 황국신민화 정책과 함께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민족말살정책으로 창씨개명, 조선어 교육과 사용금지, 신사 

참배의 강요, 노동력 강제 정발 등이 행해지고, 조선사에 대한 왜콕도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사소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통제되던 시 

기였다, 

이때 일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모금 행위 등을 강제하며 

인적·물적 약탈을 자행했다 당시 수원지역 유지들도 식민지 체제 아래 

에서 적극적인 수긍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국방헌금 납부와 황군위문금 모금 퉁이다. 

본격적인 전쟁 발발 이전부터 국방헌금이 납부되기 시작하면서 수원 

지역에서는 먼저 일본인 유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식회사 부국원과 

동산농사주식회사 수원지점 등이 국방헌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75) 그 

리고 일본인과 조선인 개인들의 헌금과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용주 

사 등의 헌금이 이어졌다. 76) 이후에는 화성권번 기생들도 국방헌금을 

모금하고자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77) 

그중 수원에서의 대표적 국방헌금은 애국기 수원호(水原號)의 헌납이 

었다. 1937년 9월 21 일 양성관, 차유순, 윤태종 등의 수원지역 유지 

70여명이 모여 애국기 수원호에 대한 조성기금을 1만 5천원이나 출 

연하여 기부했다,78) 이로 인해 수원군내의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헌금 하여 10월 초에 이미 2만 5천원이 모여 기사화 되었고,79) 12월 

에는 목표 달성을 초과하여 수원군수가 육군사령부를 방문하여 4만 2 
천원의 애국기 수원호 자금을 헌납하였고 초과로 거둬들인 7천여원은 

해군의 기재비로 헌납하였다 80) 

75) 『때따日報』 1937년 7월 24일 석간 27면, 1937년 7월 27일 석간 27변 

76) 『꽤띠 日햄』 1937년 8월 4일 석간 27면, 1937년 8월 10일 석간 27면 

77) 『때때 日報』 1939년 3월 25일 조간 3면 

78) 『훼따日趙』 1937년 9월 23일 석간 27면 

79) 『꽤때 日 報』 1937년 10월 3일 석간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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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 벌어진 애국기 수원호의 행태는 엄청난 국방헌금이 아 

닐 수 없다 1930년대 전시체제하의 민족말살기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지역 유지로서의 존립 위기도 있었겠지만,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강제적인 헌금의 납부 강요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식민지 체제라는 현 

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중적 행태로서 애국기 수원호로 불리는 국 

방헌금은 수원지역 최대의 친일행각이라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의 변화를 보 

여 주고 있는 『조선일보』 의 기사들은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이용을 

떠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 

는 항일독립운동의 모습과 인물들, 식민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청년동맹 활동과 사회주의 운동,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난하 

는 유언비어와 격문 사건 등을 굳이 전면에 부각하여 내세우지 않더라 

도 많은 기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식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 

코 녹녹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강제적이고 통제적이었던 식민지 사회에서도 수원지역 

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1920년대 청년운동이 활기를 

띠며 지역 발전에 많은 젊은이들과 지역 유지들이 공을 들였고, 방치 

되어 가던 화성을 복원하는 노력도 보였다. 또한 학생들과 지역민들은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의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 투쟁도 벌 

여갔다. 그리고 우리의 글과 역사를 잃언ι버리지 않기 위해 야학운동도 

활발히 벌여나가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그 과정에서 1940 

년대 해방되기 전까지 수원 지역민들은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했 

다. 

한펀흐로는 근대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모습도 보이고, 식민지 농업연 

구 기관이었던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모습도 변화무 

쌍했다. 각종 품평회 전시회 그리고 체육대회 및 시민운동회 등은 수 

원 지역민의 새로운 생활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30년대 식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혹독함 속에서는 어쩔 

80) 『때¢「 日 報』 1937년 12월 7일 조간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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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친일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의 기사를 통해 본 수원 지역민의 삶의 모 

습은 실로 다양하다. 수원 지역민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통제와 강압 

이 강화되었지만 민족적 감정과 울분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다각적으로 적응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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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20년대부터 1940년대 발간된 『조선일보』 에서 ‘수원(水原)’과 관 

련된 기사들만을 목록화하여 기사들의 내용과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수원지역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수원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들, 사회 

운통(청년운통, 노동운동, 여성운동)의 모습들, 지역 유지들의 동향 퉁 

과 각종 사건·사고 등의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난 100년전 수원지 

역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수원지역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모습, 식민지를 극복 

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청년동맹 활동과 사회주의 운동,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난하는 유언비어와 격문 사건 등을 굳이 전면에 부각하 

여 내세우지 않더라도 많은 기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근대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모습도 보이고, 식민지 농업연 

구 기관이었던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모습도 

알 수 있었다. 각종 품평회 전시회 그리고 체육대회 및 시민운동회 등 

은 수원 지역민의 새로운 생활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1930년대 식 

민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혹독함 속 

에서는 어쩔 수 없는 친일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의 기사를 통해 본 수원 지역민의 삶의 모 

습은 실로 다양하다 수원 지역민들은 식민지 체제하에서 통제와 강압 

이 강화되었지만 민족적 감정과 울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다각적으로 적응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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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r조선일보』 ’수원(水原)’ 관련 기사의 내용과 경향 

[Abstract] 

The Contents and the Tendencies of Ch。sunilb。’s (Daily Chosun) 

Articles on Suw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n period 

Lee, Dong-geun 

We’ve analyzed the contents and the tendencies of articles 1n the 

Chosunilbo issued during the 1920s through the 1940s after 

creating a list of articles related to Suw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won region in the colonial context were assessed through the 

newspaper articles. By reviewing the articles 。n the Suw。n reg1。n’s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soC1al act1v1sm (youth 

movement, lab。r m。vement, female m。vement, et디, status and 

affairs of the local leaders and various incidents and events, we 

were able to understand h。w the Suwon region looked roughly 100 

years earlier. 

Through many stones in the articles that included the highly activ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Suw。n area, y。uth

union m。vements and socialist movements that envisioned a new 

so디ety overcoming c。lornalism, and statements that cntic1zed the 

Japanese rule, we could learn that living as a c。Ionized people was 

not easy at all 

On the 。ther hand, we could see certain shapes of development 

per modern capitalism as well as transformation into a new s。c1ety

centered ar。und Kw。nupmobumJang Several exh1b1t1ons, displays, 

sports compet1t1ons and c1t1zen movements were becoming the new 

norm 1n the lives of the Suwon area’s residents Also, we c。uld see 

inevitable pro-」apanese act1v1t1es arising under strengthened colonial 

rule during the 1930s and the harsh reality due to the 

Sino-」apanese war. 

The lives of Suwon residents as seen through Chosundbo were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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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ed. Despite the strengthened c。ntrol and pressure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pe。pie Irving 1n the Suwon area did n。t

conceal nat1。nal spirit and anger Also, they were adapting to the 

newly transf。rming so디ety 1n van。us aspects and did not f。rfe1t

renewed hope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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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종 칙 

제 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 

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 

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읍과 같 

은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 

탠
 

구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 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편집위원 약간 명 

5 상임연구원 

6 연구보조원 약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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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상정,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5.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7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 

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저I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 

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 

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 

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 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l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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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 

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 

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9조(위촉)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및 연구업적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위 

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제20조(권한 및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 

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 및 원고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3 회지 논문 및 간행물 투고에 관한 규정 작성 

제21조(소집 빛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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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제22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 

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 

에 따라지급할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 

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닙 

-「 직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 

--「 칙 (2008년 2월 29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닙 
τ- 칙 (2009년 7월 3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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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1> 제목, 목차, 필자 명 
1 게재 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lOOuTI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I 節 • 1) 2) 3) I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2>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 

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3>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4>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 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한국사, 「역사의 개념」 ,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쪽, 1998. 

@ 한국사, 「역사연구」 , 『한국사학보』 1, 

1960, 『역사의 사회사』 ,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 괄호가 중첩 될 때는 「 () .」 와 같이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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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 인용 

@ 『삼국사기』 , 『고려사』 , 『실록』 , 『일성록』 등 흔히 인용 

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 

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

π 論議異同 事多積帶 仍罷之”(원문 이용은 ”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康子(국편 영 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 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뺀乎” 

@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李昆洙, 『壽顆遺橋』 「書햄」 (소장처, 도서번호)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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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영문 초록 및 주제어 첨부 

@ 맺음말 튀에 국·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 주제어는 국 영문 각 5개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초록 뒤에 첨 
부한다. 

2 논문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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